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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유형윤화새 지혹도서--흘 앙깐하며 

이 씨용 풍요무엉운회새의 잉형융 SJ.존하기 위.}여 .징하고 있는 

꽉요.r,L~J~~재 기Sl~f 사업의 하나로 ”획원 것·|니다 

l유~lt화t’늠 그 대상외 엉예가 얽기 때훈에 사':Jill 기·ι} 예---

91해 정습잉니다 그힌 까당에 유용의 용회에보다 힐세 시m쩍 ---}쩍 

fl~ Y!tlol 노률되어 앤형외거나 급쩍61 A뻐예 기고 있.니다. 。Jot

--운·fftl연구소야셔늠 1996년도부터 증g무g훈g,찌 끼 •• 월에 찌 

., 실얻 엄짜정와 억<I쩍 전승양상 동을 사칭 잊 도연l'I Vi"f 수용6’ 

여. n잉딩<I 갚고서왜 --찌률 휘어 넙어 보디 어올혀으g 잉유지회 

기 , 빼농를 기.하었습니다. 

이앤얘 써ζ%}는 r벌휠쳐는 빌탐 예농보유자 ”}훈재잉 이.입, 이빼 

잉 션·Ill 성융 셰낭와 힘성과정 빛 디| , 소도구Sll 씩씩, 연W만씩 삼 'Ii 

~l g‘’lilt 싱세히 수획하고 있슐니다 

보£·. 정g무·~~회재 기를도서.기 염용판g유ι앤 X!끼고 유지@! 

논 1'J앤 i~Sl.J,~분회째톨 흩바로 전승빼 나기는 기;t."' llil. --앙외여 

진ff엉외 s. cil iil. •!Cl ·깅멀 수 있기훌 기때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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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발탈의 가치와형성 과정 

1. 벌당의 독톨힘과 가치 

떤행 ut닝에h 김{':색 포 

상야용 배싱_o.~ 하여 성-장 

만 있는 ut에 싱이 :.<j.i!I하고 

있다. 샤사는 원관이고 똑과 

연궁도 엉는 션-- ut네깅이 

다. 이 ”}네깅에 저고려와 

조끼기 임혀진다- 」랴고 겁 

은써 }!상"{ 샤이£ 괴상망 

.하세 생{1 \'t이 ·암동 마예 

싱 꽉 샤강에 사닌|한다‘ 앙 

안의 위시에;.. 어느새 대나 

부가 끼위시 었다. 이제 엄 

당1t 양암윤 갖‘효 반등선( •j! 

1f/,i) 앵앙의 인형이 얀둡어 

졌다. 이 반풍선 언형윤 발 

탑연행 내내 만. 하고춤 

짚수’이 노래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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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선 언맹이 •;t잔 하고 훔식영 수 있는 깃은 !I..상약 'fl에 있는 인간의 

죠용과 꽉쇼<I 연뺑 예섣이다 발닫꾼. 이라 션<I는 이 인간이 !간등-신 인 

앵용 쇼·t6H.: ’상~1은 유별L.다. 포장박 뒤에 앉아 포상’.ot 샤이긍. 내민 반 

애는 얀이 씌위져 았고. 손에는 l간등신 인형의 딴£ 11능하는 대나무가 쥐 

어셔 있다. '.'t안꾼의 반과양손이 움직임으호써, ?}농·’ '1!~익 언균과양 

안이 양시이세 원디 그야말로 용 몽융 이용히는 소·양 ’앙식이디, 반~l괜의 

이라~I f앙 망식. ’‘히 밥을 이용한 죠종 방시은 나간 진!l· 연핵 예슛이| 

시는 셋。R’} 수 없는 판꽉한 조종 방식이다 이 ?|회/| 1시엔’ 이미 원-리이 

시 >11 년 사인이 Lib.'. 여시에 었다. ‘발탈‘ 윈 위시바@| ”,’f사‘r. 칸가'.'!‘, 

;씌우용‘ 능외 다양한 영갱를-은. 모두 얀에나 난응 씌 우.:Lt i종<)~는 독특 

한 연앵 ’ll ~1에서 나온 것이다. 

얀암운 얀이 동상한다는 접에서 가연극의 일용으표 잉.이 71노 한다. 갱f 

\J 이i!f는 ·!회 영생 역사 단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야한 i:-생온 더욱 찌성 

혜 진다. 하시안 우네가 정하는 가연극과는 다완 생이 너쑤 많디, 안을 이 

용하시는 야시1간 ~·잔 /}연극에서처럽 얼굴에 쓰는 섯이 아니야 ‘사애다 쓰 

{: 것이l껴‘ 능상하는 인형 애우의 내aJ 부분읍 구성하는 한 A소i만 기능 

한다. 」냉마고 인행낙이4 하기에도 £심스엄다 니시낭νII i!J 꽉뚜4시늪 

얀;<J덩 '~싣·세 인행 매우들만 등장하여 연행이 진행~1는 섯이 아나랴, 인 

형 매우외 한깨 '1!<~ 1111우가 동사에 등상하여 인앵융 신새시시 나/}고 있 

시 때문이다, 

반동신의 인앵 때우만 등장하는 젓이 아니녁. 스스갚. --윤 하고 용직일 

수 있는 인간 깨우가 풍장한냐는 정도 양앙이 갖는 륙---}이냐. 상반신만 

융 가신 시앵적인 인명 배우와 정상쩍인 인간 배우사 싸깨 풍상하여 함깨 

용옵 푸1Js=. 하고 한~l의 양보도 없이 태쳐대져 다쉬 7J.£ 하는 연행의 전 

개 양상욕 선.식이 재닦 양상과 망았다, 하시안 인산 배우§ 간의 재탐 



시· 4. 인% 애.에 ~w’ 빼~ 잉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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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깅언이 아~! 인간 배우와 인형 배우간의 써당 깅연이싸 섬에서 전용적인 

검 재닦 앙앙과노 띤밴원다, 

칭 ?}샌 안유 이용하연서도 가연극파 다갚고 인앵 연. 냉석유 이용하연 
영 서도 마감 인앵극과는 연벨되는 독특항울 가시고 있다. 그려놔 두· 영의 퉁 

칸 상인전이 ιPl 때져 나투는 전용적인 재당의 션개 냉사깐 이용야면서도, 

·!까 11ff우와 ?!형 uff우의 대션이라는 꽉이한용 갖고 입11.z 하~t. 말과 손 

유 이용~1여 --*되는 꽉이한 구조의 ?!형 배우와 ξ,,:.' t유시이고 ’3매}는 

인산 UJI우샤 강슨하여 야«I태격 다푸는 꽉득힌 양상의 션왕 인행 에깜이 

ut뇌 ‘l남아나. 이러한 목특함만으로도 밥당은 상관t>i ·섬\- 한반 한 가지 

갑 /}지~( 있냐. 

Jl 

2. 벌휠의 유해외 형성 과정 

1,’t~’외 유혜와 형성에 때혜서는 몇 가지 한연석~1 구깐 기석과 증언을 

션한 수 있다, 이 쉬순 기획-과 제보한은 대•llW. --!ι} 선 &(|째'i•l에시 ↑?던 

깃이 」 시초’ , ’고예 나혀l삼희에서 기원한 것‘ , ‘남시딩매에 의해 " I롯된 

것’ • ’‘’t년셰 서생이 «I 성 장작혜 낸 깃이고 궁풍에서',LCI 칸딘 것’ 등으 

5. 생ι|한수었다. 

‘신야 신캉한이 유혜션’ 은 납샤당패 연회자었인 난엉우(lfJ?#il의 쩨보 

에서 비훗윈다. 그에 의하연. 1920년 정 당시 스승이었닌 오영션(%쩌홉) 

이 방tl용 신라 예부터 있었던 것인데 욕히 전송에서 늄인 한이. 꽉고 말 

iih'; 섯휴 념었다~t 한다. 이 강온 ‘신라 신웅 깜이 유혜성’ 은 현 딴안 예 

” 힐·~ ’IU:0!£'1미를 " 111.‘ r흥mi.. 19~ 7, fi~ 



능 .Y.유자인 빡헤일얘게서도 릎융 수 있었는때,· 그 근거얘 대혜서는 ·뚜 

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른틀이 그렇게 압하는 것융 등었다- 고 

한다. 

’고해 나예앙회 기원섣‘ 은 고려시대에 안판회냐 연'?t 냥캉 냐혜에서 옹 

갖 얀이가 앵해졌는예, 여기서부터 발탈。| 7)원했윈 깃이라는 견해이다.’ 

이 진611 역시 ‘신라 진중농이 유혜성’ 과 마찬가지£ 바잉한 추농에시 나 

온 짓으퍼 l~·넷한 근거는 없다- 이는 이 기윈션협 재기한 이 마저 ‘적· 발 

~t피 1J·은 연회는 없었다 해도 그외 벼슷한 용약이 있었융 If-,\ε성은 없지 

않나‘’ ‘’ ,j! l F상의 박연함을 피력하는 데에서5 ~I장이 원다‘ 

·남사낭패 시원성’ 은 갱영호에 의해 째가되었다. 그는 ’!t~t에 관한 전통 

예상인;}21 ~·언듭윤 바당으로 혜서, 발탈이 납사당1111.l. 대표되는 유랑 

핑대얘에서 uj핏되었을 것이라고 추롱한다. 1라고 ;i 션송 셰보의 연 윗 

자리에다 낚샤양에플 위치시키고 있다. 남샤당예가 '!t안 혹은 발탈화 유 

사한 연앵6 했었윤 가능성은 충흩하다 이는 정·~효가 새시한 구슐 증언 

한 이91에, ‘엣 남사당패 중얘는 ‘발딸’ 용 할 즙 아논 사싸이 으혜히 한 두 

사야 있있얀en 비/} Q거나 너무 날씨가 추위 ”f당셈이션 옷한 때 ‘앙안에 

서 구싱끼ιI "'- 놈았다’‘는 뚱언이나, 다용의 사례에시도 임짱이 가능하다 

!’ 억.엉e '999잉 "' !Oil>J 8월 l?엉 ... t!!I쩌 !!!ii여샤 생 ~'.!':101 11<111111 J:llHl'U OI혀. 낀.는 

1” ”lit! Ill.'?!’ ..., .. 잉 흑악.ll'if •11를」 야셔요 lt(it Ill<!이 녕아 ----사」 ;--톨의 t.atl셔 휠 
ot:i Iii ‘ '1.l •II역!>~ '!'ii용 어'!"‘ )l;Oll ‘여 .‘P셔IJ힐 -u:1: \'~ ~'"' ’jjl>'= 
!;'Cl. 

II l!Xi:.' 611 15'얻 .시룰S ~ .. 

‘ ’ t민& t외· •I!. ’'!;:;,톨 llOf.. r•a승* ‘i '977. ~ ~~ ‘;· ” t ~i!. II연 ii' l!i-1&'1. 

‘’ ,. ~"- ·ι~·δ--- '.•• .Jt•l:JπallUli!il, 'I'’;앙· 'ti"''’'Ill'‘i 'll82. Jl~J‘-­
‘ l 옹껴. ‘'" ·|외 ... 31111 . 
• , 1“‘ ι %왜 ~. Fι윌 

I ,I 



l 

앙
.
외
 샤
샤
”
-
-
-
-
-

I ‘ 

깅기도 구리시 이칭동 우미내 마을때서는 용릭 정월 대보. 진닝 밤에 이율 여쳐 

를끼리 모여 룰이톨 !.IQ. 이 놀이 융욕 중에 힐로 인.흩 인.어 i리는 것이 잉다. 

일에다 S지기I 벅우고 모지훌 색업 샤링 머리 모잉을 P미고. 투찌운 률이료 시링 

엉룰를 그려서 벅칩지라 톨리는 믿형을 민든다 믿형 죠용자논 다획 위에 앉이서 이 

리 지리 g를 g를연서 노는대. 관객들은 앙이닥에 있이서 이. 쳐디보여 임 흘리는 

구경 •• 다 ‘액칩지가 나온다, 빅정지기 나온디. 때후외 떼*외 에생XI. 때.외 때 

후외 백정치’리고 노래. 부르며 일을 늘리언, 구경하던 사링.도 어 •• 률씩이여 

용을 용디, 이 밍g 윈형을 민률어 놀리는 놀이는 닙시딩떼기 ot를에 외서 히던 것울 

보고 마을 시앙.끼리 흉내 낸 것이디. ‘ 

이상의 응‘언이나 샤애로 보건대, 남사당얘Y. 대표되얀 유·it 장r•패 연행 

송짝의 하나£ 만얀 혹은 발말화 유사한 연뱅이 !:재했마{: 것은 분영하 

다‘10 하시만 이~t 바냥으로 반당이 낚사당애로 얘Jl되는 유‘상 생대혜에서 

Ul'i되었나.:il 'i'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심스연다. 이얀 념사당에의 방‘3 

선앙이 끊어섰L~는 사신과 닝사당패의 발단과 현선 ~~·;1.•fgl 연핀성이나 

선후 1'1 >II 11 ·1 <I 냉확하지 옷하나는 샘에시 1버아니‘ 니아/} ’납샤당패 

71엔선‘유 지|기*! 생·~호 역시 -남사당쪽으l 여흥에서 나R지 앙았음까추 

생댔시'I! 나사당@| 이떠한 놀이즐 놀았디는 ‘f-5!한 승/|샤 없’‘II 다는 견해 

뷰 내llJ 시 ” 있니는 섬에서도 더욱 죠.|스러우l셔야 힘 ',.!십니. 

” lOCI.깐… ‘ % nηε ,잉셔 ·‘’능 슬Z • .i;ε t!XJ 1-'>J It. ”ati아 nA€;01 ‘@, •• 호!? ~ 
e• 양.~!" 

"' ~ti!' '11'!11 .앙V llfl 강4 ‘”'I로 닐샤i빼l 때웃어여 .‘1::01111. lltlll. 11.i!lll. S메깅 !jOI 

Ti~ l --ε ‘’d‘’ ·잉~'l O~I 끼 상시 융·11 ξi 앙‘j 싱*& ”” i. ££~. 
111 £'lj<, IJ. J ~~"If ”;;• 'tRB!l’J '"· llfiltll“--- -]'''· ’1911 



정'tl호는 앙의 인용문에셔 스스쿄 ’념사당떼 기원설‘ 에 의문을 표시하연 

서 만r훈새/} :<lfr했융 사농싱도 있Cr' 는 견해플 피력한다. 이렇게 알탈 

과박춘재관연관시•I{! 승인이나 11~윤여러 문떼에시 찾아원수있다, 

재딩에는 이미 잉g힌 영인 찌g 외에 용회 §인 샤게의 대기 씩~Ji(싸•ai얘기 

.허 본시의 찌획에 한성빼여 회.의 .시료 • • a언41;!. 그의 성기인 〈빌작난)드 

01율려공깨.터료 

(초싱잉!i!. 1938. 4. 21.) 

1938년 소선잉보/} 수씌한 ’f;선 싸f휴 전시회’ 의 우대 행사로 연리는 

향토 연얘 예회· 에서 파.재가 섞여하여 반작년’ ‘ 공 안단응 연행한 것 

임융 얀리깐 시사혜 인용한 것이다. 인용원 기사는 만달애 대한 유일한 신 

분 기샤파. \lj-흔재와 밤암과의 ?!깐싱음 반여순다 딴탈과 박춘재와의 연 

판생은 냐용의 여러 송언it윤 녕해서도 찌인항 수 었다, 

-九O四￥ IH,ij O~lii에 HlUt는 'llll till't의 文Jkl'«-J\六t --九三Ol, 좋 

正애(-1\六li --π二0)외 더~a1 뼈illlt빼온 껴야이고 용얘才용피 ‘명힐 길온 1111 

양로 앓%| All\가 ;jtJJl31였으나 

”’ = ,., ’19'l 

〈이칭배의§언}'~ 

“ 



~f.O.l'l 신.님 그 이진의 일당 공얻은 질 일 수 엉지인 서를 l'ttt•억 그 임의 빼 

-nr빼;A.1'!11,지도 포힘하예을 J!Jl(째힐 때에 이쭈 흰엉믿은 .|---‘’ 

(이용인의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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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용으로 밑딛흠이 있다 연회지기 뒤로 부운 자세에서 밑에디 어. 씌우고 슨으 

료는 외기. 기치고 기릭울 언추하며 입으로는 소리를 하는 공연용이디, 소워 싱워일 

체러 히논 깃인대 이것은 빅흔찌기 직접 고인해서 칭직해낸 것이고 궁용에서부터 놀 

딛 깃이리고 했디‘ 주호 회극적 내용을 다휘 동직도 무척 익.잊게 ·|었으이 공언시 

(고영용의§언〉 

긴용 10톨징도었다 

에훌찌 신생억 밍힐용 기즌의 .딩과는 디혼 원기 독--- 언이 았었g니다 애가 

를기호 밑에 딛. 씌우고 재딩괴 소리로 린증을 웃기는 밑에은 치용 잉잎의 빅웅이 

라는 시힘이 .회얻 곁 가지고 서울애 외서 공언히지 익용재 신생이 보고 에워 새로 

〈이용원의흥언〉”1 

용 언모로 꾸밍디고 잉니디 

그 ! ··§(언m자기 힘료 누운 져싸1서 얼에디 .융 액우는 §언§}에서는 약 

층셰 신.의 엉잭으로 잉으로는 노혜를 하그 슨으로는 징잉을 잊후고 ‘엄에는 틸율 

l‘j ~ 1!11i),61.lt 

’‘’ --- e엉 --- 3ι "&.11,U」 ,.,’을판 -- ’‘’n. η” ‘., '"’‘l !!'. ’‘”‘ 씩이''• ·’딩Yi!'t( 19"1, .,를 

I (, 



민.어 씌% ·풀으로 틸충을 추었다. 소위 상위일채리늠 것인에 이것용 액용제 선생 

이 씩입 칭작헤 낸 것이고 긍종에서부터 놀던 것이다. 씩훈찌 신썽| 징구롤 치고 기 

획를 히고 노혜톨 II q 가운<IQ기 찌만 포장율 쳤기 떼를예 소리는 니논에 얼를은 

보이지 잉게 .다. 그혜 알탈용인 이렇게 .는 컬로 신기&I게 엉디, 

〈고싫용의용언〉 

경기도 태생인 빅훈채 재딩꾼은 …(중럭),,. 이용온 빌에다 .흩 씌무고 소리를 

$|언서 3A이 후고빙고히는 이이기기 해혁쩍 대시로 굉객틀이 륙용 벅징대소를 

일으키는 정도의 채딩기료서 유영하여 - - 〈씩해일의 g얻〉 

인용원 ·승언표에셔 보듯이 발탈파 박춘제의 판깨는 아쑤 엽싱하다 이 

숭언;i면 l’}앙!'-£. 한다연, 박춘쩌에 의혜 ??밥이 앵생원 젓으로 추론한 

수 있다, 이윤판!11 승인에서 ...,_이는 박충재 이션에 ~t앙 앤앵장 했냐는 악 

용이라{· 인녕은 . L 싣서1가 운영λl가 않고 소설이 짜디| 4장뀐 것으로 보 

인다,' " 

l’r훈~11가 .,.체적으쿄 인제부터 방딴 잉행윤 시시댔는/} 하는 션은 분멍 

하지사 않아, 때야 1900년대에 박춘재에 의해 'it\'t이 형싱똥| 것으료 추 

펀함 수 있다. 다유의 신문 기사는 네록 발발과 판렌친 ,,혹이 1938년에 

셔응 나오,,는 하시안. 그 이전얘.£ 반당 연행3 했、~-&~~ 수 있다. 

,·, • ∼·’·생· !!:ta언 llCI깐~E;~~ 'llιRη IOOO\! t!얀· "· ”’ ‘ 'II. Tit) 111!. "'냐,., ε§야* ·딩얼 를•q설 
, , , • • 이 •rc! '1V 얻-- 'C!~e --얻여 버.뼈 슴다노응 ι· ,,; !>I회 ι·” 01!'혼이 이. 에i샤l 

,。“!'01 tl<l C!~<:OI 신때t ?。§추~O! ~ ~Q. t<fti. ?께 닝. ’18 ‘~억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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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g부튀노 영월 초하루날부터 기연흔디자오 그러. ~ 생고도 보잇지오인온 

씩효~1엌 톨 이싱! 노톰노리억 시로 훌나온 냥녀~I후기 민히시 아효 률인·익 

〈떼밑신보. 1916 2. 4} 

2 소싱엉닛.터눈 씨를이 잇딩당다따없효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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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lgl 인징꽉에서 ’P암 추l ‘박윤주|의 지’9 이상? !·~·: t!ιι|’ 간 ’↓’r얀윈 맘 

하;l 있뉴 갓.0.5' ·~.인q. 손이 아닌 발읍 이용하여 이‘,‘어시는 객끽하 반 

~~ 연앵이시에 ‘?! 이양한 노를노바 로 보였읍 깃이시 Uff{,’이다. 이러한 

수쉰운 190 l년 인각샤 시진얘 반탄 언앵으쿄 유l싱했다{._- 앞gl 이장배의 

승언~ 장에시&- 앙숭이 핀다- 이호 보아 대약 1900년읍 선후때서 "t층쩌 

가 ?}얀원 영싱빼 낸 것으도 추론할 수 있다. 

안얀이 강웅에서 ”l핫되었다는 성은 이러힌 박순씨의 싱'1A 관련 시워 

샤 나유 섯.O.ii'. R인다- 1914년 때일신보에 소깨핀 ”1년씨의 껑~플 보면 

다응·4 감다. 

유치S 시대딛티 신문의 뭉류링을 풋*딘이며 노려외 용.를 억?|넘어호 qj온 것 

이 월~I뭘징 .여 그 형새톨 믹지능어로디 십오셰기 되던 ·|예 션ε택 엉무시의에 

〈.잉싣보、 1914. 5. 17) 

기우훌깅 g얘 %를으료 한잠 호깅을 추앗율은 인이라 

얘?!신보/ 에서는 예단일액인!웰U ·(,시. 이아한 감섬흙 ut연 1911년 

히여. l써 28'!! ’;미 6웰 11일까지 1백영의 예인융 한 시얀씩 소개하였다 

우|에서 인정한 깃은 86밴째로 소개된 박11'째gl 기사 6' '1l ‘3이다- 여끼서 

18 



-~-띤 바녕재가 15쩨에 가우연감올 지냈응용 앙하고 있다. 샤우임감은 조 

신시대 액생셔(앉한%)에 소속되어 았으띤시 가부에 깐한 인월 ‘암아보던 

생사(앉빼으£ 화초옐갑HE후빼효j이라고도 하었는ti 입감의 좌우에서 엉 

급유 우|표하h 인유 하였다고 한다, 

이‘깅세 강상에 깐임하며 입긍이나 왕판의 9 ‘’f 유용의 시-농욕 수행하는 

‘궁생 uff우‘ ,],_서!> I 박춘새올 잉증히는 증인갑은 많다 t•t낸째는 」l총과 

허센없이 ’-n§나↑ ~r:i 정토로 총·애듭 반았으"I. ' 상더궁 궁내인으로 었으 

면시 잉선왕연t 에어 카우다시피 히여, 영신앵이 생잉11 ~1 .:1’ 한1셔 그플자 

유사새;..• 어닐시도 했다고 한다‘ 그려고 마훈지|의 손부(f"짜)인 박순자 

에 It~! ’앤, 낭송온 윤입합 당시 살고 있던 서대운뇌의 {I 퓨모는 대단했으 

며. 가u~한 다고 궁증 휴업용 했다고 현다 

밍깐의 풍승 시씬성은 이러한 가무멸감으호서의 \It낸째 성써예서 비롯 

￥! 껏이다 이한 바탕q로 ’궁중에서부터 놀던 갓‘ ,· 가우역강의 그 시대 

에도 •it’':t -당각종재답소려륜하였떤 것‘-이라논 션411 띠어왼 것으로 

보인니 하시만 앙딸이 살제 궁중얘세 행해었는시에 대해 제지뉴 초싱스 

넨다‘ 이안 ?}감 이쟁하는 밥발의 특복한 연쟁 냉시 때분이다 아우21 !L 

악 유유의 4싸:&!원 ~I힌 것이라고 하지띤, 임유이나 왕격 망에서 ~r올 내임 

nJ 인행& 하냐는 깃이 허용되었융까 하는 l"!J관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 , 용시· ’” ..... ,i. ·~킹언.등"'"'"'샤E ι ·;잉t믿강흰구E Qll, ’--‘” ‘a’4빼7 ttAl'l .. ifll애 Q!,o 'ii;f I!"는 ·ι;i 'S힌!!•n t"'· UllAl ~ A&l 5.17& 잉죠 "' •• ”<;,‘- ]fl여 91!! 二.l!>ltl “1111 '!:셰;%쩍.‘x‘~ tl2i !;Tl. 
"' •lo!t!.' '""'U' ... ‘ ---ε'"' .걷어 용! <.°lli M써 '111 "- tj!' II ~ a쩌‘--‘II" *앙l으 

1낀 l!t'tll ot!l•l r:~ '/.'LJ 2'1'i" f ’ Ml Et<1t• -,이"£ ~·"Cl. M이 q ”;;? l힐. 
;깨!II 잉'lo ·익 ... 171' 잉"· 

l ‘’ ‘ l‘ 힘쩌 "· ’·J!l~W ””· 6얀 tjfiq II>'ι·의!‘’;. 
,~, • ,”‘ """ ... ’3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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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심스려움과 !>I양은 엔 얀탑 예능 보유자인 꾀해임에거|시도 듀융 수 있었 

다. 1998년 ·!자와의 띤당에서 발탈<>l -주로 궁송에시 연앵되었야” 고 말 

었던 그는 20Q;l년 6웰 25얀 연담에샤는 -궁양에서 어떻게 ‘R윤 놈렐 수 

있였3는1vr ~fit 벤{응하였다- 이로 보아 발단의 웅-송 시원선 .은 궁중 

연행선온 tJt、·재의 경역‘. uf땅으로 한 단순한 -r.c인 깃 .o.~·. 보인다, . 

이상!>I {''~I싼 ’If당.。-쿄 벨탕으| 유래와 행성 4생에 ct1예 정이혜 보면 

다응itf {j 아. '.'I ~t의 기원이나 유해는 멍획하시 않니 rt민 1900년음 선 

후!.l 해시 힌세 우리/} 심할 수 있는 안단;!} 유사한 갓이 형성뭔 것으로 

요인아. 안에니 안싼 씌우고 웅직이며 노래하고 째암하는 연행 l상사이 형 

성¥! 섯이다. ;J.런대 만에다 탈율 씌우고 농라는 망사용 -L 이 선애쓴 찾아 

원 수 없갚 아추 목욕한 엘딸만의 연행 앵식으쿄. 현재;:.서는 」 지원이나 

유혜. 잦이훨 수가 없다 하지반 수요 풍장인용 2명이 서혹 셰당 정연을 

하여 연앵유 선깨혜 나가는 망삭은 조선시대 우회(%빼)나 재닦 연행 선풍 

에서 . i 유~Ha 잣용 수 있다. 이로 보아 '1'U유 ξ신시대 우-~I나 재담 연 

행 진’S「약 이? 띤시. 농시에 반에디 탄유 씌우고 씀이능 당의 꽉찍한 인형 

;ε-앙 'll°~I유 생안짜여 형성된 것으로 꼬인다. 우회니 세닦 인행 써성·의 "f 

앙 ·써| ’,’tJε 3:종하는 인형 매우와 인간 l매우의 지l야 싱~!이야는 새쿄운 

인행외 생j셰이 이부어신 것이다-

이 과성에시 수복해야 원 인물이 박순씨(朴h핵}이나. ?}얀이4는 새료 

운 연행 -t~"}!.>I 앵성에는 ”t춘쩌라는 쩌능있는 선왕 예깐·!의 역한이 통보 

,., ~,. "' x”“ et a일 ‘lJε,의 연g 
' " ... ,힌 닝ε에*의 t.\"。”4 .,.~., 시g딩드 찌딩에 ‘ \!!II 1111시= i$i; \"W,~'11 「에~& J “5 " '1; 

" 이예 ”Gt'I': H아샤 J예!I께 동히· " 젓이LI 



인다. 씌어딛 악훈재는 현전하는 발당 형성에 풍요한 역힐융 한 것으로 명 

가씬다. 」언대 얀료 탄을 놀리여 노해도 하고 재앙도 하는 반냥은 한가지 

셰옹으£딴 슨셰혀져는 않았다- 박춘찌라는 깨인은 전폭이:i!. 낚샤당찌로 

CffJIXI깐 여러 유양 장대패에서 주요 연행 종옥 숭의 하나파 죠급썩 다르 

재 연뺑ii었인 섯R로 보인다. 발얘다 탈융 씌우··!! 유시아"I 재당과 노혜 

갚 하는 시용서인 연행 ’장식온 동일하였지만, 세J,\적인 언행 망식은 죠금 

씌 다·+ "I •'I 세염의 말탈。l 존재했던 것이다, "~~씨와 안사l깡패Q 대표 

5']는 유땅 팡대»11싼 사이의 선후 관계나 영향 판세는 ·~t:f하지 않시만, 딩’ 

cA l'I ‘.'!-&·이니 이후의 전숭 앙상a로 보아 매하 ’•t강재에 의해 형성왼 발 

탄이 유앙 망l~배즙얘게 영향융 끼쳤던 것이 아\II) 생4핀다. 현재 우리 

가 접한 수 있는 잉인 역사 악춘재 계열의 밥밤이l계. 남사당때 새영의 발 

.옹 :i ~!송이 안혈된 상태이다-

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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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앙양의 츄요 인웅자 

2. 양랑 앤승의 예 !L와 언 .숭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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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월의주요전승자 

’~I앙싼 하냐이 씨'?'I괴 형태로만 존재했낀 갓유 아"' 섯_o.i~ 보인냐. 

19001닝cH 전만까시!!I 안단 연앵자포 ?|온되는 이퓨,ιh 압에시 언냥한 박 

훈씨 이외에, 김히순, 죠갑설‘ 오명선. 남앵우.’ 이동안1 등이 있다. 

이 '!t얀 연앵짜i‘·f: 크깨 냥샤당 예연과 박훈써 4인!.t 대역깎 수 였다. 

깅덕훈. 쇼감션, 오영션 등K': 모두 난사당혜 혜연의 연맹샤라는 상풍징은 

갖는다. 넙앵우 억시 9.영선의 제자로 남사당패 께인이다. 반연애 ”t순재 

와 이상-- ”t、·째 셰염이다 이동안의 성우 다~-괴 {~이 1’f휴재에세 반 

안응 l새웠e-,o( 센냉히 밝히고 있다. 

내 엉생에서 처용으로 밍멀읍 힌 것은 24실 때인기 힘강도 고염신(!°il山)에서였 

지 휴링극딘의 공헌이 그긋 극잉 재견기넘으로 있었는데 스용인 4빼*씨 기 갑지 

「,,
.,. 

~1' ‘ 그얻,, 여시사는 '"6.f 까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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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이 냥딘 거01, 그얘 힐 수 엉이 내기 대신 웠는대 구g쪼~114• 쉬고 웃는 

꺼이 자신이생겼어요 

:ul 우 에열;;.. 대영되어 존재했던 발앙 중에서 남사앙•I 셰연은 현재 

그 진송이 끊긴 상배이rt. 1967년 남형우가 엔차극,, 안샤당에서 반당 연 

행용 했다{ 시사 이 었지는 하지넨, 그 이후 이어시시 핏했다 만띤 박춘 

재 새인의 ’J야}은 이동안 , 박해임에서 바째인 i잉진 등으놔 그 선승이 

이어시J’ 있냐. 현세 우al가 접할 수 있는 반얀은 111 ~ ”f훈새 1U연의 딴 

안이나. ‘’t윤새 씌엽 발'1 선승의 구셰씌언 양상싼 .|에서 언냐한 수요 전 

승자u윤 ·&심으로 쇠펴보기로 한다 

1) 박훈째 

반안유 서유 상싹한 이로까지 언전어지는r i:tt~4<Ht“·; 188.'J- 1950) 

간 에안 ?}안 선송사애서 혼만 아나라 우리! 전용 언앵 예깜At에 있어 주목 

한 만한 인상이다. ·진흥극과 근대극융 잇는 .ii방시 ·|한’ , ‘경시 영장 

으£*| 송임 /}끼의 개용올 이은 인불“ ’우--|외 앗깐이에시 18. 9세기 

사생의 새낚 어앵.O.!i'. 이어지는 전용과 1930년대 샤}야싸의 세'it"'댄· 이아 

주 인:·r ”. ‘이션 시기 궁정배우의 전용윤 이은 인원’ , 상의 명/}는 박춘 

’” ‘ 1 !·잉 ii. 06lt. 
,., ,•i J;!\ ·어 매. 3’% fj: 

,.’ --; -- -” iU~ 강죠 
., •• 셰연 t!' IN'! \"ll 1111이 <I! ε힐r ~여 흑· pr-<:~ 이.이잉q ·‘i!!l .,!11 ..... 

Y빼g &:'.'"111! 야 •• ‘~~ ·----앙’-- >1111l:i O:tli찌 ~t' "'I 꺼에%! .... 는 용m. 
~-oil ll 

,,, ·τ* ’‘Z강←'t. .. ,ι n‘-m꺼 
”’ tll~‘ • 
’” Ol!!t. ’ •• , • ’. ’l!:.」JU, '"'~ !9G0. 
’” 시L"1. ’에9Rl "Bll ·잉었 앙t. ’il얀응‘억 ~g, 때.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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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랴는 인l·:·이 위상흙 l갚해준다. 

뻐8.1년 시암!!I 서윗 석-합분 근치에서 내어안 니t~씨는 ‘£선 셰인유 가 

.구파극의 승섭- - - -우려나라 딴답의 시 

등의 찬사캅 ‘엄t다. 그렌rt 이러한 잔사가 

- -소선 영창“‘. ‘대영장. 

~,· ”, ·/}부’3감 중에 얀등 
팬힌 ’~t이 아니었유-은 당시의 수않은 신문 11샤와 신용· 연앵 예슈계 원-"'-

껴‘ 

표의 승인읍 팡해서 임증뀐다- 이 증 대표적인 섯 부 가시서 ~19 헤 본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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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동{li{ffi,ll ;i;J”)에서 싱징융야, 유치. 시대브터, 신용의 용.링융 훗*딘이며1 

노혀외 용를를 억끼넘어로 셔|온 것이 일뻐월잉*여‘ 그 형씨. 외지.어료다, 싱오 

세기 되언 .|얘 징&댁 정우시딘(재, 기무얼김 g예 일용으혹 .징 효강을 ~'l.!벌한 

인이리‘ 싱§이 지극히였스Ill 위인이 !E ξ 염 •• 고 g직·여, 용강g괴 사11!괴, 

당··는 01용이 엉고, 다인 X귀억 정기 힌01률 얼싱으료 .구-- ~>!!료、 지금에 

이르혀눈‘ 죠션에 이일가논, 영징억 일홍율 듯고. ~ 경앙예 모르t 시웅이 엉스니. 

그용으효 ~·이, 휴성귀예 죠션 익보를 누가 너엇노고, 모다기 엉징 익흘7l의 욕정 

으로, 나온 스리이니‘ 죠신 기곡의 의요자리 흥이도 가.리료디. 죠션니에 가옥이라 

.는 깃8, 옷.느 것이 엉노 고로, 이곳에 릴거흉기에눈. 지언이 흡이 못*갯스나, 

〈매일신보 1914. 5. 17.) 

.억룰 ‘ ~ !!~~. tll ·~ ’+· ~"' 앙?“ 한’예 믿흐Jll2I ~&, k~<I 11>1 r ?· ” j 

il. •32 • e~ "1'•a ‘ ~a II“ --
,,, .억 QO'O!•l. ξ!l」、 \'<II al ‘--’“ ‘ ' llll ·효 ---억 &여Cl、l .!';Og i;얻 암엌 "I. Ill! IJ • 
'.' " ‘ ill e .. o:u ι1에이 잉악 악 '-'' 8죠 

‘” ’ ... 잉J;', '"’‘ (>, ” 

t'I fPi, V9;<여 o::-rt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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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월린 ~ 실히고 쇼리 힐하고 를i쩌치면 !”.꾼으로 ’양에는 용中;llA.올 

81면 사링으로 를기애는 Ill~ H*훌 그기 지었다 .,니 요새일료 하연 3앙.lfl!X의 

t;힘. fFll!i훌요, ~f.요 ‘커미디언’ 이요、 ~--2. ·빼흥인 일류 ‘& 맨‘ 이었다.’ 

이에한 다쩌 나능한 연앵 째깐·!으쿄서의 •Jt강써/} 발발 인행을 했음은 

앙애셔 산펴판 tlf와 〈{다. 대약 1900년용 진후에서 사삭된 박춘재의 발달 

은. 그 샤신의 재능4 반융 이g 하는 잔%·’ 연행 방식으로 언에 많은 사 

강들의 /|억 속에 ιt'1!¥! 잣 81다. :i 팡안 이우어견 조샤 연구와 연행 에 

슐제 원i펙i의 융연윤 바녕9.£ 한다띤. ”r순째는 서흙 극장 무대와 지방 

순회공연 무대에서 안얀 언t~{\- 했언 섯~ii'. ?.인다- 협왈샤. 원각사. 팡 

무대. 만려째 혹장 극상. ‘’f~ 도회 낙장, .심리{ 장우 극상. 신당동 선부 

좌 둥의 서용 낙상 Ji'-대션 셈굉이고. '?l ~~ ’/f주 겨역까지 !"-함한 시앙 순 

회 공연윤 하띤셔 아수 환영얀홈 연행 장선'·OJ ’셔덴이다 연행 예술껴 원보 

등의 7) 억과 ~ 1 {i'. 시시, 있신 £샤 연-+ 장연· Uf앙으£ 박춘재기 행한 ’발 

열 언행 연보윤 디|‘;t- 싱ι|혜 꼬'11 다 •• 과 씬니, 

。 1902-6년 힘g사외 ’908-9년 월킥시얘서 경서도 입징, 재딩 소리외 힘께 

잉엉언앵 

。 서을 굉무애외 민쭈 지역끼지 포g힌 지빙 e회 공언 시 일월 연앵 

。 조선 .신용 정림ll에서의 g료 얻예 대회예시 재팀과 일윌 언행 

。 1940년 징후 신당동의 싱우회E반 곡징에서 추흥 'il'li!과 장님티링을 언앵 

... ..,. '·에얀’J il ... 낀시 ι~ 81-e>l'! 
’” - -· 잉'"'' U용외 샤 •• ·잉. 에11!?.I llQ ' ~ t'\IV」 ")38 ‘ •· 이강‘” 입잉 ii.~ .. ε- -­

'1:11. ’~~ 100\!~'. 잉IV ·’Ui! *찌 흩 l"ll<‘ t/11 "' -‘~ .염 를 '1;11',; §얀 200) 
잉 6tl 영양 ι!¥jjj e언 lllCJ\.’ Cli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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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Ii 
。 ι!Ji!좌 외 게립 극장이니 인리찌 흑용 극징. 미표 도회 극상‘ 월십리 g무 극잉 

등에서도앙월연g 

。 경기도 인션의 후잉 국민 혁깅 운동£빼셔 양. 연용 

린 딘찌 이를으료 ~,잉 공연 에 으에 일딩올 

연앵 

。 .뼈 • 쭈민헌에서 일휠 언행 

。 1942년 경에는 힌싱죠}《흰잉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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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냉세 ”l순씨는 1900년대 3;반부터 l950년 가시 이진까시 ---! 연행 
-% 지약했이. 이 반얀 연행은 ut갇재의 언행 -ft놔 녕i얘시 삐시시 않는 종 

목이었으띠. 싼객냐에새아주환영받은놀이었다. 쑥,, 1!까지tr. 반안왈 

't-빼 새Ji 판객의 인기뷰 모아서 그풍 기억하는 이한온 바1갚찌 ·}맨 으혜 

‘.’!안유 생각한다고 한다 • 

만운셰샤 연앵했던 반당은 당1유람찌Y '. ’어넷앙대(수인)- - - 여자{아 

당이 동장하며, 인형 초총자인 얀딴P이 새당 사이사이에 많은 소 

i!Hh", t>f시 때문에 대우분의 제보자틀이 그 연행 얘 용윤 고생되시 않고 
낙에’‘ 

‘” ?”” ll •~•O<.’ IJ 씩ξ,.,, 이g었U E씨애 Ofn!' ~·~<」 ,,,, ".1 잉r ·’‘t ~·"‘|한 ~19.’” 「1..:.’ 잉l I ~H,사 ?” ’A .!?;'4 {{즈 ξ얘요, ~·익 i ‘ 1eo의 t’l 

‘I) 잉t a %‘μ 매, 1+1'1. 

””! 잉입 이‘ llJ()>', ~~ ”’ t여 ~:;tit· t!fl 에우 •• 흩 .. §ig i 샤;!!:t 건t: • .<>l 띠1 ‘ IC+‘’ &·킹 •il:V이서눈 -­
이; ut '!; J. lilt<M ;λlε3 .,,... ~··온.시는 if DIC! ·어 !:'- .,..,.간 'llfl'lf 미리 1!"1 
01 f'O~ ?tii”II+. ft> .피’‘ ~6'건아 ~fl 111~11 11' c.a;i "&~ .여 lo"!•'lll;잉이 ... l.'U 

8•10i ilS “걷 ~6'ftl0l 롤링a!CI. 다리셔 !!!..:여A’눈 얀e --- ----‘ ---- 。"' l! 
”·찌 이 S’I얀 V,>•!t으a V<:ct 톨~"' 얀e 6C>1;:’는 llfllf 힐·· et•;, t:Dll r::.. ι「1“’ ‘1쩨 E.:Jllt' 〔”·‘111 9il.는 t~ 약시혀원" 1"1!:•1이""디IC' %·엉 111!!''1 'ill!를11<1 
~!여.。 ,,웃S이a 잉여 흩Q, ·섣 딛“영 상i'l!!이A’= ;aro빠 ‘;에 'I:• I ti*ll llil흔- -

tllt11Jt ~ ••!'엌 Pi'!C에"' 잉ξ. g강연 .〈;를미r1 샤it:... "'""" l8 밍.찌 힐거OlOI 

01” -- --료 !II"」 은그며시는 ·? 에우. 흥’ •• II. Ol~il~‘.얀ro1랴 g”!!'I ~I • 
--”ll~ 'O!·~Cllf a Iξ이연·*아서는 1”i:..”·믿! "11111 !!'I「 t::::.I II二·껴 “’ "I i시 u칙여•f .잉t’은 ··~ 111~0! <!!' 21>용 !!..JOG시}· ’이"DI‘4t:, R 61>11 .」 OI~ ti'!! 

’i ‘ ~. 이lf •111;r여 얀g ·이시는 .잉 g‘F ‘|입j 역.용 l!rt~ ·”II Rb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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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흉션이고 소리 기량이 었는 ”t훈제만이 항 수 었는 것이과 한다. 연~ 

연앵에서 박춘재는주로 한융 소용하는 열탈꾼 역할을 맡온 것으로 보이는 

이|‘ 얀에다 딸 영균을 씌우고 손에는 칙썽 한상올 꺼;il 춤용 추는 방식으 

피 언행했다,.,이러한 연행 ’g시용 현재의 방식과는 많이 c~{} 깃이다-“ 

1쉬셰 뇌설용은 또 다잔 ”f휴재외 'it탄 연행 l앙~1융 중인하고 있이 흥미 

;용다‘ 

그 중 일월중{언획자기 위료 누용 지A빼서 일예다 을용 씌우는 공연를에서는 억 

흩새 선생억 창작으로 입으로는 노예. 하고 승으로는 장당을 잊후고 .를예는 월융 

인.어 액워 링끝으로 휠용올 .었디, 스워 싱위일체라는 것인데 이것은 삐용새 선생 

이 씩접 징직해 낸 것01고 궁흥에서부터 를먼 것이디. 빅춘째 신생이 징구· ~l:U 기 

획을 하고 노해를 힐 떼 기용이다기 끼안 요징을 쳤기 때문에 소리는 나논데 얼훌온 

보이지 압게 했다 그해 일월흥민 이.깨 .는 걸로 신기히깨 했다. 

인용한 대옥올 uf탕으료 한 때. 장단까지 발딸문이 암아서 했cf는 이야 

기사 원다 그러고 풍장인짝도 3인이 아난 1인일 가농성도 있다. 1야앙로 

#사시 장구시고 노래하고 양추뉴 l인 연행 종목이었용 /}농싱!r.. ?!어둡 

수있는것이다. 

맙발 전숭 계보에 있어, 바훈씨는 현전하는 방1향의 형성사£셔 자러한 

나. 그는 딱훈쩌 책열 발양의 휴휴 명성혜 내고 실제 연행융 하띤서, 당시 

에는 대단한 대중적 인기얻 ~‘녔던 것으보 생각된다 현전 반한의 앵생 빛 

진생/|£ 박충재 시대강 정~1한 수 있는 것이다 

”| •u’·, 입% a‘ ·SQO: 잉죠‘ 
,. , ?’” ’ JI얻 잉의 같, 3’6'< 힘즈 ”’ ‘·에 &ll아? 상1유!I'll녕 '1i IJ삭째 l”‘”서e ‘|희 --의 I:!!! 영싣!빼셔 A’새에서 tJ'f Cj 

... '"'i' "'"· %‘영 3- 8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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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인 

이품안( ·~ 11t·ι: 1906 1995)은 셔음 얀탈의 예농요유샤ζ 사정윈 인플 

이나. 하사딴 띠딘 반압룬만 아니라 출광대. 냥꾼!'..~. 이{}이 높은 전용 

예송인이나. 그한 1906년 성기도 화성군 향냥•I\ 용싹리에사 화성 쩨인생 

!>I •I,'?-강l꺼 줘?}에서 태어녔다- H아에;tJ 이ol”( }‘ h‘l'll윤 안끼(1<,L:lij 

91 씨ιI !>I 냉인이었고, 작은한아버지 이창성( J>.,' n’'()응 ‘\~~ "11* 한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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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111 선까 앤뺑 여ll~i인의 피/} 흐드고 있딘 이앙인J’i 11 i· -||술과의 만 

‘ho- ‘f사당»llH "f리 가출응 하엔시부터 사시돼있다‘ ~1 1,, ~f 깅!19l9년 

선 휘애 농 내얘 ;]이온 남샤당패륜 따라 가츄하여 낚시낭얘에시 !장째수와 

감나/|μ 。I~! 섯이다 남사당패관 따랴다나넌 J는 황해도 짱수의 깐응 

판에사 아l에시에깨 한들i예 집으효 끌려왔시딴. : 1 이후에도 당시 뜰Ef가 

의 냉인 《’싼보(~1“ilO에셰서 줍Ef기듭 •• 었다 

.다1Ji} tt\! 농안 익현 이용안은 1922년성에 샤용 왕단쟁에 였던 팡 

우대!; 선•}$f여 ·갇다기쿄 그 명성윤 드난었다 녕시 강우대에는 대급‘ 피 

~1. 얘t염l 냉인 장9.」.!.(댔~J!(), 전똥 민속 무용과 상안!'j 대/} 김인호(윷 

‘ :t~”. lll•싱스익 l강왜신Ct;쌓짧)‘ 남도 잔가의 ..f11영(매II\~). 재담!'I 영 

~1 11~까세 능 냥대 선'i- 여|딴의 때가칸이 유신헤 있었ct. 이~,5-~j,O. 여기시 

배 씬 수 있L 섯은 모두 배웠다. 유명한 스승감에게서 신~Pl 쉬f슨의 에능 

{} 째세 ~19.i.t 진수안은 젓이다, 춤과 소이. /|아파 녕나/|, 반탄 등얘 이 

£는 이장안i>i cf재 다능한 예능은 싱안 내냉의 써수애마/} 이넣깨 좋은 

스송윤 밴냥던 :q연스려운 전과인 것이다-

‘ lll'"W: ·잊~ ~ 16 ‘” ‘쿄~·01~:” εl!•‘ ·~. ~1:' 1992 153 15111(-1 
Ill ... .,,흔ii. t':tr.I 

•11 o 'II !'lll llO"'”” ·ιt111. ?IUI시 c:l'l"lii• . 1'1~ Olli얀쩌•1 "~ ·?엉q ‘~·}$.)Ii~ 
l~ !!~ !;C‘ 911101 O;i!j!J 얀i혜 J!! 언g요 ·!?” PJ!l 3<11’ wt:lll 'l:<IC- !!;!::, ~ ..... 

Wlll 'l llUI 14‘ !:-'. o: ”·여 II!! F릉e •~·i.t •aii"앙억 @·‘ ’ .• ,. li'tl이~. ·’‘!!tin 

’밍'J\l 2‘.‘ vHl‘톨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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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안이 벨탈육 .,하세 핀 것도 팡무대 시성이다. 당시 째암과 안앙호 

냉성윤 떨치던 악운재판 만나 그에게서 악안융 배운 것이다 

굉무대애셔 7년 톨인 있었던 것은 침 디u힌 월이었지 낮에는 연극을 히지 않아 

흥과 노갱도 빼우고 버료 뼈도 .짱{, 스g인 액훌셰매 집인온 모두 공안 •• 어 

이동안의 종언에 따닐민 앤t당유 서응 애운 때는 스합 두 삼 진후이고 ’ , 

꽁석직으효 첫 ~1~'1 연맹유 한 것은 스판 니| 선 정에 함경도 .JI,쑤사(.5,’* 

1J1) 극장에서였다. 이때의 상뺑” 대해 이풍안온 다응과 같이 숭언한다, 

내 일생에서 처용으로 잉.을 힌 것은 24실 떼인기 링강도 고원K효aψ뻐서 었 

지 유랑극단의 공연이 그곳 극장 개관기념으로 잉었는데 스융잉 벅흔쩌씨기 .지기 

배당이 났던 거이, 그래 힘 수 없이 배기 대신 했눈에 구경꾼들이 배홈 쥐고 웃는 ” 
이지신이생경어요’ 

대역으효 시작한 짓이 에기가 되어 그 후£는 싼한 연행캄 거의 도맙다 

시피 했마고 한마, 이냉세 되고 보냐 1깐 유양 낙단애서 디후어 t,!-!,'-,0( 

받게 되었고 우리 니아뿐만 아니라 민수외 ~I온에까시 진출하여 ”t“'NI- 위 
시한 여러 연행 종쩍퓨 샌보였다고 한다. 

이렇깨 박춘재에서 이동안으로 이어진 엔안은 혜빵과 한국 전쟁외 ---­

혹에서 이션과 깎이 앙안하재 연행되지 웃한다. 1950녕 박.째/} 숙고. 

‘’| L진닝 'l."!li.~ 
“ l ” ’1 S역 ;1_1.,0{ 

‘’l """- &·잉 를 &--“’ ·우g "l;잉 .lll_'i, ’x,아·. ~ ~•:Yi'!l.Q. ·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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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한 ‘j얀 션승자£ 이동안이 남았지만, 그 누구!ε 만만ft· --지 않은 상 

황이 l!liO\!때~>ti 지속외었다- 1959년 전후에 화성여생연예안의 전주 

상연에., •n얀 연뺑율 한 뒤. 공연이라서보다는 원하는 ·~'it닫에깨 샤끔 

보여 수는 생5'.에 1에원녔다. 1970년에 부산 민 깐꾀한에서 ’j안 공연I융 

하시도 했 ~1만 지치되지는 꽂쨌다- 이동안 역사 이 사기 용-안 신쇠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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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
 냉쉬l‘ • I ~t내선~-. 삿갓이 풍의 다은 연행 총4콕에 힘었시, 애써 반단융 연 

뺑。I .ti.:..! !.;이사시는 않았다. 그:x.1 발단은 연생윤 냈씬 이피신듭9.I 이연 

한 시어 진에시아 촌써하고 있었다. 

이냉세 우~1 눈앙에시 샤라지고 가억 속에시”- 사야져 /까! 얀탄이 회 

생의 끼이{! R인 섯은 1970년대 초반이다. 사섯 인띤~I .한 반탄 진승의 

역사에 있이샤 •I시적인 시시인 19<2년에 ... 싱내 얀암이 /|획원 갓이다. 

시의 사~·신 갓.o.£ 여지11던 방단이 소씨되고. 그 【l온이 셰꽉되지에 이 

ti-?·싱이 .,.지박 남은 발활꾼 이동안. 그~1:.r 소셀얀 11답꾼 박혜 꽉CL 

얀과 함. Hj、E째뷰 망탈{} 복원하고 시록하는 영유 한다. 

이야한 노이의 꺼과. 마지막 남은 양당 연앵사 이농안이 수‘·반세 왼다. 

。‘-&버 한;신λ'1-예-치신흥웬과공간사팡능에시 ‘,’I .11' ·b' <r1 ’i 이푸어지빈 

시 111!\I 선승、f~강이 한성화왼다 이랴한 민얀 녁윈‘싼 .|힘 여어 노펙은 주 

l!i-ft ’a세 되고, 198:1.년에는 문화째관리국에시 l까f엉‘’ .o•써 시생윈 위한 

“ l i ”’? '1111 ι roll. 
... ..C'L•l ... ‘ --”’ 0111 W"l f'~ Oli!'ll ~힌 i)iio논 QB-. !If' i:c: 'ttl. ti9a. ’l엉 d'ill야. ft£& 

'"':-1!8 •rm‘ <J.ft•. ’g틀. 11175. "' e융6;'1- ~·'"’E ’--- 11'9 ·n‘a ·여. '.U'l」」
'!>.ism. ‘1 ’1 ‘;· ~II. ’ ':11 ‘,UB, ’;.,. Qt 111Jlffl;\ R쩌 IO. !()[,-~ 

-” ;그 ‘ U! s” 내l!:) 힐~ '1,-,r lUllL ’11tl!, 11"20 :1'.<!S!EU 'll'i llll· ·깨 • • 흐.닝 
쩌E 

‘” 밍171' Jll ‘*여 !'~Ii!ιOlt!.'3!!잉 t!후l!~구fl, 'l '.IJtit” 이8~!!1 f!fle g’ -- -”m지 • 
ti:l @πn’ 4lllll Ill~ 9fi S앙 ’ ffll. 그i'" C! l;l.'?<~ ClllOI!:- ilt’사‘예시 Sii !18 잉NI 'ili:'l. 
~18:') .,..,! e외 ’'1ι여객 "!’”일엌 .,.,서l α11£효 - -이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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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월 하세 핀다 이 죠사 결파들 바탕으로 1983년 6앤 1임 밥당이 풍 

요부앵젠화새 제79효로 자쟁 받깨 되고. 반딴 *|쇼의 예농 ~유자로 이동 

안이 인갱st1tot 이릎다. 

'1t'ft ·!송샤에셔 이용안은 박춘째 계열 발안의 확씬시하는 호갱융 융힐 
수 있c~. \ll순써의 축음과 관심 견여로 거의 샤랴., 뺀했면, 반한유 적」원 

헤 내고 」 신송의 함성화콸 위해 노력한 인원이 이동안이다, 이셔립 발탈 

꽉인에 잔 꽁헌융 한 이동안은 말할 선승에 나유외 노~!£ .. kJ·하여, 박갱임 

피 ;£영축 상의 지l자퓨 키워내고 1995년 용냉윤 'ft’~1 힌다 

3) 박해일 

박혜인(}},. -: 1923년 생)은 생쓴하고 있는 당대 최~!외 째남가료 자부 

하고 있~.여, 아C ~~랍들도 그렇게 인정한다 "' 셔훌 이얘원에서 대어난 

.:1는 잉셰 상성/|에 써당꾼으료 유영했던 조화소와 고출싱에깨서 쩌당화 

E~영유 째웠다. 누 스숭이 끼진 영향에 대혜 박해연윤 다잠·파 이이 말한다 

지금도 잊룰 수 없는 건 스용을 따라 진국을 디나디기도 원기 내앤적인 부즉감이 

를 매늠 조히소 선생을 짖이가고, 기능적인 짐이 g자리언 고훌싱 선생훌 찾이가 정 

리8번 동잉 를괴 미용이 차용 성숙왜 가는 느낌이 틀 때였g니다, 그정게 히언서 힌 

채딩풍으효 싱싱81게 된 것이지요 고준싱 싱생온 경기도 굉쭈룰이었g니다 재가 세 

지료 를어기 서§에는 진심부흩부터 혔는대 의천혹씨는 그때 융4흩으로 밑가흘 이 

.고 고훌싱 신생괴 가꺼이 지내고 있었g니다 • 

‘ l’ I I ι>1~끼 잉u ii!!힌 ';t추 ... 'liV.. ’l!.!llt,냐,,1'.llUlil!I, -“~av.HA 
... 3•.)-:JWIOl l. 

· 11 , • ~ ’·· ι'"""'~ ”삐를Aι 리시 E명!IOI, i;혀ι엉'\ 1셔r 2940: . 
• 'I ""'!. '1':. '!I.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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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스숭얘게서 재압융 배운 박해일은 해망 이후 전국원 할아다니 

며 재당 공연올 했다. 막혜일은 사신이 했던 재당 츄에서 ’장닝Cl-령’ 을 특 

히 아끼고 자랑스렵게 내세운다, 그는 고준생에게서 여러 재당옳 배웠지 

안 그 중얘시도 꽉~1 장넘타령융 좋아했고 장했다- 그래서 스송인 고준성 

이 지방 공연율 갈 때는 꽉 사신의 장님타령올 연행 종쪽에 포함시켜주었 

다고한다‘써 

재땀꾼으」로서의 박해일。l 방l갚에 침여하게 원 것은 앙에서도 살폈듯이, 

l972년 심우성, 이동안과 함께 발탈 복웬어| 참여하면서부터이다, 그챙다 

고 박해잉이 1972년 이전애는 발딸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박해일의 스숭이었던 고춘성은 일제 강정기에 박춘재와 함 

께 단체갈 조직하여 공연읍 다냈7) 때문애 곁얘서 박준지l 발탈의 연모플 

진부 파악하고 있었다. ’ 이러한 스승에게서 박히l안은 재답융 배웠다-끼풍 

시에 박해임이 배운 전풍 재암파 1칸당 재당 사이의 거리가 그러 민 젓이 

아나라는 접어l 비추어 보았올 매. 박해일이 발할 복원애 창여하재 원 것은 

자연스러옹 염로 생각된다.“ 

이후 빅해임용 이용안과 함째 받탈 연행풍 지속하여. 1977년 3원 문예 

진흥원 캉당. 1978년 4월 공간사랑‘ 1982년 6월 공간샤랑 등에서 공연을 

하여 " 1983년 만딴이 풍요무형문화재 제79호로 지정외는 네 잎정한 역힐 

?” ‘~찌삭 앙의 잊 JO억 
-“ 1풍성이 잉~· ι받Jf이l 씨에서는 의§121 여"기 ιn t동잉은 "I•애g 고·~”--시 엄딩. 징---앙 

‘스동일 잉의 ii, ηJ'll디ι %시l!t. 넥써g은 그'ii” 잉냐」 .니 월,,,, 2003녕 IOi 21월 안IJ~ "'°' 
띠르언 TI:l:~l.' 익ol'~끽 •• 녕안§ 디니기e !\!A~ ‘용을 ll~하치는 f;잉a‘ 싱농티잉훌 쭈? 연lit' 
Q" ~I떼 

?,, ε태요 잉의 S이 인ii!일 ll~ ?α깅녕 1011121일 ?” 잉엉효 ·잉의 ¥엉엉·찌X‘정죠μ모고시어서는 민해월이 01능얀의 "지호 니었 잉디{임g ~. 3’7석I m 
욕l 익쩌잉이 m용으뼈꺼서 *%§ 신~!!'li디E 잉어었는 것이다 히,,민 이늘 어뭇핀 깃01디 얻밀히 밀. 

다·! 씨i잉이 이동안씨 굉껴는 시찌"진이 Ci·-1허 용효 Iε 인4얘 ,,,,, 닝는 것이 진힐e1디 

깨) 잉해'l! '*11부상읍의찌 ξ양지 기.치드- ’%까3 ?§ ’‘ii 직성 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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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한냐. 이동안!>I 넘(유랍꺼) 조종 7]능과 뎌쉰-어 υt혜인?| 써당 기능이 

.,함되어 앙요4’-행젠화재로 지정되셰 펀 것이냐- 송요부앵하화째보 져성 

원 이후 l!l86년까시 박혜일은 이동안과 함예 상연유 하애. 얀~I 션숭에 참 

여한니. 하시반 ??얀 전승과 원형애 대한 이건” 등으~- 1986년 2위 국렴 

극상애시!>I ~'1!유 ”}지막으로 박해앙욕 이용한과 싱·!!야니 

'!)애었이 이장안과 검낸했다고 혜서 맙탈-"l 한션l\I qJ언,o, 끊은 것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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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나‘ : L{.; ’ •1·순새사 발딸 재담 핫기 노"11°r 계t;δ}이 1987년 9~! 말틸 

디I~ι유 새싱~1한다. 

반에 대한 해야한 시식과 많은 공연 정협이 있닌 {f 신흉•'I 해망 <!I선 박훈 

새/} 만이새 혹용·1-장애서 발탈 연행을 할 때, 여사 @|얀 딴았인 이깅샤 

의 !<.용유 영?아 안싱한 것이다‘ 

‘박해인 성 리본’ 이라 산cl쓴 이 tit{·~유 ”|진· 여l승 선 

’과애인이 다시 반한어낸 발탈 대본은 여i!’ 모ι; 이선 rH~.션·~ 다쉰에, 가 

싱 푸드러진 ·}이는 여=4의 등장 대옥이 정/}원다는 싱이다-- τr :i'~ ·어 

엿장대’ ~H: 무 능장</!~-이 나오던 이션 대완과깐 \! ~1 ‘ ’•t해'11~-에서는 

‘여사‘ 1)’ 강상비여 새'fl_운 장연. 보여순다. 이형세 ’•lt해익이 다시 민뮤어 

낸 3인 앙상61{: 만얀은 。|전애 박춘씨가 연행하년 안•J에 /}까운 것이ι} 

는 i생가애 R’1깐마,‘” 씌어또 박해입은 'ft~! 선송에 있이 ”r하새삭 밴단의 

형대에 가'(1 111 ell온잔 재쉬해 낸 인붙이랴는 평가퓨 야 수 있간 것이다 

~t해잉이 얀샤 전승과 보종의 중심에 다시 서재 씬 섯온 1996년부디이 

i’ ‘t!l:O ~~'I'. 'I/Ill ... ZT.'·Z73!i ti" 
...... l'L· W IC:' g걷으효 .들어찌·; I. ll:Wii --ι.,,.; ’----·뻐능 에. 4!<t ε 
g을여 ‘I!' ,.,._ --의 .깅를 .Qi VI, i.'W쩍 i;:in1. ‘셔 ·‘l ft 용;; ~~ e셔 .‘x” t:;i II" 11•r:oc °':1 4르이 ~ .. 어 휠Q RJJli U:C>이 • ‘。‘ 1!8'-1 .” .‘lllt' 8'W ~~OI 이S용~Jj잉g 01; ~91 g이이 34t' &9• .:.t- r.~it~<Jl ---외 9>1 
Ill~시 빼어요 S잉·!여 여,, 연용 g앙냐J ·ι 띄·· ·~ 1003'.‘ et1e잉. ’:0121힘 
.여 Ol:!:t ·혀.윤꾀쩍 씨이껴 q외 자‘!~’ k익f n>I<! o.-어!” 

''lltl 매, ~1Jll ~ ·예·‘ 앙의 "· .... ,,,, I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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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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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딩t탈 예능보유자었엔 이양아이 1995년 사앙한 이후. 밥당 예능보유자 

새지정 잊 진승에 임요한 대액 강구t} 위해 써소샤/} 1995년 8월에서 10 

윌까지 이쑤어신마. 이매 1983인 부힘{lo화재 ~1179~ 반단흙 지정할 때 재 

답꾼 박해?’.~- 애농}}.유사보 ~f깨 시생하시 않온 것이 잔옷이었으며 발할 

전승의 차섣이 이에서 시인·싸? 것이라h 냉/}/} 이루어진다. 박혜열의 

방안 지{당 시능이 uf싱내 인생윤 받깨 된 것이다. 그 션화 박헤일은 1996 

년 5원 l언 반탄 예농 보유사~ 져생융 받찌 되고. 현째에 이르고 있다-

με 1 ttll‘ 3 :ltl •i»5 

‘” ~" ι 'U"-!>~U! Rιt::.I ll<'~’ w . ’,I !!t!J lt kJ!Ali:‘gι J';1~ lt•tPlf흥R 
.188•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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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혜인운 싼업 진승사애 있어 얀탄 재답유 '1t용새·| •nn에 lf~께 얘구 

째 낸 인{·!-갚 명/}함 수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새압 /|농fr 1t 안al떤시 

나합의 '.'t안 선숭유 모찍한 약혜일의 안안 재탑 에농온 여재 요서환, 이영 

신. 깅 신↑1‘ 써인생 등의 제자얘찌로 이어지고 있다. 

U 

V
”
·
익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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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벅징입 

”r생임(싸l’t1r :‘ 1 939년 생) 

이 안깐 ti승에 fl'여"'l새 펀 

갓은 이성·안{키 만나앤서이 

_ul고 이동안플 만나 다. 

세 펀 섯은 lt능하jι 시섣에 

낙각윈 온 강동 예문이었다. 

연 잉tr 양 즈{~·。, 우연히 보 

재 완 국극 앙역온 」녀에째 

커다년 8장으];1_ 다샤왔고. 

국국 공여만i>) ?|원이 되겠 

시신&·쉰일 

이능 팎윤 갖씨 했다 二L렌데 

쇠삭난에시 fr낌·하펴띤 춤‘ 

쇼랴, 상안 장용 능숫하제 합 

씀 앙아야 한다는 ~h'} 듣고 

김션흉. 수안양, 김급환등에 

제셔 승무와 혀츄, 가야금과 

fl<I ""‘a 2003년 ’Olli B'i< 이.어U 'II' 1111”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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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5'.앙 항-fr 배우던 송애 만난 이가 이동안이었다. 

그냐는 이용안의 세자가 펀 이후 ·01풍안 전·원용 연구소‘ 소교료서 

1962년￥터 g꼼· 이동안의 곁융 져7)며 용과 장안R 빼웠다. 이에한 그녀 

가 한안 ·!승에 깎여하찌 된 것은 자연스려운 인이다. J녀/} 쳐용 발당 

연앵에 싼여한 것은 맙탑이 충요우형문화재R 지갱도l~t. 이용안이 에능보 

유사_;;;_ 시성인 L983년이다. 스숭 이용안 낌애시 용싸 장난유 의혀왔딘 그 

냐쓴 아·1- 4'?1,삭|거1 스승 이동안이 연행하는 ~l\Jfll 생안읍 맙으연시 연 

행에상이한깃이다, 

그인이| 얀맙란 이동안과 재당 박해일 체제에서 하,? 싱「L ;상단용 맡았딘 

아쟁임이 ?’H~ 역합융 ‘앙게 되는 엽이 생낀다. 앞시 ~었듯이, 이동안과 

여러 {강제£'.. 이션윈 보여었연 박해일이 반딴 언.애서 rt삭스레 ... 지찌 되 

는 힐이 밴어셨다. 공연올 쉬소할 수도 그렇다고 진앵한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시 박생입유 대역으로 발할꾼 역할용 앙세 된다. 쩌용에 스숭 아동 

안은 싹혜입이 안아왔던 어릿광대 역읍 맏으랴」4 했지만‘ 언,~윤 드러내 

놓고 새탐용 하는 깃이 쑥스러웠던 박정임은 포장아 안애시 안f강 조총8~는 

'!l 딴'[.! 쩍유 자갱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세 된다. 스송인 이농앙이 박춘 

제 이|역으교 암싼 엔행윤 시작하지| 된 것과 아수 유사~] 상황이 l끼어진 것 

이다 이때샤 1986닌인데.그이후부터 싹정임온판?I죄으파암암용배우 

세 되있」!, ii수자. 이수자, 정수조쿄 등응 서쳐 2000년 12엽 14인 예능 

보유시갈시생 1앙게된다 

'It안 진송사에 있어 악정임의 위상은 이동안의 ‘샤양꾼 .,,능융 ξ-전하깨 

이어엠얘t다간 에 었다. 박정임에게 와서 방안이 여생화되고. 째탐 지능이 

약화되고 상 숭싱으£ 변화되게 되었다는 명가”도 있71는 했지반‘ w탈 

’9 



진승에 있어 」이i>I 의한융 과소 평가하는 갓은 샤당하나 ”r성임은 발딸 

꽉원에 에선~1 억할용 한 이동또에세서 •ntJ꾼 시농·:>r 이어얀았다. 이동 

안은 ?까l 예상 이상으쿄 층에 능한 인품이었다. 그예샤 ”t!t jξ용 ’성식에 
도 숭동삭싼 많이 이용했다 발탈에서 인행 때우의 소장온 반하난. 수준 

으로 1낭 악 하는 깃이 아니랴. 7~랙응 암:;:t ,,.농씩· ~Joto~반’ 

한 것이있다, 이러한 가약피 춤동작이 바당이 된 인행 "11 ·'i'· 소종 빙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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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t정임에111 R자깨 진승씬 것임은 물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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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손새에서 이농안으로 이어씬 싼탈꾼 기농. 은신아깨 이어반았고. 

1986년에서 1996까지 이어진 발탈 진승의 싱세/|에 앙냥융 시신 잊 안 되 

는 사얀 장에 <If냐가 박정임이다. 톡히 악에언이 ’'!t안 선융 재계에서 .져 

나가고, 이동안l’}셔 나이가 룹어 거동하기 힘열었인 시끼에 죠영숙{현 선 

수교.l'r 1!,l)ι} 함께 발탈윤 융곧제 시켜온 갓은 강-!~ti 인생받아야 하고, 

1'!I가씌어야 한다 막갱임은 발탈 선승샤애 있어, ’'lt'lt 녁.|에 핵심직 역한 

---한 이’s인!'I ’.'I'll'꾼 기능응 옹성하111 이이만은 인감파 I싱가원다, 이리 

하 ”f싱이외 ‘!l':I웬 가능1얀 현재 입흥덕, 운진수 용에세 이어시 .9.~! 있다 

2. 발탈 전승의 째보와 현 전승자들 

앙에서 ~'l! 수R 선숭자에 대한 고참깐 야당으Q 한다띤. 양당 전숭의 

,,보,도논 다음과 강이 그혀질 수 있다, 

-----• 핵흩찌 、

이률인 l 벅빼엉 

에징잉 조영숙 

잉.액 · 톨진수 요서흰 · 이명신 . ii힌십 · 회윈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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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꺼승 새꼬는 대체£ 이수자 이상의 진송사5윤 양선으균 그려선 것이 

다. 힌지|의 애인 신숭에는 이룹 이외에도 여러 신·6'..lffr이 잔이하」I 았다 

2003년 £사 시선% 증섬으모 발탈 전송자갑쉰 정<'I히| !1~여 나건· 표와 같다, 

다{'; 요뉴 -- 반안 예능 보유자인 박해일과 인|싱염이 셰상해 짝 시듀{;­

과 제_\l_{t "f냥으5'. 한 것이다‘ 이 표듭 보면 얀앙 신승i>I l.'f꺼와 현재가 

사민,。 •• 

자연스엄제 !:.cl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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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톨!싱엉| ·년 !기에능{역염’ 1 얻지휘 [ 후요현.정혁 ! 

씩iiil 닝 1923연 일당찌'ii(쭈인) 얘능보유n ’996년 5월 1일 
예.호유지지싱 

벅장잉 여 ’939'년 ’‘· 조융《유링Z민 진수 il~ £교 
2000년 1쩌 14'일 

--보유지"'징 

조영. 여 1934년 
일당찌딩 

Of수자 
1985낸.터 양. 진수 시작 

(주인.이낙내) 없뼈l얘빼함않조:u징 

오서밑 님 1943앤 일팅새담t쭈앤 이수지 
1996'년 7월 l앙.터 ειF 시작 
l900년빼30'll 이수지얀징 

이명신 여 1959년 일윌 재딩(이닉너|) 이.지 
1왔씬 9뭘 1엉진. 행1@'11엉 
200<션 3월 1에 O샤·~I뺑 

김진십 닝 1960년 알틸 조종(유림객) 이수·~I 
19'l!년9fl !잉 선수행!생 민싱 
때2년Jfj ,,일 뼈지 인징 

회윈징 여 19'!7년 힐. 얘당(Of닝때| 이수지 2002년 aw Silo'*찌 인정 

잉.억 닝 1959년 일틸 죠웅유링씌 이수찌 
1997년 JllilEl 진수시찍 
2003년 1’월 Of수찌 인정 

• 
gε· 닝 1973언 앙틸 조g유림끽j 진수 영어성 ’%앤부터진수시작 

이.진 여 1969년 일될 찌댐O앤네} 징수생 2000년*터진수시직 

킹톨님 닝 1966녕 양틸채댐주인) 전수생 
2000댄 1월 l멀 
진수과육용록 

ii용를 넘 1976년 일휠 71초 진수생 
2000년 1월 l월 
진·쿄~~ 

언우. 님 1975년 일틸기초 징수생 
2000엔 1월 lil 
진.;> .ii!육용록 

핵~~ 닝 1968연 일얻기초 전수생 
2000년 1월 1일 
신*Al육용륙 

회g‘· 
여 1956연 .휠 찌딩(O,낙내l 진수생 

2002년 3월 12얼 
징수2~&륙 

II~! 닝 I양6년 흥떨 죠횡유힘끽) 진수생 2002언 3월’2일 
~!.;> 2옥동록 

깅정혜 여 1965년 밑.조종 특얼진수생 
2002년 4월 29일 
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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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위에시 시팍원 대믿걷-으| 전숭자쉰-이 1990\! cH -'I 만~-터 만탈 진 

승예 산여하」! 었f;판 안 수 있다. 이는 앞서 수요 ·!웅샤 :it안에서 언급 

되었;이, I!’86년 이동안과 박해일이 성언하면서 얀싸 선승의 성제지가 

싱 여 ‘’ 생'i. 지속되었응흘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시시 '~'t빼인의 셰당 기 

렐~~ 

능응 디|·! ’i~아시 하 이논 현 전수 교육 조요 소영숙이CJ. "l~~ ’‘t해임이 

잉았띤 어‘;!굉rll<주인) 역한응 하며 박영'?I파 암께 이이운 시기!'!I ’~l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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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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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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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셰왔다. 

’,q’j 션승 ti 세기의산상유진승자플?| 샤승굉셰j:-J싸애사’「 니’타년디. 

압l'!] 1!-0' 셔15~와 우|으| 표휴 겁쳐시 분디띤, 대~1 ”f배~!~ 스송_O_j;' 해시 

배R 선승A꺼;과 ”r싱임을 스승으로 혜시 II”· 션--샤Ui.t 대?!윈다 오 
시환. 이‘암!, ii 선심, 최원성. 김동남. 죄용묵. 연---- ”t냉i깐. 감성혜. 

}|영숙, ’애영순 장이 빡해임에깨서 앙당 예능용- 얘운 신승샤~}oj다. 반연 

에 임홈니, {까!수. 이수진 등응 박정임에게서 ‘·an 예능;or 배운 전승샤틀 

이다. ’~t~,의 싸장전이 딴(유함껴)과 어렷핑대(수인’!!I ~In한 호홈플 ttt 
닝!'.~ ~! ~171대지 시의 재당 성연에 었다힐 빼, 이패째 이힘회원 션숭 

쳐l 씨{. 하;,L !’l 건| 극꽉되어야 한다 

H·',£>1 정힘? 여러 곳에서 보인다, 아니. 이”| " ~”》꾀{-- 인거,,효 

1<이시고 있유유 ?|의 표는 보여준q._ \'! 'lt이 -l 신승어| 있이 침;111Ht 빗 

어나 이시| 새i꺼암 안게도 들어서고 있음윤 R이수산 깃이나. 이는 이원화 

~1-:.-J. 」

사 새껴|화파 번보혜 가는 섯에서 잦올 수 있다. 위의 il-H ·”I. ’?}딴 죠 

좋’ 칸. 안(휴'it껴)과 ·말탈 째당’ 곰, 어릿장애(수인)£ 애깨화권 전숭 양 

상이 나타안아. 악성엄의 할(유랍끽) 역한과 박빼인익 어넷강며(주인) 역 

할이 셰셰화씌연서 선숭자펀에세 이어지고 있다 이 여안이 폐에석언 꽉 

화/} 아년 상A 교퓨하는 깨방적인 꽉화의 방향3 양하고 있유-% 위의 표 

에서 와인한 수 있CJ. 덧붙여 박해일 정리온에시샤허 i•}셔서!'.!.'. 등장한 

-’4 



여자{아니이|) 역항 역시 

’·화씌어 선융자즙에제 

이어시고 있는 갓도 안 

안 전승익 씨혜화용 안 

해;;>{: 여|/} 원다. 

현재 ’t얀 진양은 그 

끽-씬?} !,,새시에샤 N체 

가얀 ?|시 셰파운 단제보 

점이합고 있다, 한예 지 

셔!ii었{!, ‘여성화형상’ , 

‘째당 시능의 약화’ 

·여샤{아냐내) 역힐의 부 

.., 풍유 ~의 션숭자블 

의낸떤유보띤이이극 

북되고 있{',「g 안 수 있 
Alt; 11 죠면i 

다. l,’!'1' 1외 uj랴I {} 신망함에 었어 가장 중요한 것E *|ξ 성융자한으| 발탈 

에 en힘 이|쟁과 산송 의지이다 발탈이 갖는 진광 연행 예앙사적 의의블 

인사하고 안앙에 대한 애정과 전승 의지/} 있는 선승자늄이 않다띤 'It당 

의 ”|혜얀 Vt다- 혹 있융지도 모릎 션숭상의 난관꽉,o" ’,’l안에 대한 무한한 

애정4 직삭식인 신숭 의지를 가진 전승샤닫의 흔씨펴 인혜 &분히 극복필 

수없용것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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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앙썩)의 얘 • 쇼£--와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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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발탈 연행의 대 · 소도구와 복식 

쇼
-
-
4와 ·
「
” 만맘에는 탄(유람객)과 어*!강대(수인) 」리고 여자{아악네)가 강장한다. 

이 동상인묻틀은 연행 흑에샤 잉생한 ... ,힐~ 하는예‘ 그 역항에 겁앗깨 {칸 

상윤 하고 복사을 갖추어 임i 있야. 인-;} 형상화블 위한 소용 역사 이용 

야고 었다. 따라서 옐딸 연맹의 대 • 소도+와 확식은 각 등장인션 ’ii 딘 이 
용 되는 데 소도구와 석식 농fr 시숭하연 훨 듯도 하다 

iS 



그연대 어넷망대(수인)와 여자(아악예)의 성우 인간이 역힘-용 맙고 있기 

예문에 각4g1 꽉사과 소품 등《융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유암객)의 

깅우 언앵과 이앙 쇼종하고 대사즐 맡아서 &}는 인간이 앙t:하고 있기 때 

{간에 용'!hlf•I 시%똥l 수는 없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인앵 에우와, 눈에 보 

이시 t>i찌 !t.상"t 안에셔 인형 배우륜 조종하피 씩소리 연기싼 하는 반딴 

판, 1리」1 이러한 £종과 목소리 연기할 7냄6f깨 $f.t! 상시 등이 함째 

기·파꾀어야 힌다‘ 따라시 본 진에서는 ?!형 배우!>I :t:장과 싹소리 언/|플 

11-'0'하게 하는 상시인 ’포장막’ 연행원 함 때 눈에 R이{= ~l행 ’|||우기 역 

합옹 ’ll {-- ’‘J(유얀껴)‘ • 포장 ot 뒤에서 인행 UH?-;} 2ε-양아」l 대A←얀 얀 

아서 6)얀 ·?}띤엔’ . '1!간 l’!|우가 역할을 ’J는 ·이넷생대(추인Y 와 ’여사 

(아냐네). 장으£ 나누어 살펼 젓이다. 

1 . 포장익 

¥.장씨은 만안 언앵용 위해시는 핀수 불/}성한 도구이나, Y:.상마운 인행 

배우/} 맘는 안(유얀객)이 스스로 웅직이고 ?1"0r ttH:- 섯처덤 .!i~이세 하기 

위해서‘ ?|앵 매우의 얀과 용칙임용 맏아시 Sf는 조향사인 ’If반꾼윤 기리 

는 기농융 힌다 ’J암끗이 이 포장막 속에서 /}려진 씨£ 인행 배우블 죠 

종하는 깃이다. 2003년 9원 24일 연행얘서 시용원 포싱VJ-용 11운액 천과 

나우£ 만*어 셨냐. 얘전에 극장 무대애셔 발탄 연행-- Vt 때는 무대 약 
옴 포장꾀 대선에 사용하기도 했으여. 운동장이나 야외 uf앙에서 연행율 

힐 예에는 이풀옵- 이용하여 포장딱 대신으로 사용하기갚 했다. 

... :1001잉 61125'잉 ‘’쩌% 에응 

'" 200.l•J 얘 18엉 {생'119「떤 • 남 앙상 E앙g !ll 흐샤l” --- 싱,., ;‘”·;--빼 i!WI어 
t'잉 <?II ·~-'ot~Ol>I .이~111\1 여!!Ii l십 §잉악J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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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상‘’t은 민"' 인명 얘우릉 소총하는- ?!탈푼f, 샤ιH~ /|·-안유 61{: 것 

이 아니다. 어셋팡대(주인}와 탈1유람쩍)이 서£ 만나사 니 fl때 4 나용을 

l성이는 상간의 빼갱으보 11능하기도 한다. 인웅의 김!내 예성으!:. 끼능하 

는 것이다. 2oo:i년 9언 24익 연행에서는 다응과 간이 어릿강대(주인)가 

생선융 llH: 이션선 가제쿄 시칭되기도 했아. 

어릿핑대(후인) (부채로 포장믹을 기르뻔세이싱g로행밴 내 어업진 기게이 

" (유냄객); 그래서? 

어릿굉대(쭈힌l ·Of 근데 그 석진 Of칩부터 사링이 와서 띠를고, 기게 몽 앙에서 

띠드니끼, 뭐 히려 잉기는 시링인기 이런 밑이이, 

사ti ’i 
-- -’‘1을 



시e 15 .ii;영 ~'?! 

2003\1 9염 2~인 연행애서 사용된 포장'!t은, 나우파 /f!,t 120cm, 세 

퍼 120cm, 암。| L50cm 규끽의 육각형옹 바듬고‘ 셋띤i’} 셋·~ 그러고 u~ 

녁유 ~1191~1 ..r {j{?; 색 선갚 퓨녔다 이 속에서 '!l\'t깎이 인앵 배우·용 소 

종했다. Y.상"t 앞 1,낸-의 줌앙 부분운 十시 앵대파 7애I -" 상ι} 놓았는여| 

이는 ·n~~~이 반응 !I..상 앙9호 내놓올 수 있깨 하/| 위한 섯이나 1라고 

'!1-.장‘피 앙’쉐의 죠.우 역사 셰로궁. 잠려져 있는때. 이 뷔,F은 인영 매우의 

양 ?!’-- .g 사이세 하는 대냐무블 내놓융 수 있깨 야기 위한 섯이다. 

‘ l 



2. 일틸꾼의 대 • 소도구와 복식 

발발훈은 포장막 안에서 인 

헝 매우듭 조종하는 사람이 

다 그는언행 내내 그 ..... 숭을 

미
 
앙
앙
 어
‘
.
의
 
이
 
-
-
-
요4와
 여
잉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연 

행 속얘서 발탈꾼의 움직입과 

석소리는 인헝 배우들 장혜 

우리에찌 선단완다 우리 눈 

앞에서 벌이지는 인형 배우의 

행통과 말응 모두 발탈펜에 

의해 생싱펀 것이다. 이렇게 

얀탈 연행에서 보이지 않지만 

종요한 역한융 하는 l양탈꾼에 

째는 몇 까지 도구가 웬요하 

~ 

마 인정한 복식도 갖추어 임 

는다- '!l''IT꾼과 판었된 꽉식 

시징 16. 잉~"'역 대 Hι;g ••. 과 대 소도구류 항목별로 설 

껴보7J로한다 

5l 



1) 의자 

?앤l꾼의 ·!명 빼우 :f;종 방식은 발파 슴용 함예 사용하눈 젓이다. 연행 

내내 싼파 손융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만안푼이 샤리 할 시구가 펄 

요한이|, 。|샤/} 이러한 역할올 한다- 그런데 의자가 용례부터 쓰인 것은 

아니다. 이동안이 앙당문 역할을 할 때애는 !>I ;tf월 샤용야시 않고. 이스등 

히 누위시 인앵 매우화 죠종항 수 있도혀 하는 ~I대. 머리광 받쳐주는 에 

깨, 용용 •/hi수는 둥방침‘ 발목융 받치주{:: 만방선 상이 이용되있냐 ””그 

런Cfl 누운 상tlJ .r,’ ’t댐’꾼이 노래들 하고 양순용 이용하여 iε총하는 것이 

힘이 룹이시 의시애 앉아서 하는 방식으로 "~뀌깨 되었냐. 오랫풍안 말용 

까고 홈·시여이 하시 때문에 용동 마예낌의 갚이외 ’,,솟아 늪이의 의자가 

이용원마, 2003년 9월 24일 연행 예에도 발탈꾼은 의샤에 앉아서 초종융 

했는데, !'I샤 늄이/} IOcm 정도로 탕1유앙끽)의 --- 보다 약간 낮은 높 

아의 의자/} 이용되었다. 

2) 대나무조종대 

반\'t Zr'이 ?!형 매우의 두 팔올 웅직이께 하71 위하@| Vt요한 섯이 대나 

부 죠'tCll이 .. ,‘· ’/샤}젠이 디|냐무 조씀대 2개한 양 손에 ι|각 잔고 인행 배 

우!'I 써 ·~r~I에f} 1간듬이 낸다 인형 배우가 이기하뉴 냐(·1HJ잭)의 모든 

손 용사엮유 이 애니무 죠종대에 의해 만틀어지는 섯이다. ''i't떼기·라 암리 

는 이 대나!,! 쇼종때류 이용하깨 된 것은 이동안이 l샤앙& 꽉원하면서 부 

터이다. ”t훈세의 경우. 직정 손퓨 이용하여 ·!앵 ”·~외 싼 .g.석임용 만 

갚어 냈다. 이농안 역시 잭껑 슴율 이용하여 인형 u1우의 밝 역한유 하기 

도 했시만, 안이하기/} 전연하여 대냐무쓸 이용하:ti 샤자했다.· 

”’ 강-- -ι ... ii. 3 8~.I) )lo;! ,ε 암1 
'" ""'이 시,,ε All¥1l~ll'1 'l~a ¢인죠;j 연구J; ~·’l이•II' · ’000딛 <l~U ~·ll'il'"~. t~~ 쇠 

·, %허 il. ,,‘· ι; 
53 



”

-
-
‘
i
’
의
 4 

-
쇼
i
유
·
4
삭
 

었JO:!닌 9쩌 21띤 연행에서 사용왼 대나무 .::-i"('간 이팡언이 ↑}아있윤 

때~.t~I 이용하던 젓이다. 2껴 보두 송간 부섞-과 앙 {lot ~I쟁액 대잉이 강 

셔져 있다. 내나우 ε~내는두깨모두약 80" 정도 l~.£샤 시윈어져 있으 

며‘ 1‘제시인 시수는 전에 길이 llOcm. Y.상악 ~l씩 시이 5&‘m. 포장악 

비 깡펙으파 Lt시 었F ~I이 52cm이다 

3) 복식 

맘난꾼유 }’h강!'I 눈에 보이지 않지반 ?|정한 녁서유 ,i,얀다. 2003년 9 

.y.i 21~1 ?|앵에시는 에능보유샤 박정임이 반얀~~'It았{;<O. 씌써 저고 

ιl와 u~사에 ll~안색 죠끼갈 엉었다. 다리에는 껴써 뺑선유 샤:al 만에는 '1 

내선옹 선었니. "t성염 이선 이똥안이 반탄꾼유 한 예 역사 시갑과 같은 

하석윤 상수었얀대, 어닝l에 상투륜 룹고 앙전용 쓴 섯이 나i;니, 현재는 

싱A 21 빙 낀 대신 며헤 수건을 쓰는데, 이는 여사인 싸성이이 '!l':f앤블 맏 

셰 되‘!!시 싱·?-퓨 하R ’앙션응 쓰는 것이 어색허가 때강이다. 

” 



3. 월(유람객)의 대 • 소도구와 복식 

~t<유~t찌’응 연맹 속에서 인형 배우가 연기하여 .상화시 'I는 인'~이 

다. 업 '.'I 하,, ’‘•t빼서 열(유람찌)의 웅직임과 만은 포장넥 육에 있는 발탈 

꾼이 깎아시 ·}며. 인형 배우는 발암꾼의 Eξ종에 따<f 그 외객인 모슴안 

인시한 깎이나, 남(유‘i'..t잭)윤 연챙애서안 흔재한다깐 l~생용 갖논다 평소 

에는 ?| 샤 워,L에 이용외는 딸과 몽똥 부-1£-으I.l 쓰이깐 마111 깅, 그랴」l 초 

종대gl 약한R 야기도 *}는 딴 부분이 분리~1어 있다/} 잉행에서민 낀함되 

<>J 얀(유~~얘)이라는 등장인물의 외적인 보유유 ’~~ : }어 니|시 매낀이다- 꽉 

~i 역시 ·f ’l’ 연행읍암두고시 옹정옹이루쉰마예깅애 임혀신다. 탈(유랍 

객’과 깐언원 싹석과 대소 • 도구릎 항욕영로 삿펴 ... ~앤 니유과 산냐. 

률j 
; . 

• 

γ~· : 

시민8 ~lltil.1l'?: '~ 소.'L;l .. 11'1 

·『



1) 일 

탄‘유녕씨’의 언칸 부분{은 탈이c~. 영제 강성/|에 연앵SI~"! ?}싼에서는 

당 명대/} 아니랴 종이에 대충 얻물 부분융 그려서 1스쉰 ~Pl반, 

확웬되면서부터 증권 ~f; 만륜이 탈(유합객)의 임풍 ~’ι에 쓰여 왔다. 

현재 사용씨는 되는 탈은 이동안이 f능ι아 있용 때 만한 섯유 지 차셔 ".5 사 

용하고 있다. 진셰저으보 그 형태는 봉산띤-와이나 상‘~';' I ·차 등의 가연극 

에 F이얀 !‘lit] 유사하지만 눈알이 움직얻 수 있게감 ‘• ,.꽁읍 인 깃이 독 

딴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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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 . L !o~앙윈· 보인 상투, 추룡신 이vi, /|니아 ~~'’l 원«I '?I 수 있는 

눈동-사. 수압은 섞이 ·|혀있는 수억교. 크깨 ?|려신 임, £수엄,of 익수염 

능 ~I념의 각 쉬,_분이 성새하고 업체직으포 표현!ii이 었나 ?!균애은 영은 

고동색이다. 헨써 사용되는 딸의 구애서인 시수는 센새 {I이 :16cm. 상부 

산이 8cm, 연균 II!.'. ‘갱cm. 연끓 세로 2~cmol다. 

2) 용륭미내킹 

얀(유야꺼)이랴는 등상인펀-의 옴풍이 되는 것이다, 꽉싸 사시가 없이 용­

용밴 있어, 야{유~l객)의 옴흉으로 이용원다, 2003닌 9엄 :.M안 띤행에시 

샤용{! {샘· 11f1.11깅은, 값이 18cm. 울레 70[ :m 생Y21 'lll이냐. 

3) 윌떼기 

얀(유~꺼li>I 두 안은 앙서 상여온 대나무 .1-. ·8'‘”/} 이 용원다. 대나우· 죠 
‘~'대에서 Y:.1t l'f 밖R로 나옹 부분이 탈‘유갑객)의 우 안이 되는 껏이다. 

이언 이유 예분에 연앵사닫은 대나무 조종대갚 ·안에1r4고 J,나5다. 

’‘’ tl'l!i ι-- -힐 9, J21\!' Oil응 용얀 § 끼 ii~ F암찌 이11 .. 닝 홈;*이 ‘"IJl t<I. l'l'llll qι 
2αJ;',1 "' %잉’l fll ·;영 일'I찌의 얀8여서 $찌 s :',7'-1 llYI t .. "l ·잉 ---시!‘ >IJ.>I -끼O 
118 잉| ;‘0101 "I ’」"어세 ξ.,이 응을흩 그히시 ι!!'l:l」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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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I! 연행에시 사용왼 한때기의 질이는 11Ckm었는cu. R장악 밖으쿄 나 

ξ 깅이는 52cm였다 52cm 길이로 포장악 밖으JJ. 나은- -양이 바포 탈 

(유얀찌)91 'l't호 01용원다. 송욕에 에당되는 대나우 'ft ￥원에는 겁성씩 

대엽이 장꽉<>I깨 섞여져 있다 용똥 아너|깅 위에 임혀 놓{즌 1’.;HI의 양 

소에 짝으£ 이 대•t무블 각각 집어넣어 냥(유양찌)의 애피 시능 하도록 

한냐. 

4) 불식 

‘J(휴야새}이 -\'l선한 !.!. 

강유 /,t.t-” 되는 것은 연 
챙 짝에서이다. 명소에는 

엉련 'T4ι.i.'I 상반선. 그라 

고 !,'- irt이 {간ι|ε|어 았다 

가요식 언뺑 얀얘서만걸 

야외쓴 것이다. 이러한 딴 

(유임객)이 .휴이 임는북 

~I응 시.'.i1 <')와 조ν| 그라 

고양싼에 끼간한산이다 

.번선반 .t.;,재바·11 때문에 

하의늠 띠.!.!. 앙|시 않는다. 

2003~! 째 21인 연행에 

서 안(유얀찌)이 갖추어 입 

은 ~~I욕 힌써 쩌고랴에 

.+..It써 .ξ꺼H 입었:.!, 두 

~l·에늠 헨써 한상~ 꼈다 

샤잉 • ‘~lit! l!t-'Z 톨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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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릿굉대(주인)의 대 • 소도구와 복식 

어셋앙대(.;'"''!\)의 역한F 맡는 것은 인간 매우이다. 2003년 9엠 2-1일 

연앵에서늪 예능보유사 악에임이 어엿앙대(주인, .,힘유 했다 ”I혜임은 

어잇땅애(수?!) 역학유 히기 위혜서 수영. 부써 농。l ,-} 'r.구감 갖추고 바 

시 서iι|‘ "•뇌사, 당긴 등의 복식윤 시쉬 ?]었는이I. 이} 힘샤'·'' ?,. 정리 

하엔나전‘과감야. 



1) 소도구 

어렛」~lff(수?!) 역할응 하기 위혜서 연궁에 수엮윤 깐·!나 수엮유 스E. 

깅과 ’잉수~!~ "l!ll.군 혜서 만든 것인에. 어렛팡대(수인}{? .i!와 턱 밍에 

싼 수인한 ll현에 댄다. 어엿강대(주인}는 부찌얄 소도구~ 이용하71도 한 

'*· 'll앵 약얘서 써당읍 하고 노래들 하는이| 이 부에/} '![셔시고 신히먼셔 

객선하세 이용원다 틴(유암객)과의 다둠에시 안(유인씨)유 때랴는 도구굿 

J,’·새샤 이 8~1 시도 한다, 

2) 북식 

육써 서Y~I와 nf고사에 흰색 마셔셜 잉었다. 다~1에는 씬써 행신용 자 

고 에션-- -!었다. 에랴애는 앙용으로 만든 l강건% 냈얀ti. 40여 년 전부 

타 써 _9_년 섯이아 한다. 

S9 



5. 여자(이낙네)의 대 · 소도구와 복식 

엔안에서는 어엇팡ct<주인) 외에 또 한 명의 인간애우샤 용상한냐. 어엿 

장며{---!}외 안(유암끽)이 죠기 장사륜 하쓴 대복에서 꽁·장히는 깨우·쿄 여 

사(아냐너h야 센인다, 20<〕3년 9월 24일 연앵애서삼 ’'.'t~l 전수 조교인 조 

영옥이 이사(이낙네) 역할올 ’없t냐. 。|애 여자(이낙네/| 사용한 소도구 

외 녁식f, 성~1히| '~.맨 디음괴 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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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도구 

여샤(아나네)가 이용하는 소도구보는 함지박과 또아니l사 았다. 한지박은 

죠시암 사시 탐는 사늄융 혈 떼 이용되는 깃으도 이사{아냐네)까 지응 등 

611 



장한 p~ 씨cl에 이고 나옹다‘ 항지박은 나부료 안낸어 fl 것인때, 전재 지 

륨이 41cm이고 안쪽에 둥갈깨 파여진 부분의 지.용 31 cm이다. 또아리 

는 이 한X)‘’f융 l에랴·, 임 예 사용하는 것으보 싱으i 만ii어셨다- !£아리 

션세의 지{낸- 15.Scm이며 가운얘 뚫련 구냉의 자함윤 5.5“m이다 

시잉 23 여,,,이‘i ' '0찍 il:구R ·삭 

2) 륙식 

여자(아냐네)가 갖추고 잉는 복식용 머랴수진. 셔고ι|, 셔아. 행주지마. 

손수건 용이다. 씨랴에 흰씩 수건올 쓰고. 흰 저고리와 시!’}. 그리고 흰색 

행주시ll~한 푸쉰다. 띤으로 된 손수건은 딴(유탐객)외 언싼유 닦윤 때 이 

용되는것이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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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언영 얘유의 연얘 !}킥 

Z 인간애유의 연얘 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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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발탈의 연행 방식 

~ 
; 、

시민2‘ 인엉에g 

ι、、、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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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형 배우의 언행 방식 

엔t'l.t에는 안이랴 블라면서 극중에서는 유'ii쩍 역안쉬 하는 얘우가 풍장 

힌다. 그인대 이 빼우는 ?!간이 아닌 인형이다. 인앵 배우쉰 스스로 알올 

함 수도 ~· 직원 수도 었다 인형 배우7] ‘앙유 하1’ ·시이{τ 네애는 인헝 

배우압 1, &하기 꽉소리 연끼률 답당하는 인간이 있이야 이다 ‘I!\'!애서 

인형 11JI-?·짜 1'.{;Sf .ol 꽉소리 연기블 담당하는 이압 앙안렌이야 부-~다 

그는 포상n1· 안에서 인행 배우·의 웅-직임유 t,tl{J이 니| ··'· ’·:·.{-i!] '1! 11단 쩨 

낸나, 

,. _ "' 

{、‘



~·t얀꾼온 :1야얀I.!. 온검·으노 인형올 조종한냐- 앙순으~는 ·!형 애우의 

두 ~융 £종하고, 얀보는 인형 빼우의 언관윤 소용한다. 그런대 만탈 연 

앵융 산제y Jj_았던 샤압갚의 충언에 의iif연 안양에 등싱하는 인형 빼우의 

조용 냉사이 <>I냐의 행대호만 종째했던 것은 아닌 것으;,:. .!o'.'l!ct. 반o.:t 연 

챙암 싱셰놔 ~았던 샤랍즙의 증언,, 응 바앙으!i'. "'‘;I!. 대야 다유의 멜곱 

n 
“ •• 
의
 ‘‘ •
• 
삭
 

샤지 ;1-. ff ‘양시 _o_g 정러한수있다. 

[ 흥언자 조정지 조정빙식 운번 

강숙지 
김덕용 

(인상닝사당"ii언’ 
어찌예 e를 얻길히여 밑을 웅직잉 

「? | 닝샤gt( 길에흥 

i:l> 뭘용~I외 *· 두 곳예 노판율 얻길 조갑잉 
이동인 

.,여이g으료융직임 (밍택징터{써서 님사정때 공연) 

‘-

‘. 
조§지기 직엉 슨얘 힌심을 벅훈·~ 삐에경, 이징뼈 

끼고논다 (생무대공연시엄) 이§인 

잉밑 g얘 E를 연길시키묘 그 노E 
닝힘우 

@ 를 위g 흘려 대나무에 연경시킨 다 닝엉우 

용잉용으뭉조증 
(님사당때) 

- } 

'6 
.예다 •• 씌우고 슴으로는 악기 

빅용재 고싫용 
• 연쭈히고 잉으료는 소리틀 혈 

(/) 노~E시예써셔 언회원 이니무를 열에 얻 Of용인 액징잉 

죠§ l현찌의죠~w씩l - -

얻8tl얼 어찌 두 굿에 g을 연결혀 

iii. ‘, 12:i: --’ ‘.” !LI!? 
w ”| '' •6 ’ι'JOI Ill!' 61?!?. !J'l! O. 암이 i. 3') J:. ~ ,.,., 

"" ii에 "' ,,야 @· 3소 

6<I 



이/|시 분눠윈 있** 까지 방씩용 ·!앵 배우의 딴융 어떻찌 소종하는가에 

따랴 서모 연벨한 갓이다, 밤에다가 인행 배우의 어2.1. i앙 당유 씌워 그 밤 

의 용직임으£ 인앵 매우의 어리합 3:.종하는 냉~1은 모두7. 동일하다 다 

안 인형 배우의 안올 어!.세 소장하는/}에 따라 위의 인곱 까지 방식으로 

분유가가놓한것이다, 

이러한 인곱 /}시 방사용 현재 용용되는 인앵 조종 방식얘 따라, 마응과 

잡아재정려항수있다. 

승 인영학 융 인앵혜 쇼양 앵~I이 짜.’ 이 @.@--­
손인명헥죠흥앙식;@.한’ 

손 인엉과 악예 인.혀 £좋 양식외 J찌앙;@ 

현재 선송되는 띤11 '11앵용 ’송 인앵 씩 소장 양식’ 과 ’악대 인형적 3'.종 

방식’ 이 객함이 된 것이다, 하나의 인형 1l싸우쉬 죠종하기 위해 이렇게 북 

합적인 방시이 이용되늠 깃윤 헤단만이 갖한 폭꽉힘이다 전용 인형극의 

대병샤인 암사망씨|의 꽉우4시선유이나 시산"l챔지펀이의 수많은 인형 애 

우꽉 송에시 이명1\1 ‘손 띤힘써 £송 빙식’ 」’} ‘익다| 인형직 조종 ’앙식 이 

걸함원 징우는 갖아압 수 없다, 

”’ OJ $아e OJ를a ‘상쩌~'fW'PI<ι li'll~I ·“ ‘찌1 찌·· E시01연"~g.;:ξ g그. tl2‘ g으 
g는 소,., ·ξ --’‘l Oi<'l <Ill!!! !!II '19111 잉 •• , .!쩌e :t'I 5!fJ 용l!lh 엉멸은 εIJl611 
양는 .으효 _, ικi DI'. W!tl~ 잉?I 씨J t>J q응여억흐 ξ으효엉wa ξ<ill 수ξ 갚 

l10l<I. O;ll{J l!Wlilll '!I'll ~ --‘ ξ· soi외 .“. uto ire 'S'I:" n ,.., ;」;;*논 g의 
이 ξ<11<1 E”Ill >!91 .I.ti~ 941<11 ·시M” ”:i!Oil II<! !:llllJI lt!.'tl\!' Wεg턱 £용 .,.,,써 

ti ~tit<( OJ.'.'tt! \llo'lf IHI ·끼 11!0! ll~ e ··잉 LL -‘· ·수e !ltt흥 ~aie llOJ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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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잉 26 -
JI..싱”r !fl애 앉이j 있는 말항문 벨의 장"''엮윤 인행 매우S>I ’'I <I 유직임 
이 와:It, 잉 까!>J *-삭인욕 그때로 인형 l새우 두 'n。| ---시?|이 니냐- 상만 

신반 있{? 인앵 배우의 주요 움직임인 미닌l와 앙~! 유직인은 이영세 포장 

"t 뒤에 었는 앙냥꾼의 안과 양슨의 응:c<j임!>.£ 생산씨는 섯이나, 포상박 

위에 츄어있잔 인깐 연행자가 호좋한다는 점에서 양Uf: ”-- -!앵극언 옥 
두·자사;·유:.1 서신박정셔높이와 동열하다- 인산 연앵사의 소총,o, 풍혜서 

웅시이깨 되는 인엉 배우의 용직임 영역이 포상"t 우대{} 빗어나셔 않는 

~I 역사 펙푸각Al\';껴안-。|나 서산박첨지쉰·이와 유사싸 섬이냐. 하시얀 ~l형 



~‘ 

• 

배우콸 죠종하는 인간 연행자가 발파손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정은 꼭두각 

시놓쥔이나 시산박점Aj1:;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얀탈딴의 폭4',함。|다 

‘강탈의 인형 매우 탑(유랑객)으| 머리 부분의 움직임은 발말꾼이 발융 웅 

직임으포써 이루어진다 발올 씨운 발올 용직임으로써 딸(유암혜)의 어리 

가 용직이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쏘종 방식은 인형의 옴지|나 머러 부분에 

속융 집어넣고 움직이는 손 인형적 조종 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비록 땅을 

사용하는 특수함 망사융 샤용하끼는 하지만 손 인뺑혀 조종 방식과 유사하 

녀“ 하지만 송의 유식임에 의해 ;:,종되는 안형이 이|우 성셰하고 과장펀 웅작 

한폐 기숭한 대 비해, 발탈애서으| 발윤 이용한 초종 망식은 그형Al 옷하다. 

이는성대적으효손보다는부자유스러운발어| 의해서 죠종꾀기 때문이디 

.깅 

---

6” 



I\ 암'!t~i>I ‘n 용객임흘 동-혜서 산출되는 인형 배우 얀‘유얀객)의 어닝| 웅 
• 경 직입으록는 암으날 숙이지’- -뽑-얘서 분리샤4 n세 .내1r. 몽풍에 

• 서 삼?‘잉·러시갔다가제자i!I로옳아가기‘, ‘위아래£n억이/|-- -싸우로 • 앙 ‘i~1이시‘, 렌지’. 양둬포움직이기- 꽉시듯이재껴야홉?-I'll'. ‘제자 

• 

'0 

리에서 임성하재 흔듬기’ ‘ 연기‘ 등이 있아. 이러한 흙시엄픔은 주로 밥 

과유 많이 사용한다, 박정임에 의하면 이동인에세 "”-- off. 인헝 매우 매 
이 .g.~1인윤 인성의 ·|러 상황 속에서 심재 사센 !]|이샤 윤직이는 섯서념 

E아/|| f장해야 한다고 배웠다고 한다 • 

~1~11 ,.’ 인행 1111우의 01 리 웅식잉은 비꽉 거친:il l~바하시뉴 하지만 인상 

의 여닝| 상항 속에서 사랍이 실제 움직이는 땅신파 않이 닮았다. 하지만 쪽 

그앤 섯딴은 아니, .. 객흔?야 라 울리는 폼용-에셔 분이시/| {!깨 예내시’ 의 

싱우가 :1 대g직인 예가 된다 2003년 9~ 2.J'!! 연앵에서 f전녁; ?이. 부분응 

인용빼 .!l연 다용과 갇다‘ 

어릿굉대(추인) ; 녀 고민워라 니기 옥중가톨 힌미디 81랬더니 밑이야‘ 어영께 

슬프찌 하는지 저기 앉아 쩌신 붙를이 전부 눈시.용, 눈을 비 

비고입이있어. 

* (유림액) ’ (목올 쭉 빼면서) 어띤 이지씨기 그래? 
어릿굉대(후인) , (쭉 뺀 쭉을 부채로 기엉게 치언서) 이 잉아 야이야이 이 녀석 

모기지기 지마읍대로 왔디 갔다 .,내 

• (유g찍) ; (디시 목을 쭉 ‘면서) 이이 어띤 이저씨기 그해? 

어릿핑대(후인) - (육 ! 목을 부쩌로 들이일언씨 야 잉미 g기지 즐 기만31 있어 

앵 (유림격} ; (목을 징어넣는다) 

,., IOOl연 ’Oii 8tl II'’외억 암a 



이 같은 ‘목놀이’는 

인형 매우의 온성에서 

기언하는독특한 연행 

방식이다, 인간배우나 

당응쓴배우가할수 

없는 인행 배우만의독 

특한 연71';‘ 중에 하냐 

가 바로 양얀의 “싹농 

이’ 이냐- 。|런 의미에 

서 ‘목놀이 /} -발틸이 

보여주는 최고의 재치 

있는 표현w!l!ll이라는 i영 

가는죄정한것이다. 

앙에시 상핀‘ 언형 "II 
우 탈(유람객)의 머리 

용직임틀애는각각그 

의이가당져있다. 연정 

한 상황에서 일정한 
시징 18. 딪ilOI 

”) 인엉 ··~기 등앙•il: ·얘서ξ 잉깅 "'잊?‘미 lrlttlt 끽여서t ii잉끽옆 잉용 수 양는 를윌l !Ill힌 
llJI이 용흩 니Ell디 이는 공 잉g ,써.기 힌111혀 온성이 &Ill!! 1!!>1 잉여‘용 후구하고 잉옹§ 21미한| 
이는 g의· '1!건의 모g용 용L”내거나 Of서하는 것이 아니킥‘ 믿엄앙이 • 수 앙는 !!:힘 고휴의 톨상용 8링 

.”이디 밍'"' '<~누경시놀;!)의 언엉기므§f'l 잉구 시흔J ‘’~Jtll!엉캉J 씨6상 •l<Jljj_ ‘9981"' r끼만 
를 "•I ··을J ’”치중*윷/lilt. ll\l!>t~ 토고시 10001삐서 이러g .기 $식인 잉g OI유입 그 ‘,, 잊 외 
의이 냐에셔 .,세61AI 논쟁니 

9•) 시여R ’F뭇t용언회잉 엉피g 잉엉j 잉.딩 ’':1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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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생이나 동사한 1l현할 때 욕정한 용식엄삼·이 나타나는 깃이다, 내리 

움식입으| 양상펴 ;:J. 의이른- 정리혜 보연 다음과 {!다. 

n 
“-
-
-
d
‘

.
i
I
잉
 --흥미료용 • 굉!i을 i리게 힘 

i엄 

g징 

구경잉 ’ 게.&휠고 밴연힘 

기를이·§ 
엉어{I 

회.냉 

.를·|고있용 

og> I거융 · 8싱 

잉으로 싹이기(잉엉용 잉으로 모은다} 

용.얘서 톨리시켜 .게 빼내기 

용용얘서 싱낀 R리시였다기 채자리로 를아기기 
(잉월은 징낀 위로 융웠디가 원위치) 

위이~료끄댁이기 

좌우로용칙이기 

엉게잉뭘도 엉리고 힐쩨 턴미) 

암휘로용획이기 

틱차듯이--리용직일 

--리.씨 'il~SI깨 .를기 
.개어리도띤다| 

‘닙 -- --쩌 ·'시 ilfl객 2003\" ,。. 8'li 'l!V ~ "'II엉꾀의 \'0111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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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배우 두 아i>I 용시?!유 ·.~안판이 딴과 연상왼 대나무읍 손에 상아 

움직임으로써 이루이진다. 이는 막애 인앵씩 스쏠 방식이다- l간료 움직임 

올 산출하는 언균 J샘에 비해 상대척으£ 」 용직임이 유연하고 자유용 

다. 인형 배우 딴(유앙찌)외 《t징 ’.와/} 대나우갑 용-혜 조종되는 옐의 웅 

직입윤 용해 표현-?! ‘간암. 안의 움직임온 ·!형 ‘’l우 연(유압잭}의 주요한 

표현요소/}원다. 

반얀훈의 !} 융삭염유 용·빼사 싼슐되는 인앵 배우 안{유람찌’의 옐 용직 

임으로는 ‘강?!유 엔닌l.i! 언지‘ • ---}샤 언;·유 t~i!I 가- • ~~ --로 연 

올용 /}려 1)’ , 한확 싼* 3께 싸으il. .이시‘ • ‘---& 번갈아 앞뒤로 움 

직이기- - 양?}싼 힘입이 내펴!>;리 11' ’ 양'It{} 씌우로 흔들시‘ , 한쪽 팔 

..........,...~ -·'~ ‘___.., 
'<t! JO t:Wi ξg후 e;;>, 

-‘ 



은 새우:at C~{ ; 안윤 혼ξ-기- - --팔융 크재 연시가‘ • ‘양안유 X샤쿄 모았 

다가 위iι !l깨 인시듯 펼쳐/j' . "J'옐올 듭어 밴시‘ • ‘--}월 요R기’ • 

‘ll''lt{} #깐 ~I!.!.. --었다가 원워지 사검· 능이 었다. 이 휴직임잔온 인형 

때우의 《t생 l‘에회와 융원 갓 예. 적절하께 나픔의 의이3 ·고 ll현된다. 필 

사의 'l~V 연앵 ?%’ 조사 정험과 발딸꾼 ”t성염과의 !’”t~·융 ~~잉으로 땅 

의 응 시인파 "1 의”l 양상플 정리해 보면 다유괴 {t다. 

I ' 용직임 앙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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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이.를 

부n려용 

.리는것를익용 

인 • 

• 어강 

.를 

신이닝 죠기I 생·흥을흥 

용을용 

용를§ 

용§용 

기붙이 ·§ 
ti 

•11 

잉윌를 .리고 1171(머리도 횡찌 턴대 

'llfl흘엉를를기리기 

--- *효 엉를훌 기리기 
한혹 뭘흩 크1 ·으료 .리기 

잉월훌 언.。, 엉위료 용ξ찌|기 

잉월을 잉잉이 내려뜨리기 

g삐i~우료 •• 기 

!!~fl은 세우고 디혼 휠용 흔들기 

잉뭘를크게를치기 

잉밍을 X자로 모입다기 위로 크게 던지릇 멸치기 

잉밑을 .어 %게머리로 힘께 띤디) 

잉.을 잉으로 모용(머리는 숙인다) 

잉월§ g낀 위로 을췄다기 원위치 시킴 
(어리는 상낀 원호 .라g디기 윈위치 될} 

"” () i ’ tOI‘ e잉 ·시a어 민 
-, 



•‘ .,... 

시징 31. l~ 월g 씨우고 디를 g용 !it’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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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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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시 생~1원 깃을 보연 밥딸꾼이 단순하체 인앵 배우의 딴전 용·직이는 

것이 아~I유 아언한 수 었다. 꽉히 융융 강 때의 양안 융씨'llf: 단지 양딸 

융 좌우.iJ. 반씌객으호 용직이기만 아는 것이 아념윤 {.~•1J&f깨 확인한 수 

훌i 
R 

”-
-
의
 d‘.“-- 있나 인앵 매우의 양 손에 한상이 끼워져 있다는 깃부니 얀얀 연행이 춤 

읍 상£하」l 었fr욕 얀 수 있는떼 ?!형 배우의 ·샌 위에시 성<!)씬 ‘양싼 

요- !ti ?· '"- 혼잔기’ 힌쪽 판은 세우고 다관 판은 혼암/]’ , 앙!}건 2i제 꺼 

치/|’ , ‘양깎*% X샤£ R았다가 위보 크꺼| 딘시듯 염시/|’ 당!'I 응·직임이 

(!함뇌‘fl시 이쑤이신ι| 이 움직잉잠이 각 융의 상띤이니 상영얘 띠라 그 

섣함읍 다「;깨 야며 윤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딴안 와원에 해11서인 역할올 했던 이동안은 반난 얘능 이상으.iJ. 춤얘 

능한 인%이다. 그해서 이용안은 발탐 연행에'i.. 자선의 ·감 용사fr 많이 아 

용했는예. 그 예능이 현재의 박정임에제 二l대도 신에섰다. 위에서 산띤 웅 

의 사용 팡사환이 ”}로 그 예가 된다. 그리고 이 시온 -장객관이 션함되는 

강장u 얘 느~! 김군악 장도에 맞추이 추는 읍‘ • ·선셰 ~t샤 ~랴픔 힐 떼 

6f는 ’,써서꺼 움직이는 고사 대목에서의 종 . '.•,i녕이 느닝l게 액액이판 

한 떼와 유시한 유"I임을 보이는 액빽이 대석에시의 ,· 한용 피민, /}악 

유안.1l 강꽁자씌 얀아야딴인행 배우조좋융제이i:.’ 야수 있다는‘꺼”’이 

괜한 압이 아념유 선갑한수 있다, 

’ft안에서 'i!앵 매우의 인챙은 비만 그 용객임에안 한싱!ii 시 않는나, 그 

는 •FJ까지 산띤 다양한 융직잉과 더싼이 안2f 쇼닝l까시 한다. 깐된 이 

인행 배우의 만i’} 소리 역사 포장악 뒤에서 ‘승어 있는 ~t'll"꾼이 안아서 하 

는 것이다. 만얀꾼의 석·소리 연기플 용하여 인앵 빼우의 안과 소리가 산출 

되는 섯이다. 안약꾼은 포장악 뒤에 숨어서 자선의 손찌{I- E러내otJ 않음 

”’| •() 'I\!”°'a~이8 g잉., .. ~잉., 'll"'il억인닝에시 ti wo:u. 

’ 6 



으로써 인형 배우가 말과 소리플 하는 것치럼 보이제 한다 동시에 발발꾼 

이 목소리 연7J플 할 떼, 인형 배우의 머리 부운과 양활을 용직여시 o~치 

인형 배우스스로발괴 소려륭하는것처힘 강조한다 

발당 송에 풍장하는 인형 매우의 땅과 소리는 앞서 살띤 웅직임애 비해 

휩씬 다앙하고 자유잠나 인헝 lllJ우라는 특정에서 오는 용직임의 제한적 

속성애 tlJ해 딴과 소라는 거으|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일상 

석인 만부는 룹론이고, 재당‘ 시조장, 장가, 인요, 딴소랴 단가‘ 무/} 등 다‘ 

양한 양상의 꽉소리 연기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채흑된 대판을 바당으쿄 

해서‘ 발1감꾼의 판소C.J 연기흘 용하여 산출되는 인형 배우의 말과 소리갈 

산래염쿄 2성려해 보연 냐응과같다 

l포훌I 항 목 
생신리역계수이 

비 고 

2003년 9월 24입 연앵될 

띠언곡 

-를. 횡 목 비고 

엉도유림찌딩 

용보굉련찌딩 

억는것펀린재당 

익관영쩨딩 

집기및딘기패러디 

조끼장사흉내 
뺑
 

-總 -뺑
 
-뺑
 
-鋼

쟁
 -앨
 -쐐
 -쩌
 -앓
 

얘
 -앵
 -뼈
 -앵
 -앵
 

뼈
 -뼈 -뼈
 
-때
 -뼈 

l씨시언~E 'll!Iε i'£씌。쿄 3'"'임이 예뼈 있으므S 엄•i•l S요믿 Ji~ *I:!온 11\101'1, X배어 •I리 
시 .. ~엉괴 깨님n의 동”괴 g위11 위띠E니. " 혀여 잉잉 언양어서 '11•1의 ;;iQ~I 영.어 얘애 언급8니 

시이· ’8묵~$얀•I영 ~>I'll 잉일J 싱운딩 199119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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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톨훤톨확힐l 횡 목 비 고 

"I 인고강신 딘기 
앙 

gg용경 딘기 의 

; 효남기 딘기 2003연 9월 24잉 언g용 

혹이머리 흩잉진 힌 이g 2003년9월 24일 연용용 

삭--

F태룰111 횡 목 비 고 
개싱닌용개억연쪽포l 서도 쇼리 

t앤용기 셔도민g 

용금모타훌 횡.도인g 

션엉훌스리 •• 도민요 
추용김일곡 서도성기 

야따엑기 서도민g 

용축되형(짖용 빼띠녕170 연엉도 뱃노얘 

잉산토 정기민요 

흥티링 경기 인.R: 2003년 9예 24일 연앵될 

시빌기 경기 민.R; 2003년 9월 24일 연행될 

닐리리이 깅기 민요’ 2003년 9il 24얼 언쟁됨 
지진양이터링 경기 민.R: 2003년 9W 24일 언g됨 
엔요백년 깅윈도민g 

흥정잡기 흥칭도상7f 

g경도 겁기 힐경도 집?’ 

진혀도 육지역이 신라도 민g 

진도찌리형 진도 민g; 2003년 9124" 언§휩 
일잉어려링 경상도 민g ~낸 9월 24잉 언.힐 

?꺼 



~-------.~ ............ 

-=·== -·.--.:,....._..... 

---- --------
시킹 33 ‘ 1;에 에 

‘--‘ 
----

--



횡 

싱주풀이 

셰강얼기 

도-.익기 
고시소리 

국댁민인 

액액이 

『‘-비 목 률훨웰첼l 

2003년 9fl 24엉 언98 
2003년 9fl 24일 연g를 
2003년 9뭘 24일 연g염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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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정려된 것읍 보연, 밥탈꾼의 목소리 연끼플 장δII 표출되는 인 

형 배우의 안과 소랴는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월 암 수 었 

다. 목소어 연기릎 동해 표출될 수 았는 선용· 예술의 갈래가 다양하게 이 

용되고 었다. 2003년 9원 24일 연행에서는 위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방딸 

판소리 연기의 다양한 항목 풍 일부만이 연행포|었다 이러한 상황이 연어 

진 껏은. l말탈이 집차 밴.!.!.하고 있융을 말해주는 갯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 발탈 진승자들은 우|에서 쟁el펀 복소리 언기의 다양한 항옥 대부분올 

옴에 익혀 두고 있아 이는 곧 위에서 징려된 것이 연행의 다양한 상황에 

서 이용한 수 ‘싱는 여러 가능성옳 나열한 짓임올 말한다, 마시 말해서 발 

딸은 언행이 일이 ~1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째당 지역의 민요나 장가 또 

는 표탱의 .!:"!.옹을 불러일으νl는 시조장이냐 단가픔 속흥직이고 신축성 있 

게 언행하는 특성융 갖는다 따라셔 인형 배우의 꽉소리 연기왈 덤당하는 

발탈판은 민요. 장7t‘ 사조창‘ 딴스리 단가. 재암, 부가 등애 갱신 다양한 

연행 멍 석융 몫애 익혀두어야 하는 것이다 

., 



2. 인간 배우의 연행 빙식 

만암에{? ?!앵 얘우와 디뀔어 인간 배우도 등상한야. 어넷상대랴 폼리uj 

수인 역'h'i- 맘e 인간 배우는 발할 연행 속에서 소~l!i 하:.! 융온 추기도 

한다. 인엉 배우와뉴 단리 ~션의 욕체외 욕소el모 소~Ht ·}고 용을 춘 

다 1렌데 '1! {1 ""우· 연행의 본령은 소랴와 양.!l나는 새단이ct ~1간 배 

우간 능;?한 'ii\] .역안 ut"상으로 인형 배우품 갓새?ii 1!. 싹시 -상《!퓨 확장 

하며. t성‘ 힘↑l 걷l끼l의 새기블 마련하며 낸단 앤행으| ~H·~, 이판이간다‘ 

인간 UJI우이 이앵.4 깐련해서 특히 주목 한만 한 깃은 연앵 이|내 ?!형 배 

S/-와 ~1시대셔 다뚜이 넬이는 새당 대경이냐 이 셰낚 대간은 선풍-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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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상 육에시 사;(I하는 받단의 가지를 드러내 ·섣:- F요한 대잔이다- ’써답 

끊어 억1\’. •:t꼬리 잡기- - 펠따악 하기‘ 등의 셰당융 수고딴는 형식에 

의에 션앵되는 째딩 대걸은 발딸이 죠선시대 우희 선.휴 이어받피 었음욕 

드야내 수갚 .온 증셔가 된다 봉 정에서는 이형씨 대익직으쿄 정펙된 인 

간 애우91 'l l행 앙식과 그 기농 그이고 이것이 .는 신장 언행 예합사석 

의의에 대혀| 상여꼬끼쿄 한다, 

안~"II시 어넷망떼랴 블리“| 수인 역한유 하간 인간 UI\우늠 」 연챙용 

강해 ','f\'’!'I 연낙식 상간욕 확장하는 역한옵 한니 나(유1']·찌)의 역할을 

’1t는 인형 UH-'.'·!'I 행동 반경은 포장막 양으보아 싸성누|냐. _if상박 각l의 벨 

얀꾼얘 !>I혜시만 인헝 빼우가 웅적이고 대사쉰 한 수 있시에, 인행 배우/} 

휠농함 수 있{: 상〈!은 포장악 앞을 벗어냐사 웃하는 깃이나. 따랴서 극적 

강간은 세한¥1 수싸에 없다. 그런예 이렇세 제한￥! t;-깐 •• !!장약 밖에 있 

으연서 언행 빼우와 rt화하는 언간 배우의 융장으보 인빼 아장되고 임 .. ~ 

핀다. --상!’- ~i에반 한정되는 제한척이고 형연적인 악선 공·간이 확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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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이아- -만 아니'*· ct-~-과 상이 인형 배우인 얀(유\t객)과의 대*←륙 이 

??앤서 삭~ ·간이 연행판 전쩌흘 포함하는 것으~ 와상시111! 까지 한다. 

삐 

어횟굉대(쭈인l 근대 얻이이 여기 지금 가민히 호니m 

κ

“
-
-
”
-
-
-
-

.(유힘쩍),어이 

어릿.대(후인)· 이주 언셰 잉으신 슨님토 지급 많이 와서 잉이 밍내, 

링 (유힘핵) , 이 그갱어? 

어릿잉대|후인) : E대 이 이 문률이 워 히러 맹기나 그리고 융어웠지 

• (휴링핵) ; 그래서? 

어횟쟁대{쭈인}; 냐는 우리 어률도가로디가 생선흩 받으러 응 용 엄있어 

• {유.끽} : 그런이? 

어릿링대(쭈잉) : 그영뎌니 워래는 고 허나 일인ι빼 여Jl오니까 01~1훗히께 영 

깅 샤림. 지에 강은 시람이 있링혜 

• (유g찍|; 그해서? 

어릿.대(쭈민)’ 치게 원기 히고 구경올 졸 힐려고 앙이 잉떼요 

밍 (유암액) .01- 그래서? 

어셋굉대(쭈인) 그러니 우리기 노소를 믹롱하고 

임(유힘색); 그래. 

어릿링대(·인l ; 지네를 헛아뤘으니 

.(유임끽} 어잇’ 

어릿ijCll(쭈힌’ 여러g째 인사냐 한언 찍듯허꺼 드려보깨 

• (유.끽’ (시간쳐 엉이 등비뢰 이 그렁 인시나 !!뻔 드i!1이~L 민양하-t! 

여러분 요영하십니끼 {짐구 소리었 힘찌 투 슨§ 잉으료 보으고 

고찌를 숙~l며 잉힌다), 

., 



이형 애 어넷녕대(주인}는 탈(유캄잭)에께 발펠 연'* 보에 온 f~숭의 모 

습윈 ?”gaf’센|. 관풍까지 포항*}는 연앵판 신셰암 연. 혹 곽숭 상황과 

연속¥! 동- ~!서 현ti ii'. 섣정한다. 이는 ·공연 장소외 탁융 상쇼의 임시 랴 

.:.t 엔 선어 시능 우<I 1긴속극의 공풍된 원리이다. 

---! K간의 와상이라는 억항 이외에도, 어엿장대(추인)91 ·|한융 얀는 

인간 1’H ?·간 l't 현선 선새의 지|시왈 부여한다. 이~ 1아 액빵 승에서‘ 우 .| 시시하 수 있는 껏은 동장인강인 앙(유야객)의 정~111• 느.ti남 수 있는 

지|끼{} of써혜 ·1'듀 역할이다, 

• (유힘핵| ; 쉬이- 쉬ox징단소리그치괴 쉬이 여보쇼 여기후민 업쇼 추인상? 

어횟.얘후인) (포장펙 왼쪽 뒤에서 둥장S뼈} 예 에g 이 여호 이니 g신 도 

띠찌 힌 사 렁인대 닝의 칩 기깨g 잉아시 띠I고 이딘Ol오? 

• {유잉찍) 아니 원 샤링이리니 아 내기 이혈세 쪼그 •• 얀 효익으로 생갔 

다고 사립이 Ot닌 즐 이시오? 나 서힘이요, 

어릿쟁에쭈인). 이 시링이나 미냐 

.(유함해) 그래, 

어릿굉애(쭈인) ; (후채로 포&벡율 기리키언서) 이 집으로 밑~I염 배 어율전 기게ot. 

.(유림객); 그해서 

어핏굉대(후민) 이 근대 그 식진 이침부터 시립이 외서 띠를고. 기게 몽 잉에서 

띠드니끼, 원 히려 용기는 사항얀가 이얻 밑이이 

• |유림쩨 이 워용 히려 디니나? 이 그휠지 그fl.it. 니로 Wt/ 것 .으언은 

얄호강상을내가우를 빼주 --§ 형고 다나는유힘~l요 81하씨히 

‘”’ il~ i!Hl ..:3 ;즈"'c~·여 야. 피에· ε의얀 l.8'il. ’ •. u. t꺼A ell !"lo. ι.,ι 1919 ,」‘
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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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릿i!ICl'~주인’; 혀혀하혀 여보. g신 그러니꺼 일하자연 우리나라 .도g산를 쭈 

롤 에주 일듯 혀고 다니논 유링찍이디 이런 일Ol<JI? 

II {유림객) • 그렇지, 그양지* 

n 
“
-
-
의
 연
엉
 
앙
.
 

이지휘 어넷광대(주인)는 ’앤 사야인데’ ’뭐하라 냉시는 사~r인사’ 라 

」l {·}으앤서 탈(유람객}이 하션 tK‘1건 소화하고 • .!i!.다 냉갚아 까<t!fi 셰 

.<;of~씩 유도한q._ 이 」’l정~- 징-히| 우라는 l간(유암객)이야는 • t캉 인삼이 

‘꺼l,;강산융쉬팝하며 머돋이나니얀 인잔. 임윤파악4제 *!나. 

t<6 



이껏•/\ _0_£ 어넷팡내(추인)의 역혈이 끔나는 갓온 아니디. 그는 연행 대 

내 ~t<유임~)의 상대역으로서 말윤 받아주~! 다용과 감이 예예한 말윤 다 

시 유어 냉li$~깨 $~71도 한다 • 

• (유암끽); 이 워를히려 다나냐? 이 그.지 그~.XI. 나료 밑. 것 짙으언은 

밀도깅신 을 무릉 에주 월듯 히고 디나는 유g액이요. *|히히하, 

어핏생대{.인)‘ 히히히히 여보 당신 그려니까 wat~t연 우리니라 밑도깅신융 무 

른 메주 빌듯 하고 다니는 유림액이다 이린 밑이Or? 

매 (유링잭) 그렇지, 그렇지, 

• (유.끽)’ 굉추 륙요를 기니 거 한링률이 신엇신 을지빼이 기릭ti며 호닝 

기하며 심기가 믿찍깨 풍q리 이농-01. 

어릿킹때쭈앤; 니기 밑하자연 에횡억 도시려 하는 g후에 Xκ| 웠딘 이현 멍이찌 

-(유 •• ,;그형지. 

어릿잉대{추인| (힐예거|} OI애얘, 알귀틀 똑똑히 일0배어‘ 

.(유암객);그럽? 

어릿생대(추인}; 미 깨었다 그려언 이끼 진직 축온 엉료 잉01를어야지‘ 뭘 몰여 

를이기는. 

" (유암객): 이 이놈아 째였으면 힐아라도 룰여이 되는 거 이니여 이농OH 

어릿.댁(후인)- 마 시링이 쩨진 거는 고택골로 ικ1논 얘기이, 

어횟g애쭈맨 (모정익을 치여} (짧<t 내가 혹혹획 에기 .깨 를어외 

.(유힘끽}-그래. 

어횟굉대(추인); 샌진 거리 허얻은 서울 &엔때 사는 시암도 자급 샌진 거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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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인지모른다 • 

• (유힘끽) : 그렇Xl 

어횟g대(.맨: .날 션선 거리기 어딘가 .변은 

‘(유링섹|; 어이 

n 
“
-
-
의
 
‘‘i·
”;-

어릿굉대{.인}· 요새로 치연 용이일보시 뒤 무표용 

.(유힘객|- 무쿄동 

어릿.대(쭈인}; 그해 그게 샌진 거리야, 

부잇~I LJ ‘ ... ·;、석ι| 깐 .,간 "II우의 역한은 ·n”l 앤앵!>I /'.한꺼 이끔이 간 

다는 ti이냐. 1/t탄은 얀판된 극적 논cl갑 따아서 ·!새SHε 섯이 아니고‘ 

획낀서*! 이<'I ~t화n의 언쇄로 되어었다 200씨! 9원 :! I낀 ~!챙¥1 섯윤 

대상".!.: 싼r••!! 선원 한인‘ - ‘홍성영- - 맏놓지‘ • ‘인샤 • ‘용R’ • ·사조 

-- - 써전나녕 강- - -만도 유람- - -먹는 깃‘ • ‘쇼시 에는 용•R". -삼1F. 

1매녕굿,, .... , ‘.-- ‘소시 상‘F. -약장<F. 썩는이야'1‘. ‘j\사소랴. 풍 

의 ↑t~I ?시? ·!앵원다 각각의 상화4:: 는ιl적으!A 연꺼l<i어 있지 않고 

꽉‘~ SJ이 있이서 이!- 6f나샤 삐지도 상판이 없니, 그〈!이| 수씌되는 갓은 

'1/1 선호|에서 니~ ~ t.t화ii!. 념어갈 이|의 인간 ""우”| 센앵 ’it~I이아, ?|간 

매우L 이《l없이 힌 ·H:gl관 "~감하는 정아사이시‘ cf얀 ↑}화·,; 5이7f는 

싱상이gl 시능응한다 

’‘” 



어릿g때추인}. 그래 그럼 .J:t에 서조 마디나 때보게‘ 

• (.앙., 당얻히XL {시조칭을 환대 칩션-2← 억짜+냉{­
익 시· 실효떼 

.(유fl~) •• !지 

어릿.대(쭈잉) 거 시조하능 거 보니끼 끝질 하는구인 • 

• (유람객)‘실하지 

어핏잉대(후인), 거 시조하는 거‘ 곧질 ·}는 거 요나까, 용 미디께니 후졌구냐, 

어릿생대(추민); 근에 말이이 뭐 이횡게 효님기민 잉 훌 일고 디를 소린 웃허니? 

잉 (유g혜. 닝원에 기니까 그 흔징이 일깨로 유명하드라 이놈이‘ 

어횟굉대(후민), 훌g이 일끼인 유영힌 게 이나라 

. {휴잉찍} 어OL 

어릿.떼추인I: 흥항이기 욕중에 갇혀서 현원하는 육용기리 허는 스리기 있J;I? 

-(유링찍l 어이. 

어릿굉대(쭈민)’ 욕증가니 흰번 해찍랴 

• {유엠객); 엣띠 이농 여러 가지도 시킨다 자 획대머리다 

이상이|시 상JJI잔 인간 ”||우의 연행 방식은 인챙팍에서는 」이 낯선 깃이 

이나아. 새셰 여에 나21·의 인형극에서 발말과 강이 민간이 ·!행과 함께 둠 

장하;; 성 ?-lt :1 수 있다. 인형극올 연구하는 이3,욕 이녕 생임위한 현 

상으강 인석한니_ .... 이승 가장 대표적인 정우가 서시아 패료료슈샤 인형 

””.-, "''’‘ 9·l! tOW Pill 동강a여 엉. 딛1111 lit' olfli" ~ .... g。gatytl'Y ·’”· 
”~ ~ . .., •"'.:>- ,,.,.,..,, ..,.,εrn: rne I、...,., _.., ""' ....,,., " ..... 잉 ttdl>"S." 
s •. 꺼.,,. ” ’t·l ’J8J‘ 00 6.! 6>외 ·-.:>! A. (;-~” ‘ w J. P•。cetto, τ.꺼;l '" 

.... ”‘;·τ‘η 「 ”.。,,‘"' .,~,. ~ 47 ·. " ·BeJ_ Cll. ‘&---‘’ l<'C>!I ~ !!U. 
,。,, ~"~"」J A. c .... , & "' """'ιlb. It‘0,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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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tKuciun I’ctruska plays)얘서의 오프산 연 F샤(‘”’wrn grinder,。|

우~1 !!l 신장- ?!형극에시도 이러한 경우갑 상여합 수 있다. 다. 

이에 대에 심우성 직-우지시훈.-에서의 산받아가 바로 그 좋은 예이나 

은 야유끼 {t온 시사적인 풍살을 보여주고 었다. 

n 
“
-
-
의
 ”
‘
.
앙
킥
 

1인극{빼.의 농용 극슐로 찌여진 일얻은 혈과의 대회XK또는 빼영지이기도 힘)인 

어릿굉매외의 대회훌 용히여 째미를 더해주는 것이다, 업서 영엉힌 비외 킴이 얼월꾼 

의 몹용 포싱어| 기리 보이지 않게 히고 팀을 렉운 오를 낼인 포징써으로 내윌어 어 

릿생대외 어§려 찌딩을 주고 믿는다 어릿굉때는 상고훌 집고 그 엄에 미리. 짓대, 

해금 틀이 인쭈. 알게 원디. {흥랙-- 이러한 극슐 역시 싹우각시·§에셔 보이는 

대~I(인g조g시)었 션일OK익시이지 믿형과의 대회자)외의 윈깨외 ‘--온 엉식이 

디 여7써서의 이회자는 비로 구강꾼률의 의풍율 q언혀는 • 괴 ’구깅훌 펴익 사 

’“’ .’‘”‘ · ..w1s.’””i O”a끼잊,,ε L~시이 야트'(.(,ι, ?’. ,에 ”‘’ .에1 I/ ι,,의 .쇼·i.~ i니 g힘이 
“ ”111 I 'lllif' O찌’‘ - -는 생| 0,니q 그러시 2.i!긴 ‘”‘hα,”1‘’n .I' ....,,;,’ ·성 ””~~" ”””- -‘H:ll~” | 1” ·! 양을 t'W1。호 .은 V윤”~;i 잉--‘I~· '.'OI I. l~· 이ξC””'" 
。-- --여 ‘l에 ll.!11」 6..ll 야껴 Cl210 여1• |논 11)~1어 U혀 ‘· ~'''·' ><: 미써?| 끼‘아 이써 !i 
Ii (f.l 2.1: !‘ 얀lAI! I '.:\3 이」르강}· 시C따4 ll<>i'l;I' 이a씨Oil 획i 13!뺑 I~‘ 잉 ~?'I 껴 .. , 

.‘” ‘g이rt 4 ?’, ..... 서 1ξ 스스효를 e<i의 양-갚 깅」;!!«. E셔여 ‘노 얘~tl!•I 1를 l'&'잉으효 
•c•4•m ·엉!? a휘ot '?:‘{ 1양!!ti ., '!<느g 연,, a샤여 삐---, !!ti'!이 4을g ·κJ 1에 

!UP.' S?ll;‘’ "~·~ .. ”E ’lloi 수t종는q_ '11"-"4’‘입 ‘1111 +&<:!' 1i0~t -Ill n 
lll t'1l ‘· C-«•15 !!IIι fξ융 1f능용 t!Q. 2~'1-' lill !!tlOI Q<W‘ lhf 。Wlf':5l>
- - F'°" re F'°". '>-:~ D. 20: I"""'° 1' CitC<I' & Vi 」 익·@-- 'Se-‘ lie ” .... ~‘ ” .... ··α엉 ...... ~.,. ‘’4 ιt!'l. " 'W>t" ·τg .. '.!I! I/!. I.II 

.”’ .. .1111 ·아S """” B이jal)<OY • .,..., rwCl7T'Edion ’ ”@ --­
'"" %미..,....,~ -‘’ .,.,,,., QI WrQ ,,,;;ys,' -.:.. '1· c‘ '9E!l <ti. 6.1-«i ;:.!. 

1t•1 、 ·111 역"" 외잉에 대3’서는 GAil 't특긴,,룰@외 얀즉갱 ilZ그 tl\I' D~. tJ;l!I P ’f닝의 

• • g이3•Jt시 ’..a"' '"‘!이서 ">i•,씨 ~"I니~q 

’”| -- -- ’ι- --’;\;, ’0r~ 

이여서 디리억 구실흩 히고 있응토 주목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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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싱에 외하연 어핏팡대(주인}는 곧 옥두각시·강홈의 신!암이와 갇은 

역학융 !l.il 았논 갯이 원다. 싱째로 콕두각시깐용의 신만이와 양땅의 어 

넷장대(수인)는 그 극종 역할에 었어 여러 면에서 얼시한다. 압셔 산펴본, 

‘연1서 공간외 확장’ , ·푹종 현실 전째의 게시 부여‘ 용이 보￥ 어렛광대 

(주~!I와 산땅이의 공동된 역할이자 시능인 것이다, 

이이힌 생황은 반납과 목무각사는음의 진연성원 딴해수뉴 깃이 원다 이 

ι|한 선<rl생유 !’l\] 연행자틀이 쪽두각시볼잔~I ?|행사외 상악한 남샤당 

매었111 ~ *은 인정힘 관제에 있었던 사암.이있다는 죄얘서 더묵- 블냉해 

진다, 에 시만 반냥?| 어렛광대(주인)가 전적으깊 까우샤시앙、익-의 산받이와 

홍인한 섯용 아니다. 여러 연에서 산망이와는 다칸 보양휴 보여추고 었으 

"'· 여기에 바!.'. 앙앙의 옥욕항이 었다. 
우선 시서인 수 있는 다른 요습은 이흔t!f 앙연적 소꽉‘ 이 아니라는 정 

이다. 산딴이뉴 ..,.암의 상대역 및 악샤호서 한이예에 의에 구성원 연극적 

공끼 약의 한 사'it이면서. 또한 다른 구성훈암과 마잔가시£ 무대 공간의 

밖에서 ?송 힘싱융 바라보는 인흉‘l 이다- 하시만 어넷강대(추인)논 낙직 

공간씌。| ~I 사압이다‘ 그가구정꾼의 의사쓸대’!!61기R 하뇌, -}경문과 

안(유~l 색) 시아의 이응새 역할을 수행히기또 하지얀. 이는 /}상융 하 배 

우, 짙 까송 인Hs!.시 하는 것이다 。l버한 각종 인칩. !.t서의 역함은 작두 

zt시뉴전-。l 농상인 ,강 박청지와 유샤하다고 항 수 있다, 

이엉가| 채·앙 인풍화원 어엿짱대(주인)는 영섬상부한 암(유압껴)의 상대 

역이 친다. 댄유싸찌)의 상며역으로서의 어릿팡대(추인)는, 당연히 적극 

쩨 • ·능동씩으사 ~t(유캅객)에게 대용한다. 그리하여 다융파 갇이 한 상화 

쉰 ·1>‘i객으£ 이열어가시도 한나-

’”’ ' J” ~"I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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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릿굉대쭈인|; 시율 장인이해는 대는 원해 트렁죠이 

-(유암끽’ 드형죠? 

어릿.때.인I : 그It . 

• {유g끽) : 나기 힌언 혀찍리 

n 
ι
I앙
의
 
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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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시~온 원해 드렁조로 히는 업이다 어릿생이(추인) 

• (유.찌) 그래 너 힌언 해외리. 

어릿굉대(추인) ’ 생선 조기두리수 {노해조로) 

• (유임객) ; 얼씨구| 

어릿냉대(후인) ; 여기 상시치의 소리01. 

.{유링액)’그래서 

어릿i!ltli쭈잉) : 거 사능 거 또 한언 다시 해외리 워 혀나 ·|니? 

‘(유람끽’. 그혜 

어릿g얘쭈인|; 미 누기 그흥깨 시어? 

% (유잉끽’, 니기 힌언 씨 외랴. 

어릿.대(후민’‘ 조기도 드렁조로 시는 거이. (앉으먼서) 내기 시는 거 기르쳐 훌 

테니봐라 

재(유험객) ; 어이, 

어릿굉대(후인} (잉이서) 어떻게 시는 고 히니‘ 죠기 잉획 머리. 볼잡고 힌언 

틱 쳐(조기를 집고 치는 시늄올 하언서| 그러g 생신이 올웅니게 

생기거든 

• {유링~1 · 그휠지 

어릿킹때주맨: 그려연 시(뻐가는에 

.(유--| 어이. 

디섯이 

라 댐히 여섯이리 댐81. 일공 여덜 이.이리 댐·|. 영이리 엉81 

·|닐기리 ~al. 두기리 명히, 셋이리 영·|‘ 셋이리 ~31 어릿ijt삐쭈얀) 

9 ! 



(이흘이랴 멍하부터 틸도 길얘| 스리를 한다l 이께 힌 뭇이리 알01. 

- (유림끽), 01띠 그놀 장, 

어릿g대{쭈민) • (앉아서 셰디가 일어서새 01 이훌깨 세는 게 이g 생신 징시하 

윈거야 

• (유힘끽l 그거 채미있다 이농아 멍하 엉히 8f는 거 채미잊다 

어릿생애(·민) 그러니까 워든지 시람이언 일고 빼이히늠 엉이이‘ 

• (유월객| 그혜 그래 니가 질했다. 

.븐·=·- -;』i쏠한L‘ - - --- --- -ι 

--쓰 39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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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항은 이잇광대야 양<!j여 주인 역항옵 하는 인<! 배우가 단순-한 

대화 앙애자파시~I 보조적인 위쳐에 있는 것이 아니랴. 인앵 배우인 탄(유 

\t찌’과 ~l!!I 용검-한 지위릉 차지하고 있e융 의미힌r~. 이는 ?!앵 곳굉커 

서 엄어시한 얀(유영끽µ!} 어릿황대(주인)와의 εl Z4대끽 ~l!!I 째담 대견에 

서 더옥 앙선하셰 엽승이 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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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릿굉대(쭈윈) : 에라 이 잉힐 지식 같으니리E (당의 영훌훌 .셰료 지연서| 

• (유생쩍) ; (얼훌율 틀씩이면서) 이이쿠 이 이눔이 엉률 찍믿. 

어릿잉대(쭈인); 그놈 밑히는 꺼 아주 힐부로 하내 그랴, 

• (유힘~): 야 이놈이 얼굴을 떼라고 

어릿엉때후인) ; 이 이농이 니가 나 얼굴 힐닝에니꺼 

" (유g찍| 그혜 

어릿Wtll쭈m· 내기 니 얼굴 한얻 가트쳐 주랴? 

-(유영끽l; 그래. 

어릿굉대(쭈민): 이 녀석의 는낄 즐 봐요. 

빙 (유g핵}; 왜? 

어릿핑대(후인), 이 능일이 어엉깨 생긴고 ·|니 

명 (유휠핵} 그래 

어릿굉대(쭈힌) ’ 욱 겨율때 밀이다 

.(유힘끽). 어이 

어릿!jCI(쭈인) 엉용l!.lfJI 자륙진 화눈낄같이 생경OI. 허언게 \!21인 번폭언뜩허.i!. 

.(유g꽤·그헤샤 

어릿경c(후맨‘ (무켈로 E률 률륙 치연세미 이깨 코냐? 쿄OI? 

• (유립.) , 어 코지 그혐? 

”| 



어횟g대(후인|; 미 이깨 어디 코나 이게. 즐영 예엉이 논기지 {디시 힌언 부채료 

E를를치언셔} 

• {유링끽). 이 이농01 이련 꺼 코~ 

어릿g에(쭈앤; 거기다 이기리 증 보유 • 

• (유.끽}‘어잇, 

어릿굉대(·잉). 혹 이기리는 얘기 이기리같이 생겨 가지고 

밍 (유뭘핵); 실생갔지. 

어헛생대(후인); 이농이 겉보리 서일은 둠어기고도 닙꼈다 

일 (유림핵)’ 이놈이 짙생겼어 이놈이. 그런 소리 g이 이농이, 니 얼굴보다 

닛디이놈Ott 

이이한 압{유암찌)과 어렷광대(주인)의 맹뺑한 셰압 대{($.- ‘'/i~h0r 인간 

배우와 ·!앵 배우간의 찌당 대결의 장으보 용 수 있세 힌다. 동시에 어엿 

장대(수인)의 。l합응 맡는 인간 뼈우는 인형낙에 등·장$H! 한순한 ·!산 개 

업자갈만 요아시는 안 된다는 정도 지작한 수 있게 씬다. 반￥}의 어잇광대 

(주인) 역꺼 fsl{: 인산 배우는 단순한 개입자에서 하 ‘,’t 나아가 하나의 독 
때껴인 ”R-~·!·l시 당l장하게 연시하고 있는 것이냐. 

시납끼시의논외섬꽁해 l과탈에서는언이써 요소~] 새팀이 난 비종,o,. 사 

시하고 있유융 ~인했다‘ 특히 어릿팡대(주인)의 역한유 !하는 인간 배우의 

연행은 재탑이 ;1 용렁이라 항 수 있다- 밥탕에서 재딩이 푸드러시는 이유 

는 한쟁원 항생인꽉과 한정된 표현 방식에서 시인한다 상반신반. 가진 

인앵 배우외 그 상대역인 인간 얘우만으로는 다쉰 다양언 J{현 방식이나 

극적인 신깨압 수행합 수가 없다. 따라서 언어격 R현 l앙사인 쩨암의 벼풍 

이 거시거|핀섯이다 

9< 



그\!내 이ιl한 째당 위수의 영행 방식은 어느 안 산샤11 능장한 것이랴 

:it{-- 싼 수 없냐. 우~1의 전통 제담 혹은 반꽉 신~-파 어떤 연관 속에서 

발•J이 냐·애 원 섯~-로 볼 수 았는 것이다. 이에한 수정온 -응분히 주목 

혈 만한 /}샤7~ 였다. 충과 노래가 우세한 우랴·| 연행 예·안 션장 쪽에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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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셔 요소언 에닦이 두드에지는 정우는 그랴 흔시 앙시 l1”꽉이다-

?ιl~I 선앙 ?|앵 예원에서 언어적 요소인 써U이 ., t l’I·;휠 차지하는 

l8 . 1 !1새시 시정(rhJn에시 삿?-ι;t:. \"·1! ?·~1\1~없)픔 꼭을 수 있냐. 

‘n이셨ψ 새단~c,!'I 연행 역시 재단낙의 션강 펀에 있\: 섯으교 따익하 

L딩1 :.t 20새기 초l간에 인지섣 관었넌 센낚싸。| 인과이 우리의 수있야. 

새단 싱상안 잇뇌 있다i 한 수 었다. 

샤~I 쩌닦윤 우리의 민속극에 공흥적으로. 나타나고 었갚 언어객 요소이 

다. 사선서 정외에 의하연. -영상생훤에서나 구션하여 온 여러 1t<I 진승 

~,o, -째수 있세 하 강(,.셰k빼’에서 관가나 설제로 ~t는 째:i.I었는 'it듬. 

잔 재111스~l~ ’n·· ‘이 공 째담이다 이러한 에낚운 우-~l!>I 사연극이나 인 
•iFt :i. cl ~t 념샤낭애의 어나, 어흘‘ 살핀 응에시 이낸시 않새 선힐 수 있 

니 . • L래시 이 네힌 연행「r플 구경하러 산 배, ‘세암 {~으이 11r1’ :1!까지 안 

한다. 

l얀r, •is:;. 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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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간 l’t‘J에서 발견되는 재당은 이2j-는 용 다갇다. 다얀 인혹극에서와 

같이 ?!앵외 한 구성 요소로서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섯이 아니랴. 째당얘 

끈 ttJ승유 !.,'-:.! 제담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u•;: .}!}이다. ‘.’t반에 웅장하 

는 인산 배우의 연행 능력 명가는 이 째당융 혈마나 삽하는/}에 달여있융 

정도이나 "•랴시 1!연객인 재담 형식으보 이쑤어진 우리의 써암 성용화 

?}안유 엔-11!시/| .반는 작엉은‘ 바로 재앙 선똥이 끊기시 않」l 이이져 오고 

있읍 찌언하급 인이 된다‘ 

압시 꺼냈셋이, 'It압에시는딸(유람에)과이넷녕C!I(쑤인>~I 잉꾀 없는 티 

4배ι1 사의 재U 대견이 션개원다- 이는 'tl\' ! 이 2'11 새\J !!I 앵석. 취하 

고 있음욕 밍인다‘ 인부 장면에서 여사{아냐네)가 동장·}시도 하시만. 발 

당 연쟁의 ~!”! 에 신행은 단(유랍객)과 어엿팡며(수?!)의 양보 없는 티격태 

~ 식의 찌U 대섯로 이어진다 이러한 2인 째암21 앵석은 소션시대 우회 

혹은 상우회‘!} 불리는 것에서 발견이 된다.·그이고 1930년대 -대화 만 

당‘이리 잔 .. ,뉴반암형석애서도양견이 씬다. 이**잉대록우리는소선 

사에 우 회에시 잦。H+ 수 있는 2인 재당의 형식이 만안건 가셔 대화 반'(t 

까시 아이섰니는 사신용 세울 수 있다 이이한 /까!윤 대화 안당이 잉봄에 

시 .|녀유 명61이랴는 인부의 견해ll‘나, 임제 강선/!에 시내의 ’i!화애 ltl 

i’‘’ 에당 에.여'!!~이 •• .;. 앙는 •• μ효여 216t"' ~ o;:i잉 --” I;‘&!· ·억a L 'tOi 'i1엘iii 
,, .. eι ff .... n억 l표얀 εm;o; •• 「 •lll*llli -ι'.H‘ t,. ~Ol LO:잉시··| 0[- 01 

요〔qε 'II!!!'에 .응J S앙l'<J C)OI <I!.' ‘|·· 1:'!1Jl:: 셔~ll. '11<~」시 .김- --κ l!l!l7. ·’ 
’2'111 ll!-

”·, ttll l'l{GI <1" n셰· IUI'.' 앙-- --엌 및 71 슨. ”7 123~ cε '-:5f.' ~~ ’얻 'l!I억 
'llli tllft;t..:; ‘;그 ... 걷, .고~ --ε ~-:", ι--- "llt'<J I'! ·여•I앙 .용톨 •I 

,.1!11 Ill.ι rlJ.Pt:,_. R얻어 εll&!OI l‘읍a --룰느 갖I tUt Ml''~ :J•-""I t'<l • 용?·‘ F‘~· ''li'ilε•_ni 효싱?| ~’ ·의 q융·ι q‘;; 잉'i1 18·"5ll fl:>, 
,,., ·’? '•'\:""'‘ν ;IX←··야- -ε;e q어 ~G 기llfl「‘- la: 'l l!OI 'ill!예•I ι‘11' 갓 

.빼Mι 'IJ'i:‘1 ’t악’ ~-흐 웅:::>l‘Ii. E엠 61먼 qe f''ill It~ ~·oi나는 'll'il외 건. 
‘ ‘•JtllJ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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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l인 새안91 앵식에서 변화원 것이라는 견해3에 ’·엔.수 있늪 젓이다. 

왜냐하연. 19:!0년대의 대화 만담 이전에 이이 우-ι|에깨h 우회와 ‘.’r탑에 

서 그 앵.,-- ---}한 수 있,, 매문이다. 
~·ti;t윤 용빼 파악한 수 있는 2인 째당의 암징으~·. 우선‘ 부 둥장~I잊-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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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석
 의 ‘나시대4 시의 다감’융꼼율수있다, 두인읍간의 새덤 대?!은한시의 

앙보!... 엽이 지신의 추장융 굽히지 않으"l. 요션과 꿰새_o_퍼끼지 발전하 

시만. {I.it 이!:. 임’~21 숭러로 끔나지 않든다 따야시 ’Ej 셔태각 식의 다 

.‘ 이ιl 찌 만하다. 암애시 인용한 발탈에서의 ·용!L 사l’|‘ flj 싱우가 좋은 

애/} ¥1다, 1야데 이당|한 욕싱이 1930년대 대와 ’i! 'if 송의 하나인 

동에서도 잔?! 수시 있다, ;'f 이L「l’「%〉 〈잔싼신~!ti 

니껴때 lf 사의 다훔응- ‘새답 끊어 먹기“ 켈꼬ι| 산/|. ’ 깐 따라 하기’ 

풍의 재얀유 수jl딴는 형식에 의헤 더욱 흥미진진에 ·!나 이러한 행사들 

은 한 사U의 째잉이 연나기도 전에 혹은 한 샤합의 셰야이 ~!앵되는 도송 

에 강사시 또 다관 씨닦푼이 끼어 들어 자신의 째딩3 연시꺼나, 한 샤합 

의 재낚의 :\1~1쉰 상아시 또 다른 재암꾼이 자신의 새닦퓨 써시는 서출올 

'~f힌디‘ 이에힌 ’셔1,‘1은 부 지l단꾼이 오뱃용안 호휴이 넷추어져야’?! 가능 

한 인뺑 망시인'il . 1 930년대 대화 만맘"에서는 이U시 않?|| ’샤낀원마 

’,'r'll에시 ’r 이꾀하 ?|앵 방식의 시용은 주꽉도|있니, 

”” ι---? F엉힐 .생j ~ .. '"l!ll OIDIT.~~동3 t•! : OIO!!!r -;인 •t.1 •• 'II'.~ B'!' !L' .. 
ii ~II” --‘’ t'\Iε I g융· 11'i l!Rn !;양는'l 특한e1 ·니a .쩌Ill Ill! 어. 옹당이 시잉 
j!M;> .. W'J!ll '!/Oltl l ill!용이 I!~"' δ--‘""' i!lltl괴·i. !!'!! R혀l!Q. 'I';‘ t"ε 
11"4. \"l!l w. 90ll II• 

’‘’ ”'ft! ‘18!! llH ! ·π· ι-- ,._ Tl 77~ E흐 ”’l "'예e U!l!:' ‘ιe ll\"* $쩍 ‘ t 3ι-•36~ 싣1 
’“’ !ID~ ι~f'션 (.깨11t ll'.,“긋* ~ A"'J.?. Of~'L~. ‘·~"" lj:J <1111 p‘·여'I'll 띠.,. .. ’‘ 'ii~혀 “.·1 6에 ''*이 찌~61」 ·ε ·。‘I강판니i 'illt!”4 0101 대'"‘ ·.mi+ μι·. 인역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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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j{lf 외는 정언에서 일틸꾼~I 정월에 드는 액온---.앤 다용 밑을 잇따 

진예 어횟g이기 ’이윌로 믹01에고‘혀여 가로찌고 밑.훌이 ·녀 힘 --.|윈 어릿웰l 

는 니· ’혀여 .를 엿바꾸며 이어가는 것이다 

에.공꾀 어횟.대의 째담은 멍을 하는 도흥 기로찌는 ’쩌g a어 억]r 기 특이@| 

디. 기링 당꾼이 ‘소도 짐이억고‘히언 어릿광대기 ’딩도 징이억고’ 하여 •• , 

'8YI꾀 1930년이| 때회 민당과의 진연생은 그 내.에시o;. 찾아헤 수 있 

다. 앞에서 예{} 든 암탈21 ‘용모 시비-의 깅우‘ 1930'i:!데 대화 만당에서 

그 관명한 사위삼 드러내고 있다. 곰보‘ 법~11,'-<'l. 대”1 ~1 등의 외모쓸 조 

합}지반 £·'6L욕 당한 자는 요히려 자신의 외요시 싸l 장집유 강연하는­

내용으!l. st어 있는 난쟁이 h훌뼈 • 공보 H~· . ‘읽?!마전 대머 

리‘ , 깎셔우려’ 등이 그 예/} 된다. 문만 아니라, 앙선 애당의 대부분 

용 차지히는 ‘!}도 유압. 이나 각도 잡7F 부분에서외 팎o;. 유압용 하면서 

그 시익의 고유한 민요섣 부르는 전깨 l상석 억시. 대와 만담인 ·아리랑 레 

{}' • ’\11'.'i 장성” 등에서 그 요습올 운영히 드러내j 있냐. 

이앙의 -!::·S>lft "t당으로, 법탕이 우리의 지|답 써옹에시 사지히는 우|치륙 

7f늄함 수 있다 만탑은 죠선시대 우회얘서 18‘ 9세71 사쟁의 재l감 연행으 

'"' M - II! ~'1111외 fl:갱4 67•ι ”” ' .염 f), 1611_ 

”” ‘ 이II!! ιll!! "-*· 얻9 ... ’:a-- '.21특 잉흐 
”‘’ ' 에se ιlit! 없. 'l:일 ~ 2'.iC ;따i :a 
.,., ,, 1! 이8!! llS'.! lit’* t/!!I "I. 37d-J'6!1 fj.!. 

l”’ ‘ .... 씨II!! .1;3 !' ll'a’· ·잉 .‘ ’9상 ’9!-" ~_. 
”” 시· • 여81! 잉:; .. ~수 밍쩍 "i.325 JWI 잉 ... 
’” p j .. f! 씨ee. """''• $‘의 * ’i • 1.181! fj?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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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이이시인 째인 선풍유 이어받은 것이다. 동시애 만안은이<'I힌 째단 전 

~·융 1930닌대 대화딴~<>I 연결시"I는 I~ .il!?I 억힘융 한 삿으,;,. 명샤되 

어야맨아니. 

n 
v
·
의
 
.
‘
.
”
·
석
 

이어힌 '.'I ~t!?I 선홍 연행 에숭샤적 의의는 얀얀 연앵읍 ”‘?}했년 연영자 

상 !,S.애서도 ’&승·이 션 수 있다. 현새 전해시는 얀냐!'I 엄사파 내용-~ 싼 

싱시신 ~1~.: ~1 ”l~‘재가 그 좋은 에가 워디 앙시 산냈핏이 ”t、·새는 딩때 

의 ‘잉생이시 세‘11;:으쿄 인정완 받았다. ’ 꽉δ| 」의 지1 \1 ~- 1n1 0•.:li:tl에 

서 l fl20~!내에 ?!시 대증의 인기 연행불£ 사~1 산앙나, .장디|장니녕 , 

!!·히 앵~Is아~lff. ‘빙선재단 등이 그 구시|적인 인앵 &끼이었]’. 

‘병 1!재‘f ξ ; L 상장인욕의 설정이나 재안의 션새 ’·시이 반안 .... 아수 흘 

사!Sf여수꽉된다. 

-!!~얀이2? 

죠고미니꺼 토익을 앤 즐 Ot오 

-어디시는잉인이오? 

요모양 &t룰예 싫겠소 잉에 샤오 

-멍에 신디지인 고횡이 어디오? 

고잉이 휘 g요리 집숫는 데요 

-시는를.멍이요 

를.은.쭈요 

-i8 풋잉오 

”” f;li:.:l!~fllj (!t!90tii)힐 F앙l뻔 Oi흥1엌 뻐‘예 $61민 ~"'여! 118ε; ~ t;.'Jt '11:!--'ll! "' 
I li'U •C'" .!효 .료는 샤.이 잊시 앙앙냐」 ..,_ c;::>v어 l」;3여 빼"''~ .피、 힘입 

xι*ιi 
a ”‘] ,,~l .. t!•j;i;"'걷 19"6 116- •ZI~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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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tl진입스 

-굉쭈연잊혀요? 

힌리a 

-힌리리나? 

리수. 보효니끼 되는대로 한 일이오. 

여힐에웠소? 

사치기 싱하면 보엉율 해서 날짜를 일지마는 개영이 용그래 뭘용구리 새끼보러 

매구블ξ 칠러웠소 

-~i었쇼 

옷를웠.소, 

...!jte 댁이요? 

.이비댁이g 

.‘.(용찍}, 

-그 노· lf-e .. ,헝OJ요? 

000으로 깅신 유링을 닝으니 일본 동경 000 00애 이싱스런 구링이기 나왔디 

기에 000 구깅 자앵이요 

-징펙엇이를었구료, 

이무던히양아보요 

-그 어디 & 흩어올시tf_ 

조선이 13도료되 금강신이 조선의 영t배| 아니리 ti'국의 공원이리고 밑 수 있:i;L 

-그.지 

찌성에 깅쭈로 밑허연 익얻훌포기 영승지지지요? 엉안도 용.예 .양상이 잊고 

씨쭈?} 쇼 깅닝이요 헤그려하되 긍양강정을 금수깅~IOI리 엉혔윈 깨였다. 

(박훈재 • 은엉수, ('l!I싱•I딩>.I힘비이 4삐삐 

’0 1 



‘i고o~니까토악용 앤 쓸아오 라는 대사에서 보 . .. g 1! 셔낚의 동장 

인삼은 상반선만 흔째하는 발탈의 탈‘유랍찌’라 유사하다. 안도깐 유'lt하 

는 유'it액으;:, ”정원 것 역시 발단과 감다 유얀객으£ 실성원 등상인상 

이 또 다간 장싱인씌몫 상대로 유람다년 갖읍 소새하~!. '11 J~랴쉰 서쿄 :;'-

n 
“ •• 
의
 ‘‘--”·”· 

1l'고 "' lj때각 재남 써-£-- 하는 것이 발':! 그대!.'이다. 그래서 ··g신져 

~f 이 ’,1샤l 6f이 만만이 형성되게 펀 것이라뉴 견허| /} 씨여~l시도 하는 

이|, 이와안 Vl~I 이 "~↑l씨당’ 이 말틸임 가능성용 ~J이쉬 수’π 있다. 딩디| 

· | 밤1산 새나이 윈l간으쿄 녹음된 것으보 봉 수!e 있연 삿이다, 

어째{= 이낀재?| 이에 새담과 함께 밴얀 역시 이때 앵생!fl 깃?도 보인 

다. 마년새의 새얀-l'-유 18_ 9새기 시정9l 써당꾼갑·의 인앵이 새화기 →장 

무대91 상<:! o __ ;;' 이어진 것이다. ” 이는 박운세/} 셔갚의 생진동이었던 

if부후양에시 성장하였고. 어려서부터 시쟁의 소~1예한:.·t 왕류양한에.서 

많은 영향. 받았냐는 컴 에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입늪 인이아, 

얀암유 위시힌 이슨째의 재당들은 이후에 안약야h 만념 연행사뜰애께 

노 그 영*% 끼친다‘ 이는 다운과 감은 원쿄 새U꾼. 만단/}잔의 회.Jl풍 

핑·에시도 ii증이 'il다. 

융빽틴이나 싱률용 .은 초기 민딩가률이 일온의 민딩이 민지이(;f::j')톨 릉내내언 

셔 민당를 정칙시킨 것으로 일려지고 잉으니 그훨지는 업융니다 그를이 쭈선 텍스트 

로 싱있엉 것g 다륨이닌 우리의 진흥 찌딩이었습니다 --| 징외적인 연기로 기는 
긋미디 관§· 시효.있던 빅흩찌를 따르고 증강엉죠. 

’‘” " ι ’.,씌 ~·sci I짚외 ~·e, ’a연든ti!!I 잉& QtfA( 2'Xl1. ~!Jll ;;~ 
”” " " ’e 19에'·' 에g g연잉 신g11~·시간인 r의 ’”흘91"1•1!'1' .. ” ~·‘ ’:m‘ --- ιi 
”” ”” ‘’ ·억 !”t <;>‘ !l<o ”“ • ’ I ··억 F‘ i •• 인 Oi8 " ~'I 익.,일의 is\'!이디 '1'4!! ~8 r씨야 ?;의 • ;,.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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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용제 선생010에로 당언히 우리나라 안담엌 시초리고 예이 .니디 그톨은 이롤 

에먼 전.찍으로 짙 가꾸어져 온 웃용억 터훌’에 .효용 씨. 싱어훌 를일니다. 그리 

고 그것이 와에의 것을 모앙힌 것이 아니라 질억적인 작얻에셔 니왔다논 이 큰 의의 

기 있a니다. 그 톨훌 따링던 시링들이 훗날 내노리a1는 믿~p메이 되었다는 것은 

그린 의미. 뎌육 동호이깨 하지요 찌가 생각힐 때 새담괴 인딩의 치이는 크게 다르 

지 잉g니다. 찌치있게 웃기고, 뭉지적이어이 힌디는데는 디를 정이 엉용니다 딘지 

찌담은 토<It적일 훈이고 민딩은 현대적일 훈이죠 " 

월온얘서 월이외 보니 민딩온 신을중 선생이 후류. 이.고 없었어요 융부. 지 

식피 교잉에서 우려니오는 유역힌 일 슴씨는 기31 일용이었a니다 그리고 어띤 것은 

의--- 신생이 윈온올 민틀어 흥은 것이어서 의미심장혀세 느끼징a니다 싱를훌 선 

생g 힌에 액용셰 선생을 연구힌 적이 &었습니다 궁언을 a고 김틴혀71도 잉죠 그 

련에 1것이 셰뭘이 지나연셔 민당억 소.로 획이 틀어온 것잉니다. 치용.티 g상을 

기자고 유심히 보이웠던 나는 그런 연화률 금잉 잉 • 잊었g니다, 그것용 인당이 힌 

국식으효 자리징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i.1711 얀뺑사있딘 박총재룹 중심으로 한 고찬% 왕해서도‘ 안딸이 우리 

의 재'r~삭 신.에 있어 중요한 위:<J복 자지하:1l 있e-e- ~; 수 있아‘ 조선 

시대 우회에시 18. 9셰기 사정의 째당 연행으쿄 이어선 우리의 재납 선씀 

이 19!01d대 써답 공연과 방탈애 그대로 ι:여틀고. 이깃이 다시 만답으로 

언f’되고 있유이 연행자들의 판계홉홍해서도 입옹이 되는 갓이다. 

이상의 논의% ll~당으료 할얘. 재당융 그 본령으. 하는 인간 빼우의 연 

”‘i Pt l!U. ‘ m 씨;;~!'I~" 영스p~~이q ---“ l!e tJ'I‘ L ’R잊 .‘ "'‘ ;,~ 
’‘” - ‘”닙l’ 11~111 ---。ltl ‘’시· ug온, 민"삭 잉쩍 ’ t 32'.;•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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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챙 ’g사응 {.~댐히 수꽉덩}아 ‘’}땅하다- 현찌 신￥ 에u이 >I !>I :i 진승"I을 

! 잉어/}」! 었삼영에사 션풍 쩌답의 행사과 내용욕 .‘! 있는 ‘·딴의 7f 

영 시간 ti육 깐·인다- 언행 떼우를 연행하는 반단푼의 .까한 연뺑 냉~1화 • 앙 더읍어 째암꾼이야 한 수 았는 인간 때우의 연행 냉사 아시 수관째야 하는 
석 

1()1 

이유/} ”l잉- 여시of 있는 젓이다 

3. 악사의 구성과장단 

인영 매우와 씬앵 1매우한 .ε송하는 발탈꾼. 그~l.t! 익|간 매우인 어넷강 

CHl수인}와 여샤(아낙네) 동과 더불어 발탈얘서 .. ~-유 수 ~H: 연앵;<;f닫이 

"f "'- 악샤잔이다. 이닫은 포장박 왼쪽에 자리상아 밴얀 연때 내내 악시틀 

연주하l예 악얀 얀뺑에 상여한다-

반년 연앵에 산여하는 약사는 아주 단출하깨 상규잉‘. 시얀 상구뿌l반 등 

상하는 싱우E 었시만, 꺼삭을 차리고 연행한 때L 상-.'. DIι| 2. 대급 혜 

~~. 좌~l 동 산앤%각,o, 니l부 갖춘다 때때!"- 쟁/|ι111 ·|/|씩시도 한디 

200:1년 9-tl z,1 앤 ~행에서는 장구. n) 리 2. 대간. 예냐, 차 oL 상의 약사퓨 

이잔여했다, 

아샤{)!'I 씬-1'{~ ?}딴 언행에서 수로 소ι|하고 .,,.읍- -;냐? 대꽉에시 이부 

어신다 상구!!I 싱우. 연행 사이 사이에 .lt:i!f-~「5 얀냥하II!ε 하지얀, 주 

,,,_ 인앵 배우나 인간 매우/} 소리를 하고 숭건 --한 대씩에시 연주;} 담당 

한다. 2003년 ”엉 2-1연 연행에서 약사뜯의 연수/} 이우어선 【l씌과 장단 

읍 싱i!I빼 !i’“!! 다응과 같냐. 

”” ' 
” 

e닝 O•!-- ‘。. B1!예 야 -•"•a !l<I tJ~'" 



| 대 묵 상 딘 

.틀징이욕 길군악 

.민시-- 정구호과§ 

V Al죠.이용 시죠w 

• 혀를티g 훌 q육 허톨티g 징잉 

.효님기소리대육 용쩌리w 

·‘*대어리소리대묵 흥머리징윈 

.과 어릿.에의 핵는 것 시비 대옥 장구호과용 

.집기소리 I씨묵 굿거리외 세미치 징틴. 번.이 언쭈 

--기흩용 l뱀 자진보리싱딩 

여지(이닉너|} 회징 대옥 징구로민휘15!리징윈 

.고시소리대목 지진모리 징틴 

어릿@대{후인} 국태민안 덕당 대목 빼를자진모리징딘 

.핵액이소리대혹 굿거리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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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발탈의 연행 내용 

'/t~l에안 한 냉의 인행 배우와 두 영의 인간 배우가 동상한다. 한 영의 

인협 매우는 ’인’ 이싹 불리며 연행 속에시 ‘유압에’ 얻1한% 한다, 두 영의 

인간 ‘’H우 양 하 냉은 ’어릿광대 라 싼라며 연행 속에시 ‘이잔도가 주인’ 

의한잔 하」l, 다는 한 명은 ·여자· 라 불리며 언행 육애서 생선상수 아악 

네‘ 억합&· 한다 그린데 여재아닥얘)는 씬부 대씌애딴 ~1깐 풍장합 분이 

.J!, 안압 연앵의 선반적인 견행은 탈(유캅찍>4 어잇팡대(수인)흙 종심으 

쿄이4까어진다. 

앙양의 우 주요 인콸인 발(유캄쩍)과 어릿팡대(수인)← 찌단‘ 소리‘ 충읍 

동원하이 띤행 내내 다품응 벌인다. 얼꿀 생김새. 시소창. 혀문다영 춤. 팔 

도 유립, 깎가, "I는 것. 약‘ 조기 세는 흉내. 죠시 생샤 장의 삽S많융 중 

심요,.;. 한치i>I 양보도 없이 대정을 빙이는 것이 '\'l'\'l .9.I 내용이다, 맘탕 내 

용의 선새 :.ti,싱용 2003년 9월 24일애 연행된 갓융 강‘신으굉 징어혜 보면 

다읍과싸다. 

I) II(유fl~)꾀 어릿it뼈추잉기 S응S뺏여 서로 징씨 --- -|고 연흥예게 E씨 

.힌다. 

2l ·(유 •• ,엌 엉흩 생김씨용 기Jq고 서로 시비. 영인다. 

3) M유암핵}이 어릿링대(주인)와 시조를 기자고 시~I를 영인 • 시쪼징를 힌디 

4) \I(유림핵)이 어릿광대외 충율 가지고 시비융 영인다 



5) 월(유람핵)이 .도유g 이이기· ·}디가 효닙?빠 무g다 

6’ 틸{유링객)이 억대머리. ￥를디, 

n 틸(유립객)과 어릿앙대(추인)기 억논 것. 기~I고 시~I톨 얼인다‘ 

8) .(유링~)과 어릿갱대(후인)가 조기잉시의 죠기 셰는 흥내를 낸다. 

9) 틸(유링끽띠 어헛생때쭈엔기 싱가. 기지고 시비훌 g인다, 

’이 월{유립끽’펴 어릿굉Cl~인m ·가용 훌를 추디기 시di톨 얼인다 

11) 월t유링끽}꾀 어릿영II(추잉}기 여재이‘에예삐깨 즈기를 일며 시비톨 얼인다. 

12) 틸|유림끽써 어릿~q(쭈맨기 약를 기지고 시버. II~떼­

’3) 앙(유링빼| 어릿WCI쭈인|외 핸뼈 고시 소킹. 힌다 

14) 어릿굉이(쭈인)01 %(유앙째의 g구이 국에민인 턱딩§ 힌다. 

~5) 달1유링웨이 윈용. 휘에 액삐이 소리· &뼈, 

이렇게 15 대작으;/, 나석 띤잉 여뱅익 내용욕 하나하나 상여보기로 한다. 

1) 틸(유링객)과 어릿굉대(주인)의 톨장 

발단 연행윤 만(유센 객}이 ’I!시 냐와 꺼;;>.악 상댄애 츄응 추+'- 섯으로 시 

작된아. 그 r~정 어넷댐tll(수민)/} --。|이 안(유·띤객)21 쟁채뷰 확인하 

는부분이이이낀다 

월 (유림객} (·궁익 징B이 를리고 싱단에 잊.어 흥올 추다기) 쉬01- 쉬이 

(징딘 소리그친대 써이 여보쇼 여기 추민 없소, 주인장? 

어릿굉대(주민) |요싱외 휘애서 g획으료 §징힌디) 에 예ii. 이 여보 아니 당선 

도대*' 행시힘인대 남의 십 기게를 앙에서 띠를고 야'CIOI오? 

명 {유링찍) : 아니 뻗 시R이학나 이 내가 이힐찌 쏘그양게 반 토익으료 생킹 

디고 시.이 이닝 • 이시오? 나 시험이요 

l‘19 



어릿g대(.인) : 이 시힘이나 마나 

.(유링적’ ‘ 그에 

어횟굉매쭈잉). {무찌로포g익을가리?뀐셰이심으로월8벤 내어를씬 기., 

v 
j
·
·희
 .‘.‘. 

.(유림찍| 그a서? 

어헛굉대1쭈인)’ 이 E데 그 석징 이싱부터 시립이 외서 띠.고、 기게 룹 임에서 

띠드냐끼뭐 히려 영기는 시힐인기 이힌 일이이. 

• (유림핵} , 이 뭐를 a1러 디니니? 이 그렇지‘ 그횡지, 나로 일밑 깃 같으며 

는 일도깅신을 내기 무를 얘쭈 일릇 하고 디니는 유힘액이요 하 

isl isl 하-

어릿.대(후인| 히 하 혀 81. 여보 딩신 그려니끼 밑81지먼 쭈리 나라 열도강싱 

을 우른 에주 잉등 하고 다나는 유링끽이다 이얻 .이01? 

- (유g끽’ . 그*지‘ 그렇XL 

이야한 성.,, 악인 부4순은 우리 민측극에서능 낯익. l양사이다. 보 장 ?}연 

극애써; 성!!!ι3 상내방의 생체릉 원라서 획인해; 섯。l 아니야 생..:41‘잉의 존재 

{}쑤각시·|시나 또는 강조, 호기심의 시극. 흥미 유'it‘ 신상{t .JG\ 히I~~과풍자 

등 디양안 1)\>;"r 위δ||사 정셰 확인 징문을1간-꽉한Ci. ”‘ \ ’I \'.t~I 깅우, 가엔극의 쟁 
세 와인 Lli’씨\'I '/I렌의 반셔응챔| 그효l펙녁대?|。I{~ ?년에까시는이므지 

핏하지. 시사꺼!낙산'·Ej 판종의 흥미흘붙~1잉으/|늠힘'f{}낳고 있다‘ 

어잇강대(수씬 자신의 대샤와。|애 대한난t힘씩)의 cH'it유 앵|. 우리는어릿 

강C써;i"'1!h':- 어감션 가께 수인· 이며 탈‘유압객~ 안도 상산유 유함하는 

유압객‘ 인씌 연 수 있찌 된다. 이러한 두 인물의 생셰는 아S의 용생명 부분 

에서 반파되고, 너욱 구세화원ct. 

i‘" Ill!'아 「ι인~:I'"~ ,,연극영 ~, ... ·시i r잉~Ji\! ··꺼J .용시 ;.풋 ’'JtO>, :J~ t•1l~’ 
’vao: 내,,억 IW!i?I• ’ 이~'''"'".· .1113:0. ~ ~그에~·fl. ’S없 1'1 12'~ l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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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헛굉대(후인); 우리 효연얘 민닝으니까 

.(유링.,-어이 

어릿링얘쭈인|. 우리 룡싱엉이나 혀고 지녕씨다 

• (유힘찍). 톨싱엉? 

어릿g대(쭈인| 그래, 

밍 (유함객) 지 관굉을 다니는 유링객 벅 칩지요 

어릿생대(쭈인). 이히| 딩신이 유람객 액씨a← 

• (유원잭| ; 그렇지, 

어릿필애(추인) • 허허 똑길은 종씨 만녔네, 

-(휴훨찍) 그였어? 

어횟g얘{쭈맨 니로 알하연온 이 미g 깅연얘서 상 대I찌 어. 도가률 ·!는, 이 

어융도가쭈인 씩 서$벼l요 

" (유힘끽} 이 그흥군, 그흥군 

어릿잉CIK쭈인); 이 종씨끼리 E삐니끼 반갑군 그Cl . 

• |유g책);그*지 

이 」I니싸 ~003년 9웹 24일 연행에서만 싼돼 수 있었딩 섯이다 보통 

~t싼 연뺑에시깐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다, 얀딩 인행외 생우, 인정하깨 고 

생원 대-l:: 'Lf...~ |간~tf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 !;되,L이 확상되지 

나 작소 !f.{; 빼셔uj랴는 경우가 많다. 이 부권-의 싱우, 200:!년 9앤 24일 

연앵에서 현장석 측홍-성에 따라 첨가되었다‘ 여지서 얀(유다찌)은 ·유캄꺼 

악써‘ 호 샤신융 소끼한다. 이는 인형 얘우 탑{유갑끽)의 용씩입과 꽉소려 

한 담당하는 방안푼이 ut정엉인 데서 냐온 것이다. •ni:t꾼 박정임이 자신 

의 생유 J애,ι 따와 탄(유람객)의 싱으로 갖다 ~'-~l 깃이다, 이러한 앙석 

I JI 



,o: '1! <t 배우언 이넷광대(주인)에재도 그대£ 응용lil어, 어잇앙대‘주인)는 

샤샌* ·어걷도샤 추인 ”t서망 이라 쇼께한나- 어셋왕때{수·!’ 역함응 하 

는 인산 ”l우/| \It빼언인 에서 이러한 대사가 나온 섯이다. 

‘ •• 
의
 i‘,4
- !,'. '1! !·}이 합장하여 정제 확인윤 하고 풍성명읍 한 후, 서-'t 만용 l양>l고 

하는 만놓,, ‘,··~~이 이어진다. 그번데 디유과 신유 궈니.•,.o, }꺼!!꺼, 이 f 두 

인삼의 까세/} -1<1 굉온하세 선행되지는 않윤 것에유 ?| 시해 ;윤다 

어헛굉대(주인) ; 접빼서 일을 턱 놓고 허씨 그리 

• (유힘끽}; 이나 이 시링이 내기 언셰 내기 일을 에끄 디녔니? 밀을 놓고 

하고 일게| 

어릿굉대l쭈인}· 그렇게 내가 알‘ 밍이지 셰찌 가Xl고 • 이기가 이나| 

.(유암찍’,그렁? 

어횟'111!~인) 일을 놓고 허자는 거는 

v (유힘액| ; 어이1 

어횟굉대(추인) : 서로 친구처럼 

앨(유림핵); 률지 

어헛핑대(추인)’ 여보깨 지네, 너 냐 하고 지내자는 얘기이, 

• (유힘객); 그엉지, 그흥지. 그래 좋디 훌디 .디, 지 그혐 이제 너 니 힌다 

어릿생대{후인} ; 그래 

’':!~ 놓"!{= 어셋광I”‘주인)의 제안유 탐(유tl~>ξ 얀l!ιI{} 삼고 왜곡 

사셰 시 .. ,싸 선다- 사암틀의 하는 말과 나고 마나는 안의 ~·~·이의져 력·잉 

응 !:!'‘껴 시 Ill{} 서는 것이냐. 이에 얘해 어‘;!앙<8(수·”뉴 아시 흙 .. ~븐 섣 

냉용 하1’, !’-1'· •»웅 억에무라며 념이낀다 ‘어넷생내(·f-언)91 져l안’ -

'\!(유야써)의 왜 ? ’어잇팡대(주인)의 반”「 - -‘J(유야껴)의 언1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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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rf ;; l 집’ 으iil. 생야한 수 있는 •Af Hf의 서사 「r:I:· 가 사삭 부분에서부터 

나나나시 사싹하는 섯이다. 

얀(유야끼’과 어넷광대(수인)의 등장 대폭은, 얀.끼 4불에 이어 인샤 

·’히으!;', l옛어시께 왼다. 보통 발단 인행에서는 ·우 인앗이 농상하고 곧바 

~ 인샤 ?{,!으z,’ 맺어지제 되는더l ttf혜, 200:J년 9'1 21'11 연앵얘시는 

장싱냉‘ 깐./| 부꾀이 확장 칭가되었다 응장 장!}|익 111 ~1박 부분인 인 
시 위,’F ·공인 장소와 낙종 장소의 인지”’ 해i 'i'·~I ‘·/]얀낙의 /|관 웬 

l’|싹 」이| ,ι \J •l 있냐. 

이릿엉대(쭈인’, 근대 밀OfOt 여기 지금 기민히 를니끼 

.(유g이} : 어이 

어횟g때쭈~’ 이주 연셰 않으신 승님도 지긍 잉이 외서 입이 잊 • 

• {유링끽}; 어 그링어? 

어릿생대(쭈민). E대 이 이 용들이 워 히려 앵기니 그리고 .어g지, 

• (유림액) ; 그혜서? 

어릿링대(.믿l 니능 우리 어률도기로다가 생션을 밭으려 온 t 잉있어 

딩 (유엄찍) : 그린데? 

어릿생대(추인); 그랬더나 뭐래는 고 허니 얼인긴애 여기오니끼 이싱01훗하게 생 

긴 사람, 자써| 같은 사링이 잉길해 

일 (유링객) ’ 그래서? 

어횟g대{쭈맨 저깨 원기 <ii고 구경율 즘 영려고 잉이 앙아요 

• {유힘찍「 01- 그렉셔? 

,,,, ε"°!!':. C? i:l 12딛 IS어 ,.ξ강3하튼‘"9 Al 'lo‘ν· ~시i •t::C ‘l엌어 OIOIJJ 호 
’연I··~에 

1-.:1 1fl!l .‘;” 익A ., r;n, 11.ll•t ·η •3‘ ’4챈 감· 

II’ 



그려니 우리가 노소톨 믹를히고 어릿생대‘·인’ 

.{유~~); 그a 

어릿.이{쭈잉’ ;i:1에g 잊이웠으나 

、

v
·
외
 ‘‘,‘. 

어엇 .(유 •• , 

어릿링대(쭈민| 여러를께 인사니 힌번 끽듯하깨 드리보게 

생 (유링핵) , {시긴치 엉이 곧바로) 이 그립 인시니 힌엉 ~리이지 민εrot싱 

여러문 인녕하십니까 (잉구 소리외 힘께 투 손. 암으료 g으고 

고개톨 숙이며 인사힌디), 

이냉씨 어넷팡내(수인’는 탈(유람객}애깨 ‘n"t 연앵윤· ... ~ιl 운· {}증의 9. 

유펀- ↑1·~야앤서, 판웅까져 표함하는 연행판 신애산 연행 약 't-6 상황과 

연작된 !&· :<!~I ~ ~!로 션쟁한다 그리고 냥(유다쩍’E 아우권 이!>I 쩨/| 없 

이 그때:;. 우대 공간과 극종 공간의 인지꽉 받아한이여 ?!샤하고 었냐. 

2) 얼올용모 시비 

당상 <11 ’· :· ~I 왕성영 -'!'·{간에서 엮상치 않은 인~.;-~J 싼 드간l낸 •:t<유암끽) 

유 이이시간 ?!꽉 용보 시"I c\I관이l*I 」 생<I잔 꾀냉하새 」."'낸다 

어횟앙대|.민) 어허 이거 보게 이니 밑에 무신 싱잇 g디 톰빼기 잇이 더 .디 

더나 

그t;t;l -(유.끽’ 

어횟갱Cl후인l 이쭈 위 생긴 갓은 그혜가지고 월용 필잉 히내 그혜 

t!S" ~·I 잉이 ;. 

'W (유링찍|; 질 생경지’ 

,~ ”· ""I이” 2ll 잉.이 -t• |여4 시 "-"· 200,익 01 '4'11 fill여 
”.?잉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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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횟갱QI(쭈인) 실 생겼어! 

• (유월웨 이주 힐생겼XL 내 얼클 질 생긴 거 와리 이.아! 

어릿굉때쭈인); (관용에째 거 얼굴 짙 생경죠? 

굉 용·내-

어릿앙에(.잉) 허허 정일 예 그러네. 

ti (유힘객) • 애 얼훌 살생긴 내력을 힌언 틀어외리. 

어핏굉대(쭈인); 그해 

• (유림핵) 이, 눈은 띠린 소싱깅 울껄 짙고 

어릿.대(후인) • 소싱깅 물질? 

- (유림객| ; 그엉지| 

어릿생때쭈인’· 그~ 

• (유fl~. 아 코는 마늘쪽융 톡 빼어디 률이 논 것 .고 

어릿링Cl‘쭈인) 엉싸구! 

- (유림잭l 이 잉을은 빛닌 당취 주흥힐로 혹 의어서 앵두 .고 

어릿굉띠(쭈인) 어허허-

'II (유림끽) ; 이 앙흑 률은 톨그스혜히니 징력이 ~엉 냉쳐시, 이놈이 니 힐얘 

비갑이디!하 히하-

이굉씨1 납(유덩 객)은 괴상망촉하재 생긴 자신의 엄~t-1\- 션하 인색으로 

표현하」l 있나- 어엿장대(주인)의 -아주 뭐 생<! 것온 그래/}시:.!‘ 애 대한 

'it1유암에)의 반웅은 이렇께 현심과 동영어시고. 과장이 심하'*‘ 더우나 

·} 앙씌 앙은 상그스에하나 정력이 챙천 념쳐서. 이함아 니 함에 .. ,강이 

다·랴내 어넷강대(주인}에 대한시비도 잊시 않깐다. "1~다고 가반혀 있 

용 어넷강대( ·1''1!11~ 아니다. 다음과 갈이 어핏팡대(수?!)의 안‘’f이 갇바 

s 이어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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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릿.애i후인); 내기 니 얼융 흰얻 기르켜주학? 

.(유링찍l; 그래. 

어릿굉CM;쭈인l 이 q석억 눈깔 즘 화요 

-‘
lNl 

v 
앙
.
의
 i‘,4 
흘
 

+
i

」

임{유g끽) : I'll? 

어릿굉대{후민|; 이 눈낌이 어영게 생긴고 히나 

‘(유힘찍). 그래 

어릿잉대(.민); 싹 기율에 일이디 

밑(유립핵); 어이. 

어릿냉대{후인): 얼용e에 i;1껴진 쇠눈낄 길이 생겼어 허언게 농~I 번옥언뜩 혀고 

.(유림객| 그래서‘ 

어횟g대‘.민) ’ (무찌로 코를 틀틀 jj연셔) 미 이깨 쿄니? 쿄01? 

• ‘--끽,; 어 쿄지 그렁? 
마 이게 어다 코나 이깨? {디시 힌언 .셰료 쿄. ct .. ,면서l 어횟굉Cl(쭈인l 

홍영때당이논거지 

• (유링핵) , 이 이놈011 이런 게 코지 

어릿굉대(.잉) ; 거기디 이기리 흥 보슈 

입 (유립핵}’ 어잇, 

어랫g대{추인) 꼭 이기리는 메기 이기리 강이 생겨 기지고 

• (유힘찌) ; 힐생겼지! 

어릿링띠(쭈힌l 이놈이 겉보리 셔 일은 들어가고도 닝갱디‘ 

이영셰 어--강며(주인) 역사 댄유암잭’ 핏씨 않은 새‘l j용써얀 드러내 

여 그 용‘~gl 우스팡스러움유 드에낸다. ‘어넷당대(주언lgl <I'll !f는 이 

야시 , 깐(유야찌)의 기상천외하고 인탄적인 반응 에 이어 ’어넷팡대 

{수인)의 •/\ "t' 이 이어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이한 l「 qi :·}{I ~I 시U)는 앙 

II<• 



Aj '6-싱냉 ‘F읍에서도 확인했듯이. 어떤 견만J갓 ’.이시샤 않고 연내무여 

지끼나 κ시꾸시 씌어 에린다 영끓용Y.‘ 사d)!>~ 정?· 다용파 《t이 각각의 

고~~ 꺼 샤 않고 그대보 유,(I하는 것으쿄 -ii-fl~!나. 

Ill유힘핵| 이농이. 질생겼어 이농Of! 그런 소리 밑이 이놀이! 니 엉굴보다 

낫다이눔OH 

3) 시조칭 시비 

염~·~ 용.!.! 시비얘 이어지는 것은 사조장 시l’l 에서이나, 이 대석-은 1972 

\1 N우닝에 의해 써꽉된 것이나, 1983년 l맏혐꽉화재 시 성유 위한 조사때 

힐!인 l빠애서는 보이시 않는 것이나. 시조창 대원이 나타나논 것은 

IH87닌 ”l애인이 성i!J한 대용부터이다 박혜았예 외하’S 온해 앙펠 시작 

부관에시간 반드시 시소장윤 했다고 하는데,‘-- 임셰 상셉/| 박승씨가 발 

탄 ?!앵F 한 배에도 시조창융 했었응 새엔성은 있아, 

어릿.대(추인) ; 그러면 여러운둥 모셔놓고 우리 흩기 .게 시조싱이나 한 마디 

에보깨‘ 

밑 (유림핵); 야 이눔이! 누기 시죠흘 징이라고 그래 일미! 시죠는 미디리고 

하는것이여| 

어릿잉대{추인)‘ 어-허-. 01, 또 시조는 징이라고 *}는 게 아니리. 미디리고 헌ti? 

• (유엉끽) . 그.지’ 

어릿it!I~인|, 그래 그렁 ~I예 시조 미디나 에보1 

’ ‘” •1111. ’-- -시호ιiι ’'ll'l::Al! a시 시%l!", lJ<''",얻 .... I))?, 19C41 ιs 
toll "E'll• •l~I 11 B'!:·lγ 8"'0,, .셰「V>I 획이 이후"'!!ll 이 ¥!10! “!’ 샤ιR ‘”82 181: .. ~ 

r깅%, -"il'1 ·앤 38"o':. 은Hι 암억 ii ,,741이,, •111!8. 

11 7 



、
-
-
-
의
 
.‘,4-

11 8 

• (유링해; g언하지 (시조 상단이 나오고 시죠. 힌다| 형싱-21- 역계­

수에Or 

익 시 힐힌디 

• (유.끽) : 'l{<히지 

어릿.대(후인) 거 시죠 하는 기 보니끼 곰짐 하는 구인, 

이생111 •1.::,장 시"' LA ·';응 통해 탈{유감끼)은 시i에 상l q1~낀1°1 !.'.. 

니{난나, 이넷망이|(수인) 역시 탈(유람객)의 사f 지식과 시£장 능"I흙 곧 

산 하{' 구'!r· 하」l 형가하고 있다-

4) 허를타렁흥 시비 

!}{유앙객)은 시죠에만 능한 것이 아니랴. 장안에도 능한 ·!힘엽이 이어 

지는대확에서드러얀다 

어릿.대(쭈인)’ 기 시죠 히는 거‘ 곧질 하는 기 보나끼. § 마디깨니 추겠구냐 

에 (유텀객) · 이 이린 엉신같은 걸 웠나? 이 입미 누기 용을 또 이디리고 그해? 

어횟굉대(후인)‘ 그힘? 

• (유링핵)’ 한 기릭, 두 가럭1 가확이라고 히는 깃이여 이놈이! 

어릿쟁대(쭈인} ; 이 시조는 마디랴고 at는디L 층은 마디기 아니라 기획이리고 한다? 

.(유임끽) 그렇지‘ 

앙의 사쇼. 사‘’l 대복과 유사하께 전문 용어갚 ~t핏 사용하는 어렛강며 

(주인)에째 한수 가;츠셔 주는 알1유랍끽)의 요갑이 나나나고 있나 l앉!3년 부 

명석화재소샤환’~ ut해씬 정al용얘서는 반장단·과 허꽉Ej앙’이동-~l한것 

인fr드~ 1내한 대“?이 있는데, 2003년 9훨 24 입 연앵에서h 생약되었냐. 



, ... 6 ‘ 

/

」*
‘. 

셔잉 ‘’ -- 」 ‘ξ ε얀l 

이 내꽉에셔 깐(유얀찌)은 이넷냉대(주인)의 재'1t에 용하여 혀등아령 춤 

윤추시만, 그 피싸한 성격,~ 이지엽이 드버니|앤서 시미가임어난아 

어릿광대(주민), 그힘 너 g기릭 한번 .찌리 

월 {유림핵) ’ .데 징딘 쳐리 해를티링이디! (허톨티렁 징~I에 틸이 충응 훈 

디, 추인도 ‘얼시구’ 를의 .입새. 넣으며 힐쩨 흥을 증다) 

윌 (유힘잭) , (훌훌 .디 밑괴 어 휘01-

어릿냉대(주인) ; (훌훌 .디기 엉.괴 왜 그i!I? 

힘 (유힘객) : 이 이놈이! 나 § 인 흩힌디 

어릿굉대(주인) ; 왜? 

틸 (유링쩍}· ot 이놈이’ 굿 .해야 맏며느리 용.는 꿀 보기 잉어 못한q더 

니. 야 이놀이 P징 •• 에 효익씨 띠다니듯이 궁둥이 쑥 내일고 

용다깅다하논를빼기 상어서니흥인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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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릿굉C삐쭈인) 이 이 녀석의 셰끼기 가인히 보니꺼 내기 뭘. 힐 인힐혀고 갱 

는., 기인3l보니까 거 이늄 S용이 이후 끄익힌 농Ol로구나! 

{무찌로 얼훌율 때린다) 

、

i
I앙
의
 ‘‘·4-

암 (유암혜 (루찌로 얼굴응 얻어맞고 얼훌융 톨썩거리면서| Of이쿠1 이늄이 

얼굴 목연 때리지 미리 이눔이| 코띠 닌디 이놈이! 

어릿월얘(쭈인} • 이 니 코에서 어디서 띠기 날 떼기 있어? 

입 (유힘찌) : 이흥- 이미 이농이! 

어릿굉대(쭈인) • 지가 용을 추길래, 애기 흥기워서 김이 § 어깨짓흩 ·!더니, 그 

게 무슴 심용이 나는 모잉이지? 

.(유림객):니안혀,니인혀1 

어횟ilJCl'쭈인} ; 그럼 고만원’ 

.(유fl~) . 그 .... 

· ’탈(유람객’의 왜약 j,.,": ?!!!’ . ·어셋광대 

”;t(유암객)의 고섬 으포 이이시;? 션앵셔~1 ’시 111의 서 

’어넷강대IT-'1!l의 새안’ 

(수인}의 만”l‘ 

'·1- 구j‘ 사 이시시l"- 셔연히게 나타나고 있니, 

5) 휠도유림 종 호님가 소리 

4'+'.1한 시uJ 우에 까(유갑객)과 어릿광내(주인l늠 씬£유‘| 이야기굳 화 

'II연 {’i \1냐. 

어횟경때쭈앤t 그렁 일01이 도이셰 어디 어디 깅디 왔어? 

w (~fl쩍|; 니? 

어릿생대(.인) 용, 

• (유힘찍)’ 디닌 데 입지 저 깅윈도 금깅신 임민일전g를 구깅히고 

lι‘’ 



= 
서인42 W' ‘;flt‘”IC,l/IC b, ~'! 

이앵게 활(유랍끽)은 어셋핑때(수인)에게 활도유함한 이야,,에 하는대 

」 이야시는 강원도에 이이 정상도‘ &갱도‘ 효납에까지 이간다. 이러한 

싼·유핍 대쪽은 채록온에 er}라 간Jl낚아 다양하다 무형운화써 소사온의 

싱우 ’반고깅~!' 과 ‘쑥대"I i!I' 기, 백해양! 정리온의 깅우 ‘애인색'C'‘ . ‘꽁 

야요바덩’ • ‘산영깐’ , 추장집'!1싹’ , 배따라지 용곽-타냉’ , ‘만고징신’ , 

~~.9-백년 등이 일정 시역플 언{}앙 매'** 션리이 진다. 200:!년 ”원 24 

., 연행의 경우 ’호남7F 외 ‘확대uj ~I‘ 가 호남 셔역용 언규함 예 싼i!)어 

'U{ξ대, 우선 효냥가유 부."!.께 되는 샤분융 보연 다용과 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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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유링쩍’. 흥주 륙모. 71니 기 힌링들이 징멋진 륙지액이 기··|여 흥님 

기허여 칭기기 익·|깨 .더라 이놈아! 

어릿핑대(주인)’ 니가 없·~벤 빼외 도시랴 핸 굉주예 강디 짧| 이힌 일이~•? 

‘
-
-
-
잉
 ”‘
앵
 에
용
 

딛(유힐잭) 그렇지! 

어릿굉대(쭈인) 니가 굉쭈 기서 .었를 거 길으언 호남가 한언 힐 ii 밑졌냐? 

틸 (유링잭) ; 호닙가? 

어릿g매주맨;어 

월 {유림끽); 이, 그협 t벤 히~L 

어릿핑대(쭈인}: 그래 해외랴 •• 어보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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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께 이넷깎대(수인)의 요쟁에 따야 ~~(유'it꺼)은 호남사풍 부르는더l‘ 

이얘 대해 어렛장대(주?|)는 ’아 이/| !F i리 하마다 한잠 하디1 그i!t_ 역 

시 유탑객유 유암잭이다. 랴uj 생산욕 힌다. 얀{휴단객)유 당탁하지 않께 

여기는 어셋강대(주인)의 염상에시도 소ι| 산하는 유\t찌으로 반(유람객) 

이 인껑안고 있는 것이냐. 

6) 월도유립 중 쑥대머리 소리 

호남가에 이어 얀(유'it~l..": 확대ut<I뷰 ’까관다. 호냥가와 쑥대머리 등 

남도 소<'ll• 강도 유앙 때용에서 i!-~l~ 끼닭은 'i!i유'it찌’의 꽉소리 연기 

듭 당당하는 악성익이 녁Y. ·kH으꾀 넙도 소리예 능숙하기 예문이다- 이 

부문은 복소랴 연기,. U냥하는 연행지의 능역에 따라 열마든시 /}연적으 

로 다양한 소리가 합•I어싱 수 있다, 호남가에 이어 쑥대머리블 부르재 되 

는 데는, 앞의 호냥/} 내잔에시시연 이넷왕대(수인)의 Jl.챙이 선행힌다 

어릿굉대{주인) , 금때 밑OIOt. 쩌 이!·게 호생71씬 힐 울 일고 디를 소린 못 허니? 

횡 (유림책)’ 념원에 기니끼 그 &횡이 엉깨로 유엉하드리 이놈아| 

어릿쟁대(추인); 훌명이 짙개인 유잉힌 게 아니리 

틸(유링객), 어이‘ 

어릿생대(추민)’ 용잉이기 ~얘 갇혀서 힌밑·}는 옥g기리 허는 소리기 있지? 

.{유링액);어이. 

어릿링대(쭈인) 욕용기니 .얻 빼!!I리‘ 

틸 (유림객) 엇띠 이 •• 여러 가Xl도 시킨다, 자 역대어리다! 

어릿l!lt빼쭈인) 잊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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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렇게 어렛광대(주인)기 요성하고. 이에 따라 얀(유\'.t Z~}이 소~갚 하는 

망식윤 호남가 cfl꼭4 쑥대미랴 대꽉이 일지한다 짜지만 그 "~우리 부분 

은 효남/} 대꽉과는 다른 l상사으로 전끼|된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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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릿월대(주인) ; (일어서먼서) OH, 애‘ 애, 애l 

틸 (유링객)‘ Ot-01고 슬띠리 이놈이| 

어릿굉대(주인) 녀 고민둬라 니기 옥중기용 힌미디 하랬더니 말이야, 어잉게 슬 

므게 하는지 저기 앉아 계신 분률이 전부 눈시울을 눈응 비비고 

앉이있어‘ 

엉 (유링객) {고개톨 !!\ ttl연서) 어떤 아저씨기 그래? 

시잉 ... ~ ”써 

11‘’ 



어릿쟁이‘쭈인C (쭉 연 고Jll --로 기영깨 xi연서} 이 잉D~ 이‘ 이, 이, 0” 
이 녀석 호기지기 지 Ot융대료 었다 강디 히내’ 

틸 (유링찍}; (디시 고깨- -- -언서) 이이, 어띤 이지씨기 그래? 

어릿쟁대(주인): {쭉 뺀 고’-- .ljl.씨로 를이밀언셰 이 입미! 모기지 ~ 기만히 

있어! 

당 ‘유링객| (역 멧던 고깨. 십어낼농다) 

안(유얀객)의 쑥대머리 소리에 대한 어엿당대(주인}으| 만---은 한"I 

디i ‘분위기등 망션다.는 뜻-~· 힘파하고 있다 앙의 '§.낚/}에 대현 

'.'!용-"H→ 다건다 샤암틀£>1 {•'껴잔 자아내게 합 정도!.!.. ~t하/|ι 했시 

’i~. 4,’위기에는 어윌리지 압{‘CJ ~: 섯이 어릿팡~HI수언)£>1 만응이냐. 

」렌데 이 부분에서는 흥u J파운 압냥의 꽉쟁이 나오고 있어 수씌띤다­

--(유얀잭}의 고째른 ~ -내‘’1 호11십이 많음올 드러내는 우유에서. 

”양안-이 연행술이 보여져:.t 었다. 인간 배우냐 얀읍 쓴 배우샤 힐 수 

없는 인형 애우만의 옥특한 연,,이·~. 반탄이 보여주는 씌;il의 재져 

있늠 요한 인 목놀이/} 이 }냐L애시 Jl현되고 있는 것이다. 

7) 억는 것 시비 

밍£ 유압 대목 다음애 이어시{? 껏건 먹는 것 시u1 내닌이rt we유랍 

객>£>1 ~!만석아고 /냉--!외야 생꺼이 펠 드러냐는 대꽉이다‘ 사’•I 대걷·당 

세 앙에서 상펴분 시벼의 셔샤 ·아£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짝이/|· 하다. 

’“’시얀. 'l"l .,승,, 잉얻. f」강.‘ 1따I .,,, .• 

I?;‘ 



어릿광때주인) ; 시힘이 유림율 명기더리도 I 억고 i얘}이 짤세 이니여? 

틸 (유림객) , 이이 그.치‘ 먹고 실OIOJXI! 

어릿영대(주윈)‘ 그렁 도대세 월 먹고 잉있니? 

‘--”
--4-

틸 (유림찌); 아 이농이 잉 억고 실지, 뭘 억고 실어 이놈이! 

어릿홍대{주인’ 미. 잉 억고시는 거 누구니 디 이힌가XI야 

팀(유림잭|;그형? 

어릿굉대(주인) : 루어를 해서 억고 실있느냐 이런 일OIOf. 

탈 (유링객} 이, 지 뭐냐 김치 끽뚜기 디 이런 기 다해서 너 먹능 커 다 억었디. 

어릿헝ti(주인) : 배의 이미를 무찌로 치연세 내기 이놈이 그컬 울어톨 게 이니 

리고그힌지l 

틸 (유링객). 그러언? 

어릿광대(주인)‘ 무어를 해서 억었느q? 뭘히지민 직엉이 뭐냐 이련 밑이이! 

틸 (유힐색)· 이 이놈이 지겁온 돈 넣는 채 지갑이디 이놈O” 

어릿강떼주민’ 어허 나 이휠께 당'at! 늄이 잊니? 돈 넣는 지갑을 를어 보는 

깨이니리 

틸 (유링잭) ‘ .았다. 일있다l 

어릿굉대(주인)‘ 잉어억고 사는 직엉을 이이기힌 기이! 

이영재 탈{유압씌)윤 어잇녕대(주인)의 만유 찌대로 땅아닫。|;? 엔이 없 

다, 어엔 직영잘 샤샤」1 f얻t는가의 의’•ht 샤선, 웬 역고 산안늠If' 4는 

련-음에 대해 !}(유、’t껴)은 문사 그대g 벅유 깃만을 이야기하;i1 었마. 어 

넷앙대(주인)의 'I! ”;‘1~1 잔-~-과 샤세한 ↑1’싱어l !c. 윷구하고 안(유~I·깅|)은 

깐1‘; 댁은 깃 이야시딴 하뇌, 직엽과 지산~I 만윤 유사성응 이용한 딴장난 

에 셔증한다- 어넷강대(주인)의 풍음에 l뼈} 、h유영쩍)의 영얀'I얻! 반응, 

그리고 어렷광대의 ”l싸과 이에 대한 당(유얀찌)의 고집 부아71가 •!!,'°;되 

Jl(> 



고 있는 깃이나. 난{유야찌)의 J선 얀ι|끼는 ~1 인용운에 이어지는 다옴 

부분에시 짚생얘 이한다. 

틸 (유람객|; 잉었다 엉있다! ;i;t‘ 내기 ’M 억고 .었다 하언은. XI 을용예 들 

짐이 억고 낱.얘 낱.이 억고 융어 민어 훈치 갈치 •• 쏘는 

쏘기리에다기 상미예 우는 .용이 신에 끼투리 비다이 고a 효 

기 지g예 울g이 그거 디 쩍고 그것도 모자리 내기 니놈 부릴 

도 메여 억는다 이놈-0~ ( 더g‘하는 g구 쇼리억 엉찌 킬예 앉 

이 있g 후인 .혀 빼난대 31. 31. at, 하 

어릿굉11(쭈인’‘ 여허. 이힌 니어 AN 이니 도이. 니기 영료 생컸갈해 있는 

싱용이린 징.은 디 징이 찍어? 

덜 (유굉혜; 디 억는다. 

어릿굉대(주인|‘ 에리! ( •• 료 엉i룰 때리며} 이 시려배 이들놈 같으니라구| 

휘 (유립객); 이이구, 이늄이! 엉훌 훌 때리지 미리 코미 닌다 이놓-OH 

이잇핑대(주인)。| 사새힌 이냉에 ‘얀았다‘ 안았다. :i! 히앤서도, 랄(유람 

낀|)은 이천*! 내윤 이야기{} 나잉하끼 "~써내뉴 ‘니농· 부딴도 떼어 닫|는다 

이암아!‘ ι|는 인남"I이;i1 /|상씨외한 •nr.i 뱃고 있니. 이러한 당(유합객) 
의 태도에 어셋팡내‘4‘?!)의 슨이 i9r41f고 확‘,1fr 션게 되는 짓은 어찌면 

당연한 것_0_5 도 ‘~-잉t:f. !’|눈 씨 시11) 익사 이인 긴판이 냐는 짓이 아니 

라 어핏광대(주인)와 납(유야책)의 터시태<I 마룹으£ 인간하고 있다 

IZ-



8) 조기새는흉내 

\tf{"' 섯 시Ii) 대목에서 어넷갱내(‘t-'1”이 알한 ’웰 먹고 섬았{·샤‘ 익 의 

띠 ,} 끼(유압객}이 옷 안이,.,.유 섯이 아니랴, 의오적P퍼 삿 얀。IF는 새 

i~:: <>I잇팡 한 깃~)은 조기 세는 흉내 <JI 끼이 나R 」,'-{간에서 암 수 있니 

‘JI( ??|)의 불·i}의 의ut인 이ul ~I ι 있었던 깃이다‘ 

‘
“
-
-
잉
 에
‘
.
이
용
 

어릿굉때주앤 그래 디 지억었니? 

일 (유링쩍) 그래 또 잊디 이늄이. 

어횟녕대(주인)‘ 뭐기 또 있어? 

틸 (유링객)’ 조기성사용 해억고 .있디 이농이 

어핏생대|주인) 니기? 

명(유림객)’그래 

어릿굉대(주인)‘ 이하 이농 상 보,.. 유힘 엉기다 알고 언셰 니기 초기g시를 .어? 

당 ‘유링끽I: 01. 내기 죠기 싱사. 에서 얼야01지 억고살지 이놀이. 

이?게 탄(유랍객)이 스기 상A바 에서 먹고 살있응% ~1~1 ’/I 서, 연행은 

시엔:':~I세 소시 세는 흉내 rll싼_o_:;> 이이지세 된다. 

어릿굉대(주인}; 이 조기심사. 뤘으며눈 

.(유림끽);그혜, 

어릿굉띠(주인}; 조기징사톨 혀는 .내 널 률 이니? 

달 (유림객}; 이1 일 슐 입지 

어릿굉대(주인} 그해 힌언 애외리. 

월 (유링액) : 생선 조기 드링 시리-! 이, 값씨고 울 률고 싱싱힌 죠기시려| 이 

‘"" 



주머니, 이리 오세요 히니 하나 율 톨, 셋 넷 

어릿굉대(주인). 애 애 에, 어 어 어. 지랄치고 지에졌네! 

하지얀 탈(유팝객)의 조기 세는 흉내는 그리 신흥-;i.] 뭇한 것으로 명가 

된다, 심우성 째록본의 경우 딸의 ±71 셰는 흉내에 대해 장했다고 영까되 

는 데 비해, 우형운화재조샤끈에서는 입uf! 누가죠깅그렇께 시니’라고타 

빅 당하고 있으며. 2003년 9원 24일 연행의 경우 ’지말치고 자빠졌네!’ 4는 

명가블 얀는다, 그리하여 어릿광대(주인)가 직접 조기 세는 흉내플 내게 

된아, 

시원 45. >JI 샤는 .내 "" 

l」9



렘 
미누가그렇게시어? 어릿필때{후앤 

• {유g찍 니기 fl뻔 셰 확라 

V I-------

죠기도 드양조로 시는 거ot. ‘잉으연서) 얘기 시는 거 기르쳐 줄 어횟잉때후인| 

테냐, 외리 

• (유힘객); 어이. 

어릿굉대(추민) : (입이서) 어떻게 시는 고 히니, 조기 잉액 머리. 율징고 힌언 

틱 쳐 (조기를 집고 £|는 시g을 31엉서) 그러언 생신이 몰웅니 

게생기거둔 

.(유암객| 그얻지 

그러언사어니가는예 어릿잉C삐쭈민’ 

.(유앙찍}·어이. 

어~!I이{후잉’- (죠기 셰는 용직응 취하J면서} 하날기리 \!$1, 두기리 앙81, 셋이 

디섯이허 영81 여섯이리 엉SI, 엉곱 여엉 랴앵히,넷이라엉하 

01흩이라 멍하, 열이라멍해이흘이라 명31부터는 월도 킬이 조기 

세는 소리률 힌다) 이게 힌 뭇이리 밍이. 

삐 (유힘객) ; 이띠 그놈 칭‘ 

어릿굉대(·인), (잉이서 세다가 일어서셰 이 이렇게 세는 게 미포 생선 징사하 

던커야 

• (유링쩍|; 그거 쩌미있다 DI휠H 앵히 앵81 81는 거 셰미있다 

어릿굉Cl쭈인’. 그혀나끼 뭐든지 샤혈이먼 일고 ·@@}는 0::01야 

그혜그혜니가힐했 .(유힘째 

IJO 



이.게 소기 셰← 흉내 대목은. 다른 대목과는 다늑깨 어엇팡얘(주인)가 

종심이 되어 이If.어시는 몇 안 되는 대욕 승에 하나이아. 그닝l고 어엿홍대 

(주인)외 소/) 새는 흉내에 대한 탈(유람책)의 명가 @|사 다용 대객과는 다 

르,. ~의식이다‘ 

그인데 이씨 요연 이짐적이라 항수 있는 이려하 익싱이 나타나게 된 까 

팀이 있CJ. ”r해입의 증언 U에 의하면, 원래 1꺼’~t융 ~·~~18'-~! 시가에는안 

(유닦찌)이 ξ71 새는 흉내둡 담당했고 함ct. 이늠 씬얀용 ·|읍 꽉원하인 

사기에 새썩된 싱우성 채록본에서 영확히세 느~1~!다. 

어횟경이 생선 장시얻 워 해.r? 

---- 죠기 장사§떠. 
어릿g대. 잊 옷 셰어 디오 

--; ·써로판| 혀냐, 둘Ol료구니 흘, 햇이호구니 셋, 씻.。,GI. 넷이 

로구나 넷, 다섯 엿에 월공01구나. 밑을 여g이료구나 아&. 얼 

이로구니 한 뭇Ol로구나 한 뭇, 투훗, 셋 뭇, 넷 뭇, 디섯, 여섯, 

일공 룻이디 갖다 억어리, 

어셋링대 ; 이띠 그농 질 샌디 ’‘. 

그런데 어핏광대(수인)의 역할옹 말았던 박해일이 드쉽소£ ::::.기한 째는 

’·식애 능.서 이 ·¥필융 맡깨 되었고, 이후 접자 와상되고 ~h'I원 대옥으 

로 딴전되세 핀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어푼도가 추인이t안? 어넷핑대(주 

인)의 생세성유 더용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 , 'o ~12811. e'IO ’8'll 11•1e;의 연8 
1111 .:r「II. ’·잉 l\ilfu ·~·바l」 ,,T \I. .lt!t,t’를'llil. 197'.l ’O 108• 

’31 



9) 잡기시비 

조71 새늠 흉내 대펴애 이어서 장가 사”| 대복이 이이선다 이 부. 역시 

시비의 시사 구소가 그cff_,.’ ‘드러난다 '!!띤틀이 즐겨 ”\!;던 잡7~한 J/.!응 

、
“
-
-
”
-
--
내

.
 

라는 어넷앙대(주인)의 요갱윤 순순히 끈는 서하맨서, 이 !X' 래 저 'dll션 

집스엄깨 uf구 섞어서 Jf.늬는 아주 잉'6-t113t 이상한 망힘으쿄 웅대n 바 

고. 이에 대에 어렛광대( F인)가 반박? 아연. 탈{유감찌)은 여전~1 샤신의 

l ‘3 

----
• 

논리픔 애세우는 전행·|?! 니 셔태꺼 사i>I 사이 구조아니 



어릿굉이(쭈잉)- 너 잡기라는 소리 일지? 

-(유엄끽} 잡기? 

어릿il<I<쭈인) 용 

'II {유.찍|- 얼씨구 별걸 다 시키4 

이'fl 11) !‘t(유꾀객)은 이엿광대(주인)의 요청에 ‘언씨끼l ’~I선 디 시/|네’ 

야고 야넨시!r 휴순히 삼/}블 부르는 것치법 .'.'.인니, 하시만 안(유합잭)이 

¥다뉴 사/}간 이".>!팡때(수인)이 요청한 장기가아니다 • 

• (유생찍}; 그래 장단 쳐라! {달 여러 노혜홉 한 투 소힐씩 채뻐르깨 진흰히 

여 부를다|석탄 액틴 티는q 얻기인 •• 나구요(굿거리 징단} 

날 즘 모소날즐보소닐집깐보소용XI싱g윷온옷이닝장깐 

보소i셰미치 장딘| 날리리이 닝리리01 니니노 닝.로 내기 률이 

긴다{뭇거래 얼씨구 질씨구 지진빙O베 를려해지징오리} (이때 

주인이 노해예 및월 충을 추디가 당를 옷DI영힌 릇쳐디온디) 선 

인 심거리 흉흉 능수얘굿거래 마리 이21~세미치) 

어릿잉대(후인)! (소리에 맞춰 흥을 추디기 지진빙이 티엉￥터는 양을 봇이밍힌 

듯 쳐디 보다기 버럭 쇼리를 지를디} 이‘ 임미! 

• |유팀잭) 왜 그래 잉DH 아이 깜짝이이l 

어릿영대{.잉); 이 이거 소리 한언 하랬더나 징가. 81줬더니. 어디서 잉이 재 

X(렬을 히고 없이 있내! 

그빼샤 어잇팡대(수언니=- 화름 내고 자신이 요챙힌 상까의 의미센 다응 

4 감이다시 션영한다 

1.\3 



어릿잉대(쭈잉「 (당야게 기까이 기서 얼륙을 기엉깨 ~II!!서} 이를이 잡기에는 거 

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성날|고 혜서 영기기 이냐 • 

• , •• 섹| 그렁 위01? 

v 

t
-
-의 i‘,‘--

어횟굉C빼쭈인)- 짙기를 힐려얻 셰대로 힌 미디라도 § 민g셰료 뼈리고 빼서 대 

기 정가를 히랬더니↑ 이건 소리를 히지 잉고 어디서 지쉴을 치고 

있으니,이이놈이‘ 

이냉게 이넷팡셔\(?,‘인)이 화윤 내고 자선이 위이| 9\ tr~ \I !>\ u\쉰 선맹 

한다고 순순·| _1 입장잔 칠회한 탈(유앙객)이 아l\ 디‘ 만(유단때)은 ‘야 

이념아. 니/} 암/}한 하혜니까 섞어서 악했다 •• 4에 사신의 주장은 긍&| 

셔 않는다. ’신몽 소~1 감해의 하나인 장개 와 ·or ‘, 래 서 _ .... 래한 II~구 

섞어서 ’}갚다는 의미의 상샤 샤이의 동일한 반응용 u•앙A료 상황유 Hf 

.어 ”I i!I깐 'it<유얀쩍|의 씬당적 성격이 잔 드러나는 대적이다. 

1이뼈혼장딘흥시비 

υ(유1’t해)l•\ 이잇장Cff(수인)의 시비능 이어지는 삐간 싱단 휴 대꽉에서 

도 끼|속·!fl다. 여진ar 탄(유람객)은 이렛광대(추?!)의 세'11애 옹하쓴 서 하 

니/} 상황연· u\싼이l에리고 있다. 

어릿.때(쭈인) ; 이언연 신비힐 니께 

.(유당찍’;어이 

어S!를이{후인|, 이쭈 흥꺼운 층이나 힌언 더 혀외리! 

• (유잉찍)- -다 .른 정딘을 쳐리 (영뎌홍 g일예 잊.어 흩를 흩다. 쭈인 

도 신이 니서 같이 추연서 포징익 요를혹에서 원욕으료 용겨기 

힌비딩 흥율 추디기)O~ 그민, 그민| 쉬이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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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어횟W~.-:>인) • 왜 그혜? 

. (유.찌 나인영| 

어~'iJQj(후인j ii 또? 

• (유.이). 이 이놈이 내기 너 충후는 올 보기 .어 인 용다고 그했잉이 이 

농-01! 

어릿굉대(쭈잉) . 이니 이 녀석웅 일얘{. 을질 허다알고 닝이 § 하언 지기 싱용을 

낸다 밍이 에라 이 일어 쳐 찍흩 X161 ·으니리고 (W 엉굴을 

부채로 힌다) 

‘ 

에 
} 

• 

~ ---
l’5 



• (유힘찍’; 마, 이놀이 때리지 마라l 

어릿경Cll~앤; 린원 잉매 

• (유잉웨 이 이놈이 샤링 질 쳐4 그횡게 시링§ 생 치면 니 미누리를 실 

‘
“
-
-
의
 .
‘·
4

용
 

·~ ·|고, OIOl:il, 것이지, 률기획을 치듯이 g패 마닝 샤험. 

아이고 코야, 이이고 코미1 코Of-

어잊잉대(쭈~) 이 이놈이 일을 히는 것이 입애디, (잉§ 우새로 기르키며) 이게 

입이 이니고 수책 구녕인가? 

성황S 1!혀 여|시λ| 앙았딘 망향으도 u)블어내ι|단 ’}(유야씨)에 대야여 

어내!강<AH,~!1~~ ‘관산 하다얀고 납이 휴 하앤 시사 섭 :S·윤 앤나’ 고 .ll현 

·}고 있다. 생상직언 어릿광대l주인)의 눈·ιt 멍-'lL ~t<유띤객)의 얀단적 

이고 11상션91한 써 행위샤 '* 이상하깨 보영 수싸에 엉다. --‘유한찍)은 
보연씌인 "''~'이나 ?!상석 규직과는 거리가 변 인인서이고 속세셔인 인풀 

이다. 

11) 조기 장시 시비 

엄상 생김새. 시조장. 혀튼악령 춤. 팔도 유얀, ”’는 깃. 조시 세는 흉 

내, 산/}, 빠간 상안 깐에 검쳐 샤샤건건 시~1u 인이엔 안{유1't얘j과 어덧 

팡대(수인)는 이덴에는 조가 장사하는 것윤 갖」1 시비n ’.에이깨 된다- 이 

번에도 어김없이 어릿갱대(주인)의 셰안이 맨서 이쑤어신다. 

어릿링QI(쭈앤 너 잉미. 내가 녀현에 타일러 률게 • 틀어핵리 • 

• (유힘찍) 그해랴. 

l’6 



어릿굉대(~인). 시링이 유링영긴딩시고 길바닥때 .이 엉기여e 억고 실수 기 

엉는〉.이 • 

• (유g찍}. 그에서 

어릿"QI(쭈w 일을 에서 얼어억어이;<L 

- (유암핵|’ 그렇Xl 

어릿생대(후잉. 그러니, (포장믹을 부채로 기르키예 내기 이 기계. 지치는떼 

일 (유힘핵) • 그렇지, 

어릿굉대(후인) 흔지힐려니까 바씩서 못 허겠어, 

냉(유잉객) 그래서 

어릿굉쩨쭈인) 녀 이채 그만 엉기고 

밑 (유.웨 어이 

어했댁(후맨 우리 행 있으면서i 니혀고 친구 상Of셔 엇상이At 우리 가깨 

도 증 xm고 률건도 휠이 용겁야서 나혀고 .이 지내는 깨 어 

g컸나? 

- (유엉끽) ; 어, 길이 지대? 

어릿굉대{추인) , 그해-

- (유힘색) ‘ 그래왈까? 

어릿월대(후인); 미 그러지 그래이지, 그래올끼이 또 (이때 우대 힌획에서 여지 

기 힌요액년 을 루르며 전전히 ~~삐) 

%(유암끽): 그래 

어릿.얘후인) 에. 그혈 너 01셰부터 있는 거디­

밑 (유링찍} 어 그흥 그링, 

어릿g때쭈앤 너, 생션 짙 띨OfO! a2_ 

• (유월잭): 잉 실 휠XL 

13’ 



이낼세 얀(유~객)은 함깨 생선장사걸- 하며 상사는 어넷강대(주인)의 셰 

안유 ‘·’r아Hc:!rt 그라고 생선장샤를 함께 하에 ¥! ~ti유야찌l과 어넷갱대 

!-1>'l!,에세 ,1:71써 샤리 오는 여자{아닥네}가 능장야세 ￥!다. 

v ----
-4-

여재이닝내|; (힌오빽년 노혜를 부르며 §상하여 힌융. 쩌면서| 이이구 내 일 

지이| (일을 보고} 이고고고고| 이기 십독이, 이고 이 이주버님 

이니세요? {포싱믹 오를쪽에 지리집농디) 

찌 (유혐객| 윗이여? 이니 이게 누구여? 

여~K이낙너|} ’ 니예요, 나 실득이 각시-1 

• (유g객) : OI이고! 이거 얼득이 미누리 아니여? 

여J;KOI녁내) . ‘·-. 여기셔 또 만니‘i 

어릿g이{쭈민} ; 이31. 나 이런 샤링률 증 보JI. 짙틀이 여윈내가 나와 기지고 또 

실득이리고 그랙 {틸을 부혜로 기르키떼 이욕를 보고 거 훌겉 

은칩쪽이 Of니? 

여재이낙내)’ 히히히히 썽질득이‘ 생질득이! 

이앙세 @|사(아\oJ에)기 웅장힘으쿄씨. 지급까지 l「 ’~~I 합장인감에 의 

해서만 신애IS:I인 반탐이 세 명의 등땅인블에 의히| 신찌S:I게 씬다 」런데 

이낼셰 이샤(아냐Li])/~ 등상하게 되는대션운 신우싱 새아겐에서는보이지 

않」!, !,•,혐갚·화재 조사본에서는 아주 간약하세 냐타나_,[ 었다. 여자(아악 

내’1~ 용ι!·!인 장장인플로 그 억할융 6~71 시작한 섯은 씨혜인 정‘!}본에 

””어 이~[I &·‘~'"8" ·톨01 앙TJ 0!1J;Oi녁에〕잉 냥· o:sa ιo:cr ‘i~ t:'lt- 이셔 .., !!l!­
•1~<:잉IJ. VL' 야μ?서ψ역llli wg '!'!Ill” Wi116~ll e강잊요i “on-~ ‘ r 1>1,;IO( 

어강iltl!~•”m ν<oe! 여!예기 L잉2’""' £ ~"°'", 1!1'. --” ·를이 야¥1ι;、 흩.!앵 
U사η L‘ 2it <I얀l '"" 01'''1 £·ε깐l 잉즉예 t.1111 어•!ON<CI 찌1111 'I:!! ’ 11>1r· aioi•io1 

·ι.。 잉""'이’t 며 우01•1.i 'l.U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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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터이아. 여자(아낙till는 일째 장정기 박총재가 만얀 ?|앵원 하던 사전 

부터 등상하고 있었띤 것으로 보인다. 

그연에 여사(아악네)가 등장하여 셰 영의 둥상인·강에 ~'에 새납께 전행 

되뉴 만\t!!I 셰예는 쟁상적인 세계는 아닌 섯으짜 !>'.~!다, 시간의 순서가 

익선되고 뚜l섞이는 아주 이상한 새계이다‘ 

• (유힘객) 잉톨이. 우리 친구 힐 있어? 

여재이늬내) ; 이이구, 밀도 마세요 깨졌어요 • 

• (유힘찍| ; 깨졌어? 

여~K이녁내). 이쭈, 이주 훗쓰깨 딱 에지 버엉디요 

• (유림웨 이니 찌였으연 올여서 요연 되지. 

여재Of낙배; 아이‘ g어서 쓰져도 못하짜 기도 이후 엉생 .였딘 .이에요 

• (유.끽| 워이 쭉었딘 월이이, 그려은? 

여•K이낙에| 그렁요 고택글로 얼씨 갔.li. 

어릿굉대(쭈잉); (달때깨) 얘빼애 일귀률 똑똑히 일01훌어| 

멈(유힘핵)’그림? 

어옛굉태(쭈인) 미 째었디 그러연, 이끼 진직 쭉용 경료 임아를어이지, 월 를여, 

훌이기능 

• (유잉찌)‘ 아 이농이 째졌요연, 횡이리도 붙여이 되는기 이니여 이폼애 

어릿필애(추인)’ 이 시힐이 째진 거는 고잭골료 긴다는 예기이’ 

여쩨이낙예}. 그힘요 깅어요 

• (유 •• 그리고 이쭈머니 그ZS. 01이들히고 어찌 시유‘ 그II? 

””’ ‘] ‘· ~Ill '81/'t ’~Ill 21111 !i•t잉 먼g여서 Ollll'ill: ‘”“~~” ·&·찍 ‘i 띤.어'I 여'"'어닝"'' ” d!ll!9배 이~·1시 J 쩌·: ';!;'<.'fl그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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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XK이씩이) . 이이 어찌 잉기는요, Of이 그냥 육기는 요、 그것이 그닝 어영게 

댔는고·}연 

당 (유립객) ‘ 그래 언All 확용 기여? 

여재이닝네);예? 

힐 (유링객) , 언제 축었어? 

여재이냥너|)’ 언세 .었냐고요? 

휠(유링해);그해 

여지〈이닝네) , 쭉?|논 내일 모레 .고요 

틸(유링액):어? 

여XK이닉내); 정샤는 오톨 지내고 

-(유링끽’ 어? 

여XKO써예) : 상우.는 그닝 어저. 그치. 디 지내버렸어요. 

l• I 



• (유g액) • 그것이 어찌 그휠께 된 것이고? 

어엇갱뼈후인}; 그 자식 죽어도 또 뎌렁게 뛰었내 

여~K이냥내’- (쭈믿예깨 형억하듯) 이 멍강닝l 

‘

i
·
·의 i‘.‘. 

어헛굉C벼후인|· (여자에끼U 이 무슨 시링이 쭉기는 쩌 그치에 쪽고, 싱사는 워 

사훌징에지내? 

이 내일 모레 쭉었딘 밀이예요 쭉기는 내일 모레 쭉고 여재이닉내) 

어릿굉대{쭈인): 잉으로 내일 모레 쭉었어? 

여;F;KOI뇌내) ; 징샤는 오늘 지내고. 심오제는 엇그저께 지내고 

어릿g대(후인) ; 심오지|는 미리 지내고? 

여샤(아약‘’|)의 낚연은 운영 죽었다고 썼는데. ’애인 .Y.<I 죽고. “장사 

는 .9.{~ ~1 내」!-- ·산우제는 잊그져깨 시냈다는 언냐이 이어센다. "-I긍 

~,. 숙어 었{.:- 닙씬이 내일 모혜 쑥었다. 는 ’3이냐. ‘내인 ,!,"l_혜 숙고‘ 장 

사는 오얀 지내:it. 삼우제는 잊그제 시댔다‘ 는 안. 사간외 j“’상으보 있 

용 수 없는 섯이다. 이러한 시간의 혼란 혹은 익선이 :i.대·~. 용?I되는 새 

시1시 ‘{I '-!시] 있다 
이시{아‘ tLli)샤 니온 이유는 납현칸 잃은 후 ... ,뇌산시 위에서 생선 징수 

야도 혀IH까 째시이다, 좌판을 연라고 생선윤 잔 싼。R’!까 6~」l f끼둡 밥 

R러 니~- 섯이다. 이ι|한 여자(아낙니|)어l세 얀(유싸씨)은 소/|. 야구 퍼 

순다. 

- (유힘훼: 죠기 크고 흥용 컬로 훌리 가셰요 혀니아-- 투우·--

여;i;Ko써배 - 이하허. 0!01고 {좋이하연서} 이기 다섯 미린이 .이언 어!엉Si 

‘i (유릴씩) 주민놈 오기 전에 멸리, 셰에엣--
여AK이닝에); 이이고 지기 크내 지거 커’ 

l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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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힘객); 네뺑-(주인 F잎’ 빼시 나업 이 생경를 1뺀| 지커몽다) 

여자(OI닐내) 이하하하하 

• (유힘찍). 다이서엇--

‘ ••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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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
 

여자{이닝얘l‘ 아이고 고밍슴니다요 

* (유림잭); 여섯미리이이--
여~K이낙네) 에예예 

어셋쟁대(후인) (이 굉깅을 지켜보디기) 허허허 히히히히 (밑 엉힘을 부째로 매 

리연서) 애얘 임미 날더러 들어가서 자라고 쉬라고? (여지는 추 

잉이 등징힌 것을 보고 함지씩올 흩고 합 g에서 뿔어지 어릿형 

대외률을 Al고서 있대 

-(유링찍} 그래 

어횟갱이{후잉}· 나 증 맨혀제 쉴라고 혀디가 니가 허논 .률이 긍금에서 내기 

니와왔어 01주 둘이 질힌다 슨엉이 잊이 기자고 

생 (유팀찍| 왜 01놈이, 왜? 

어릿굉대(추잉) ; 이 이놈이 생선을 시언은 하나 하언은 ·|니기 가OIAI, 무은 농으 

생선올 믹띠주엉서 (포징믹 왼획에서 생성을 미후늠 용직율 하 

며| ti니이이잇 두우우울 

여AK이닝네); 그려게 일이예요 

어릿생애(쭈인) (여l~I를 가리키예 이 똥 지혹용 양이기맨셔 @이서. |여자 흉내 

룰 낸다) 히하하허 아이고 그걸융 쩌요? 

여채O벼베 이 그거는 주니끼 받았& 를히 

• (유링찍} 이 이s이i룹뜨가운에생션싱하는r.t 'l!엠.깨따wµ1 그혀언? 

너 같은 놈융 내기 뎌 두었다가는 어릿굉I빼후인l 

그래. 

어릿월대(후인). 우리 입구석 망하게 생컸어 그러나끼 잉 되.디 녀 니기| 

.(유힘끽} 

H에 



앵션 장샤휴 함께 하짜는 어넷핑대(주인)의 제안음 Y!아성인 Ut유 

~t껴)의 성상을 벗어냐{ ' 생선 상사 망사이 그대로 나나나r 대년-이 

디. 여기서 딴(유람객)은 이해에 ?-1 i>l 었늑 인간 관계의 고정원 륜유 

깨고 있다 얀(유암잭)은 깐!T. :}유꾀하고 다니며 츄과스리까쌓아하 

뉴 선멍있는 사유인이기에 이 %만욕 앞세우-는 인간 핀셰의 {’유 깨 수 

기 었다. 앞에서 출곤 보여즐 ?’~t직이고 기상전외한 얀(유얀껴)의 대 

응 ‘상사이 여기시!.-. 1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l착의 있상씌인 

이헤 란깨에 염예어 았는 어‘--내{주인}에제 이에한 단(유안찌|의 행 

위는 우리 섭구씌 망하게‘ !Sf는 섯이내, 따라서 ·니 냐사!’ 야여 내용 

는 것온 당연힌 반웅이냐, 어넷l;f데(주인}으| "1-J-가랴· ;= A앙에 얀(유 

야끼)이 순순히 나감 리깐 깐한 떠나. 

? 

•·--__......‘ 시잉 S3 꺼1/'>ll .11; •• 흥김 

‘ .. ‘ 



• (유.객) : 니기라고? 

어릿링QI(~인) 그래 잉O” 

• {유림~) 야 임미 거긴비 원리 내 4ξ떠! 

、
-
-
-
-
-
‘
.

어릿.대|후인) . 훨 원? 

.(유힘씩| 기긴비| 

어릿생대(후민) ; 거긴비? (관중에깨) 거굉비기 원줄 이휴? 기간~I능 Ra 끽은면, 

기 목덕잉 이예요 목덕빙에서 짐이니 잉 흩정을 해후면 추는 그 

길 기지고 거깅비리 히는대, 이농이 율긴 조금 밀었디고 거기다 

거긴비톨 g라고 그러내. 이따 거긴비는 힐 일있다 이늄이! (부 

찌로.얼굴을친디} 

• (유엉쩨 이01구 OIOI구 아이구 아이구 이이구 이이구 이며 이이구 O때 

이주머니’ 

어횟WCI!쭈믿|. 에용 나기 이놈OH (모징익 위로 사라진다’ 

어사(아나네)에세 스기륜 마주 퍼주어 어엇냉대(수인)에세 손빼륜 보게 

했유에 ... ~ ·N'-61 꾀. 얀(유'\.t객}은 당당하깨 ‘거간lll‘ it 요-}야고 었냐. 깜 

판 이ι|한 A·rlf 얀아즙어진 라는 없다. 이넷팡때{쑤인)뉴 적~!fr 동윈하 

고 ’니 까 "I ;,;아!’ 라"I 잔 사이의 판계갈 암신히 생 닌l ~I ” | 힌다. 

이넷앙대({•‘인)애가| 얻어맞은 딸(유갑객)읍· 위?해 수{: 깃은 이윤올 초 

~I한 이용/lf} 핑혜 얘핵융 받은 여자(아낙네)이다. : tx!이| 여자{아약네) 

의 ￥|£ 역시 영용하고 일탕적이기는 당(유람쩌) .져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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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링액|’ 내 얼륨을 두둥겨 맞있어 OIOI구 이며’ 

여~H이닝내} ; {슨수건올 꺼내 틸의 얼를올 닦아후여’ 이이고 를시리 나 때문예 

그닝이거앙줄끊어잉어 

、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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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것이 사립을 특혹 에려 쳐고 

여채O써내) (딩 얼굴올 닦이주면서l 가인히 용 계세요 농업‘ 셰우 용 히고 

.(유힘색| 

시새요 

• (유힘핵}; 이이고 아이고 쓰리려 축겠어. 

여재이닝너|) 이이 눈융 띨어지연 일뚝 깨지겠내, 

• (유.핵); 이 그거 실거지하능 거여? 쓰라리고 이미 축겠내! 

여l~K이낙네) : 실거지는 요 이재 수건이요 (월의 얼융흩 되고 옷. 힐고 수업 

을딩는다l 

.(유링쩨 이이고이왜 

여~K아낙네; |수일을 당이주며) 가딛셋| 찌셰요 수엉이 이깨 그닝 익 덕지덕 

Xl 공잉이가익 덕지먹지 앉이 기지고 

명 (유림핵)‘ 아이고 고인해, 고인해! 

여재이닝네); Of이고 (수건음 덜연서 영에게서 나용대 이이고 더러워, 이이고 

더려워, 이이고 뎌러워! 

• (유힘찍) · 이주머니| 

여J<KOt석내) 에, 

• (유암객) . 기기든 이 다음얘 나 중었다고 소운 를거틀 익엉리 진이니 부어 

엉어주세요 

여지{이낙내)· 하이구 그려지 압이도요 

.{유g끽’ 에 

여AK이닝예) 이쭈버님 돌이기시얻 을려구요. Of추 진힌 선내기 힌 ~ 지 우리 

집 웃목에디가 모셔눴습죠 헤빼빼빼 

| ’” 



ti (~fl잭|; 사링을 흑이디니, 어서 흩어가요 

여재이낙내’, 아이고 률이기시언 쓸려고 놔웠죠 빼때31&1. 

• {유.끽) 어여 들어가요 

여재이닝에) : (휘모리 상딘예 퇴장하며’ 갑니다 

이엉새 01,(H아l버|)의 얀은 위로랴 하지애는 1'11스에흩 섬이 많다, 파 

생 ’'fl 이 1-.:,,’ 안(쉬·싸객J!?.I 디러웅플 강조하손까 아덴, .91 상비띤시 아주내 

ti 하이까시낸 성예뉘요. 아추 진한 진내시 한 ’g 지 우.!I 11 웃→}에q.끼 

괴시lJ.깐.n’ 이 "i. 난(유앙객)이 축7)쓸 비라는 섯찌 ’f까시 넌지고 있다. 

앙에서의 사μ의 역씬 또는 혼란과 뎌판어 도웅-- 순 사당에깨 오히려 악 

낚홉 히간이상한 셰제/}발탈애서 펼쳐:<)고 있냐. 

이상에서 상띤 • .f:/I 상샤 사에 대복 역시 샤바의 서샤 구소가 드~1난다. 

나칸 대선에 tlj에 <! 호흡으로 진챙되고 있지t 하시깐. ‘어엿녕대(주인’ 

의 찌안. - τt(유\t껴’!?.I 일탈척 반용 에 이어 ·어‘;!강대(수인)의 반박’ 이 

이어시는 깃이냐. 1렌에 흥uj한세도 시비의 서사 +ξ!?.I 낀얀이 7~각의 

」! 섬유 」tll,,’ 유 사δ|는 섯으교 봉합되시 않고, 화에!ol 뱃어 샤l 있냐. 어 

잇팡디|(수인)/} 샤과싱 하고 탈(유'Ct씨)은 이싼 1,~아간이 야에 삭자그l 하 

는 ~.o)~’ ·|‘j이 조시 생·사 시비 대꽉 끔에 넷유。H!1:1., 

• l유힘씩) 이 이놈이 나 길린다. 즈기장시 그민 루고 이니 꼬이서 .린다. 

어릿생띠(후민”. 허히 이까 내가 이찌 그했다고 니 톨기기 § 거를었던 2'Y밍이 

-(유.찍| : 그래 

어릿굉대(.잉’; 내일 질 들어랴 

.(유힘찍)’그해 

어릿녕대(후멘 r 녀 우리 집서 쫓겨 니기언은 역시 유힘핵으료 를이댐임 수에얘 

l4’ 



엉어l 

• (유.끽); 그훌~l 

어횟81:.1(~인’ t 그려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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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l유링핵) 어Ol 

어릿굉대(추잉) 내기 자금 들어기서 기민ti 생각를 에나m‘ 루리 서료 사험이 실 

Of가는대는 인정을 에울얻서 실이야 ·|는떼 

업(유림핵)’그힐지 

어횟굉대(후잉); 지네기 그 어럼게 사는 지네 칭구 부인이 웠디고 생신 몇 미리 

더준거룰 

‘l (유링혜| 어이 
이릿링대(쭈엔 내기 그거 Of핵률 못허고 

그를XI ·(유임., 

어릿ilc.I(쭈인l 자It보고 니지라 힌 것이 내가 딩훗O빠 

합(유앙웨 이그렇지. 

어릿.대(후잉} 그러니 나검 거 없네 

합 (유팀잭) ’ 이 그농 인성 질하네 

어릿굉대(추잉) ; 거 여기서 일이이 

WI유링해) 어이 

어릿굉대(쭈인} 니히고 길이 눌러서 그닝 시세 |포장익 오를획으료 서셔!I §긴디) 

.(유g잭} 그러지. 

어넷강대(수인’는 너무 셰속적 이익에 급급였던 껏유 !!생한나. 탈(유~ 

쩍’ 역시 "'픔이 짜유스럽고 신영나깨 사는 유얀객의 ~* 껴{'; 것 산다 

어넷앙대(·l·'l!>외 만(유단씩)이 한 견음씩 양 ... ~녕 하고 화얘완 하는 모슴이 

15() 



여지시 써어선l파‘ 그런대 과연 어릿황대(주언)와 ·!(유압책)이 자기즙 고 

유의 정새생융 뱃어 던질까? 투 인물의 성저 연화가 었마나 시속월까? 과 

연 환용 이셰 티걱대격 시에플 벌이져 않고 조화유고 명확+}제 산아깡 수 

었용'1? 

12) 악 시비 

앙에시 ~!신 및 가지 의분 샤항에 대한 압이 약 시"' 대녁에시 그대로 

다 싼인니, £/|장샤 대목의 회혜적 결말에 대한 다소 회의진인 의문등이 

그대노 서승하.JI 있e-이 약 시비 대목에서 분영하세 F퍼닌나, 

셔ε56 illl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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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횟핑대(후인,- J;lll 이끼 억던 예기도 혀고 갔다 웠다는 에기도 .눈에 

.{유g끽|. 어이, 

그게딘기? 어릿킹디K후인) 

‘ (유힘잭) • 또 있지, 
어릿굉대(후인) ; 또 있어? 

• (유힘핵) 내기 익잉사릉 혜 먹고 실있네 

어릿굉대(쭈민} : 이이 인재 직업이 나오는 구나 

W!유팀찍) 그렇XL 

어릿.대!·인} 그례 익을 어떻게 을었는기? 

• (유ft?.1); 지 를예잉 다릭 밑에셔 익상At률 써억논에 

어횟훌때쭈인) . 용‘ 

• (유림핵} 01 익으로 일힐 것 겉으면은 이 지 노인내기 잉수연 월호잉수를 

,.‘a 



히시고 

어횟w~후맨; {잉이서) 응 

• (유임째. 싫은 이게떨이 역으언 롤로 징생에 .고 

어횟굉이(·인}; 용 

’i (유힘끽) ; 녀 .온 놈, 시혀배 Of률놈이 억으윈 징획때 .다더라 이놀이! 

하히하허 내가 출 해니까 힌번 억어외리! 

어릿굉대(쭈인) (앉은 상태에서관심 있는 훗 가끼이 기세 얘 싹에 .디고그랬니? 

잉 (유힘잭) ; 정랙에 흥텐다 이농이| 

어릿굉대(·맨 ; 에해쩌|‘ 그거 이주 률갱구나 (부채로 때리면서) 히하&f81. 

담 (유잉혜’ 아이쿠 흘으면 흥지. 님의 얼굴을 때리고 지.이여| 지 약 즐 억 

어와리 내기 익 즐 택니끼. 

어횟!Jll(후잉 그예 

• (유암찍}· (Xf진모려 상연예 맞획’ 용당용경 공의 .깨 노. 샤. 백구엉딘 

시항인대-이 올일이 두 혹 인대 이놈이 너 히나 억고 니 히나 

억고 니엉 이재 궁긍해서 내가 옷실겠다 이.이 해빼---+ 

어핏굉대(~인); 거 이눔은 내기 공게 봐 줄려고 해도 기인.| 외 률 수가 없어, 

일81는 게| 

• (유림핵) ; 때리지at, 때리지미. 때리지마 이놀이 이미| 

이링 샤| 약 사UJ는 어잇장대(주인)의 물음에 랜유감애)이 에내파 낭응 하 

는 듯 하다 /}. 안1}-0.<.z원) 운담풍경(‘짖4없~)' .P, 째러다·! ‘용남꽁정 윤 

우닐여 ”|샤고 입다- 그러고 어릿장예(수인)가 이에 대얘 화원 내고 걸국 

다한 시111외 k‘?!하,, 다둥으로 그 걸말이 맺어시고 있냐. 어넷팡얘(수인} 

와 n<유얀써J!>I 화에는 l운올 넘지 훗하고 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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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사소리 

약 시비에 이어지는 디|석·은 고샤 소리이다, 어간| 말탈 재록봄에서 고사 

소리 대꽉의 정우-, 보동 직접 고사 소리 내관으로 넘어가지 앙고. ·소 잡아 

액고 깐 삽아먹고 왜지 집아먹고‘ 하는 멘는 이야기륜 성마리로 *아 넘어 

간다 이는 고사틀 힐 떼 왜지듭 잡아 그 머a1살 장려놓는다는 것욕 염두 

에 둘 때, ’돼시 잡아액는 것 과 연껴이 되기 때분인 것으로 꼬인다, 

어헛링대(주인) 그래 인셰 그게 다LI? 

틸(유림객) 또있지 

어릿생대(주인|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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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유람객)- 내기 소도 집이쩍고 밑도 징이억고 팀도 징이억고 

어릿굉대(추인)·용 

팅 |유링색). 개도 집이억고 내기 왜이지도 징이억고 

어릿왕때쭈인) 8뼈를 치억기는 • 허거틀 

휠(유링찌;그IAL 

어릿영얘추인) 그ll ‘Pl도 .이억었어? 

월(유앙찌‘그얻지 

어릿캉£1(;;>맨 · 에AL~ 끼 쩌 다 g이 기지고. 그닝 잉어놓고 날료 쳐 억었니? 

멀 {유혈씩’; 이니 ii 닐효 억어, 히지는 응폐 기지고 호기지를 .라 기Al고 

어릿굉매주인}- g자는? 

틸 (유림끽r • 잉이 기지고 고시. 일선at깨 !I뻔 지내고 억었디 

어릿앙애(주잉; 이 돼지는 잉이 기치고 모기지. 시의 짙라서 

윌(유링객),그.지 

어릿굉대(l유인) ‘ 싫이 .고 

밍 {유립객) ; 그.지‘ 

어릿굉대(쭈잉, 고시. 지내고 

당 (유링객) ‘ 그힐지, 

어릿굉대(주인1): 그리고 억었딘 월이지? 

틸 (유굉객) ; 그훨지, 그룰지. 

어릿굉대(후인} ; 이 그농 사월디용 소리했내 그i!.f. 

팀(유힘끽) ; 그훨지 

어릿굉대(주잉) ‘ 그러언 고사. 지내는 거 이니? 

당 (유힐찌). 고사지내J:L 

1'5 



V 

양
앙
의
 
이
‘
“
‘
내
용
 

이렇깨 돼지 상아먹는 젓과 고샤기 엔견이 되이 고사 소리가 시작된다 

고사 소리간 덴’(유팎잭)이 하는데, 발달 연행이 끔나 가는 상똥에l시 표냉 

을 위한 봉시직 성격이 짚다- 낀‘롱 ‘갚(유람찌)으| 다양한 능릭윤 드렉내는 

기능도한아, 

어릿굉대(주인) ; 그래 고시 힌번 지내을련? 

틸 (유링객) ‘ 그래 고시디, (지진모리 징딘에 맞추어 고사칭을 한c” 고올고슐 

고슬고슬 심기드리라 고시로디, 전계 의지하고 지액이 여축허여 

심재 문재 이를 후에 전횡씨 전히 미린 지횡씨 지히이린 힌후씨 

능 베를 모이 킹화를 통케 미련허고 영주 신농씨는 영신의 밭을 

강아 옥곡 액곡 씨률 던지어 밑으로 심은 뿌리 위로 를 가지라 

l‘· 



곁곡으호 훗역사었 융산예 돋용 니무 옥부로 빼내서 금도치료 

다를어서 뺑 •• 러 .셰 어찌어찌 걸었나 니무료 §미 벅고 

대추나무 'I깨 잉어 인수인간 올리서서 덜엉 흩커엉 엉어 내니 

허언이 곡식이라 예. 지으리힐지| 수일씨 울올 룻고 ii씩씨 률 

을 때여 인횡씨 지진잉을 금생빈 받혀 나리에 진싱힌 언.메 억 

고님은 곡식를은 억효칭생 민인액성이억고 실. 미링히고 잉용 

이울나디니싣디 • 

• μ|만 고사 쏘리 대목에서 역시 안l유압객l파 어핏장대l쑤-?!)외 El 직대 

(1<1 *유은 J시시 않는니, 

틸 (유립객) ‘ (고시행| 흘남 - -잉에게) 야, 이놈이! 

어릿링대{주잉;어, 

알 ’유링쩍’ 나 휠들어 ~~er.t. 녀 국태민안 흰번 월쩍리 

어릿갱대(쭈앤- 혀는 걸 묘니찌. 이꺼논 지용 자에를 인닝을 며는 그Iii 인 lit 

드니, 허는 깃미디 구g싱 잊게 공질 허는 게 여려 기지기 잉어 

월 (유링객); 이 그럼 디앵이네, 

어릿굉대(주엠’ 이 근데 그 이기리 홈 고쳐이겠어 이놈에 

- (유링객); 이 이놈이 년 승버· ii 고쳐리 사링 때리지 밑고! 

어릿굉대{주인} 하 이거 되려 닐 기지고 그러에 그랴 

틸|유립쩔} 그i!l 

이썽끼l 얀(유람잭)~ 어잇광대(수인)은 진jt 화해하시 lJ:·힌, 아니 사...,_ 

다.‘신서 공응순*}는- 이상한 씌»II인 깃이다 

’‘-



14) 국태민안덕당 

\I(유압객)의 고사 소리에 이어 사는 대복은 국태민안 던U이다. 이 부쉰 

은 이넷광대(주인)이 ·}는 것。~!1, c~~ 새록본듀에시뉴 보이시 않고, 박 

611입 생닝|본에시만 안(유'(~얘)이 w아히는 깃으로 나외 있Cl, 냐(유야객) 

‘
“
--
의
 
-
--
이

‘
.
 

이 ;,사 소~1시립 발\'t 언행이 낀| If{_' 상황에서 이넷핑대( 석|)。| 상11 

\t ~'-이수고. 판중애게 용사"H'· 의도/} 답겨 있다 

어릿굉대{주인}’ 에형 날뎌려 • 허리고 그었니? 

월 (유링객), 국이민인 해잉랴. 

어렷앙대(주인) 낳더러 억담§ 해리? 

틸(유링객) : 울지 

어릿생대(주인). 지가 했으니 니도 힌언 허긴 해이겼는데 .어서 ~ia ·이 나올 

랐능지모를.디인은 

틸 (유림Z잉. 한언 휠엑리 

어릿굉대{주인), (.른 지진모리 징고 징딘에 잊추어 국태민인훌 힌다| 국태민안 

업련자 뼈언용 흩앤다 OJMI 힌잉 등극시예 상킥신이 귀빼여 용 

횡이 넘짓 생갔구나 앓흘러 대얻짓끄 대궐 앞에 용조로디, 오역룹위 

는월핵신인 남신 뻐뾰동구채 만E때 액효로다 핀의•A}연 화산비 

쳐 용직강E료 소filltl채 앙깅두 얼두강 뒷강두 g두강 Ot삽시킹 률이 

돌~ 를빼용 응b빠니 훌.는712입고 니무%를 ~빠니 니 •• 는 

$‘7'1"! ·토t.1011 ~'O삐니 흥둥션온 활!Ali:!. §ρ빼- --때티니 

종이뼈능 미(서치고‘ 여융목에 울질살 들로기연 벼릭 •• 동구에엔 객귀 

실1 대문암이딴앵요에, 부양로률어7땐 부뚜믹엔조월잉. E썽으로 

들어서연 뺏대멍에 성O써1 보든장컬률이내어, 여71오신 여러g액 인 

괴태g 부귀공엉 지슐싱싱 장지거무 인욕을 충비허씨, 

월 {유링끽· 얼씨구. 그농 고시 .언 질 지년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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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액액이 소리 

만(유야재)91 고사 소리와 어랫광이I(수인)의 쇠애인인 Vj닦에 이어 얀(유 

얀씨) 추'•-~I 씨,'~I이 쏘리가 。l어진다. 이 씌맥이 ~~I @|사 싼송퓨 우|한 

~-사셔 외u)가 상한 것으포‘ 다음과 강이 그 9.)5'1) {↓냉하개 도~1난다 

어릿톨애(후인) 그에 나는 이렇게 국혜민인을 .으언은 무리 .이기언서 하지 

• {유링~) 흘이기언셔? 

어릿.얘쭈인’. 그i훌 

ti (휴.쩍)‘ 그해 tAl 

어횟잉대(쭈민); 니는 이왕 이끼 고사률 지낼라고 얘었으니1 엉년 엉투당 액액이 

,., 



니한언해외라 • 

• (.링.,- 그힘꺼? 
어횟?/Cl<추인’ 그ll. 

‘
v
“ •• 

‘
、,
4
- • (유g끽); 이 여기 요신 슨닝를 일년 얼두당 이무 무시고혀끼 지내시리끄 

내 액액이 를 한연 해종찌| 

어릿생대(쭈민}: 그래 

얀!| ?!뺑21 fil'i'! 우|읍 장식하는 대꽉당꺼|. ·|액이 s. 니| [|| ‘’:.,o. 그 동안 

양감 c~~’!어 오민 우 당장 인윌'°I 서로 소호|소- 이F어 인"!) ~- 한다 틴이 

-1' ,;<.. ·닝|깐 하고, 주인은 춤을 추며 판종의 셔좌 시.Y! •1-l: 섯이나 

• (유힘찍}: (굿거리 장딘예 잊추어 .두. 액액이 •• 디 후윈도 신이 니서 

정딛예 잊추어 충올 춘디) 장월 이월예 드는 액g 싱* 상짓므로 

디 보내고. 싱사월 일얘 드는 액은 휴월 유.효 획이내고, 칠밀 

구월에 드는 액은 시윌 싱덩로다 보내고, 시뭘달에 드는 액은 동 

짓밑죽으로 익이내고, 동짓딜에 틀는 액용 잉당하고도 그응닐 암 

에 이라잊고 저리잊은 흰떡가해로 엉기엉 ~'el공 때이 낸디 일 

질월 이밀윌 심구윌 시시월 오용지 육싣당i 내내 월이기더라도 

(노혜조에서 대사£로 바뀐데 그저 오. 이 자리에 오신 슨님률 

은 그지 만 목을 밑으시고 액수 징수 건강히시ll g헤 시싱시오 

이 씬 예·;판펀윤 보면, 발달의 마무쇠는 보동 파연"f-°-~- 찢고 있다‘ 우 

앵문화째 i샤씬-의 성우· 되장 애복이 l마£ 선생되어. •:tc유압객j의 1년‘。l 

--‘I~ 이{} 윈 어넷핑대(주인)가 블랴 포상1!t 'rb응 얀아나는 용미강운 ‘상 

상융 ψ아시'"· ~l rJ. 하지만 2003년 9원 2·1안 연앵i'· ‘ 깨이 소~1감 끝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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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뱃이신다, 이진 --탄 연행의 마무려와 tll교혜 함 때, 단야진 최근의 양 

상용 .'.!.여수는 대꽉이ct 

이상에서 삭여온 벨탈의 내용은 팔도흘 유캄하는 난(유'll껴)과 어물도가 

주인인 어렛장대(주인)샤 인사, 용모, 시조장, 허완Ej ‘a .~. 안도 유'ff‘ 먹 

섣 것, .:I: 11 새는 흉내, 잡가, 빼른 장단 춤- 소기 상사, 약 강의 ↑i흥H종 종 

선으;;! 니 ι1'11 지 싸우쉰 것융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행!>I 깐 ￥-운얘 

WWW{

v i --‘. 

안(유얀꺼)J’1 이넷망대(주인)가 함심하여 고사 소리납 하II!•. 하지만. 이 

깐 앙\I ?|행유 P려 온 관웅융 위한 용샤 차우l에서 한 갓R쿄. 우 인붓의 

화해1l S!I'’|하는 것은 아나다. 두 인물간의 니저대시 사 싸용은 한내 걸판 

이 나셔 앙용 것으£ 보아도 무방하c.J-. 

여어 산화에 선선 시”l륜풍혜서 탤유람쩍}은안되}유압$h'; 유앙격으당즙 

과소ιl에 l&4뼈. 영똥야고 가상천외한 행동읍-거씬없이 $1{: 강제시 인플임이 

드러년냐, 연행이 Al:c<t되는 대목에서부터 헨유앙찌)은 반k씬-탱 무{.'.- 빼주 

밍늦 $~,jt 다나는 유암잭 이라고 정체륜 밝힌다. ~tt유‘j색)의 유암객으로서의 

성ι|은 시죠장, 휴, ~!도 민요와잠7~. 고샤 액빽이 ’;에서 CJ양힌 ’S펙융 드러 

내•a시 그이낀뇌 신잉있는자유인으로서의 요슈으보 나터\! 1.1. ..,,싱하고 촌스럽 

세 생<! 었?~애 기형적인 상반신반의 외양에시는 도x-1 s1 상상한 수 었는 성킥이 

연행,'} 용해시 드ι|난다 탤유압젝은괴상하고흔스염게 생갔시I간싼도싼유'i.t 

하고 야니"' 신영완 연치는자유인으로 의띠화되고있는 섯이cf. 

싼!·;션 유't~f고 다니는 신명았는 자유인으로서의 ,!t유\t찍언· ..... 앤적인 지 

식이나 인상객 if칙과는 거려가언 일탈척이고축세적인 인함파 나야난다 그는 

껑요 인상의 어떤 생도냐규찌에 따르지 않틴:t. 그의 행!&육 억제냐 황영하고 

0,11;1씩이 뱅짱.0.£. 선회릎 한다. 자신의 괴"J'~;각한 외양쉐 휴까;(' 선생겼다고 

수장융바고, 산1H}J,1흔다고 하고서는어버 가시 소이암 섞어서 뒤‘.~·1해서 부 

t6Z 



쉰다. 또한랜유당찌)용 내가니놈부란도 빼어 어는다. 고말하기도하고‘ 한장 

신영이 나는춤'll융 빼l않는 심통융 부리기‘i 한냐. 여:<!{'이낙네)에게 미-r ;ξ 

ν|웰 떼주는 대목에시는 새속의 이윤 캉카L당 ,c원히는 자유인의 요솜이 드리나 

기도한다. 

이러한 탈1유압핵)외 성꺼과 비교혜 환 예 어·!핑대(주인}는 여리모포 대척되 

는 지정애 위치한 인뿌l다, 인정한근거시에서 생선플찍는 어합도/}수인이라 

는 샘에서 이"' 앙도빠 유팀차고 다니는 랜유、’t꺼)파 대초가된다 때떼강 \](유 

덤’잭}의 신"!l나는깎과소리에 같이 줌도추며 생긴 깃은 그래가XI고 암、2 광장 

하너r . ·곧잘 하눈f‘5 . ‘h리 한아디 곧잘 하나r 등의 얀응을보이시도 하샤만. 

대부용의 그의 l간옹융 부갱적이다-써속의 인상에서 정앙작으로상i 있F 어엿 

핑대(주인에재 핸유\'./"찌)의 일탈적이고 축제씌언 지유인으로서의 요앙은 거‘승 

얀 수.애 없다. m유~J껴)의 입발썩인 행워얘 예해 어릿광때(주앤는 ?&힘없。| 

시t:'r«I 엘싱으| 논t!.I, 성상의 논리로 대용하시안, 이얘 아량핏하지 않쓴 암(유람 

객)의 모슐은 지러u” 이후쉰;. 지칼윤 지고 있찬 농’ • 우리 집우석 잉하게 합 

뉴‘ 등으로 u1춰씌 수내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벤옆 내용의 증심에는 탠유암잭)과어넷팡해(주인)의 대조직인 성껴이 

사이힌다 그리고 이 내죠서인 성격의 이엔에는 생싸과유랑, 정상파 uj징상, 임 

상과촉찌‘ 정규와인i:t 등의 %야양 대림이 사ι|한다. 이러한 이연의 양항 대립에 

인간 배우와인형 배우!!l 대핍까지 더째신아띤. 양철은 여러모로 흉이!.M~: 대상 

입이 드러난다. 스스록는?뿔 수도움직임 수 없는 기형척인 인명 애우가 앙도 

륨유렴하는신영있.i.!. ·?'t제적인 자유인인 반번에, 스스로움직이여 ’3용하는인 

간 배우는한꿋애 이션페 있으연사 앙상의 규씨에 얽매여 있는 상황, 이 요 

한 모순파 역성의 언행 예슐이 발탈이다 .... ~안은 우리에게 보어시는 것 이 

상의 냄상지 않은 의띠션 당고 있다.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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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발탈 채록본의 비교와 
현 발탈연행의 채록 

1. 벌밀 채륙본의 비교 

2003년 9염 2~입 연행원 발탈에 대한 원자의 채사한까지 포함한다띤, 

뺀'J 써꾀본온 다」약의 4 종류가 있다. 

싱쭈싱 ' 'Ill Dlta. 'ltil:. 
u. 셰,21. lt~훌웰.i,1979. 

무용톨회새 I 1982년 I !장영호가 이흥인의 구술율 |징g효 회힌 r太뼈 밑& 
'Ultf비끼얹%흩.흘 . .. 셰 

조시를 비~2료재록 
149호, lt itft.t률앵風 1982. 

익에엉 
1987년 

벅애일이 김진흥과 이정지의 에8뻐‘ r빼빼엉 역외씨딩‘ 밑힘 

정리용 고용융받아정리 민」, 예혜밑 1인 용건‘ ’987. 

2003년 
허용흐가 2003댄 9월 24일 

얻언g몬 9tl 24잉 남신 얻욕 마율어써 얼어징 
」연g채록 

이.세 ·섞우성 l8북온‘ • 무형문화찌 조사온’ • ·~t빼잉 생혀분‘ • 현 연 

행본‘ 상으루- 정이함 수 있는 발탈 채환본단 샤이애는 공팡젝?! 부분도 쓴 

새하시안, 우시한 수 없는 차이도 종재하고 있다, 불 션에서는 이러한 발 

‘l 새빼tfrfr 벼;~. 대iε하여. 각 재복분이 갖는 꽉성과 새꽉온틀간의 



차이합 상여파/|£ 한다. 

약안 찌-----간의 111쿄 -대죠올 워혜. 우선 싸 째.온에서 나타나는 삽 
화듀윈- 운서대모 정.!I혜 보연 다융~ 같다. 

。심우싱---를 

장깎 i거ι| 판 - 만고강산 소aJ - 3J ,r:.타냉 용 < 끼|생안양가 소려 -

내는 깃 시씨 - 죠71장사 조기세기 - 고시 - 신!r.아리앙 소랴 - 덧매시 

츄 - 마연아(신난봉사) 

。무형몽회째조시온 

풍장 용보 시‘’l - 허든바령 춤 시llJ - 싼도 유V 시비 - 반i강산 소 

긴I- 펴대어~1 소이 - 자진모리 츰 - 장가 -억는 깃 시u1 - 죠71 세는 흉 

내 - ±.시 상샤-약사벼-고사소리 -따연곡- 퍼장 

。박해일정리온 

항싱 - 시소상 - 허든바령 춤 - 인사 - 용꼬 시비 - 팎!i. 유암 시비 -

막연핵묘 소ιl - 상-ii'포 타랭과 산염불 소괴 - --1>짱감1↓' l싹 소펴고} 배따라 

7J 꽁짝 i!.J· ·~ ‘간고강산 소리 - 한요배년 소랴 - l빼잔 굿셔이춤 - 상가 

- 액는 깃 시"I - 약 사"I - 고사 - 조기 장수 - 아연팍 

。현연뺑틀 

동상 - 용요 시tti - 시초창 시비 - 혀관타영 융 시“| - 'lt.!i유랍 중 호 

냥가 소<l - 안도유압 송 씀대어리 소리 - 억는 것 시비 £기 새는 흉내 

-~가 시미 .낱 장단 춤 - 초기 장사 시비 - 약상샤 시ll)-고사 소리 

- 국태민안 획탑 - 애1객이 소리 

,,,, 



‘ l 이'fl 111 싱<I된 l종류 새팍온의 삽화깐·- 연'I!. 우~! 그 앙화의 순서/} 
~") *. 인생하시 않g옴 악 수 있다 삽화쥔- 사이의 내석 연성 .:;~ i'j tf 약에서 그 

--‘ 
;홍 순사가 인싱tl:t.1 않으며. 특정 상화새략외시도 하:.t 새랬 야화가 챔 

펀 가되시도 6H.: 양상-- 보인다 이는 밴단 선숭~ 았얀성성유 S~I냉파 동 

혹;; 시에, 언앵 앤상의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 \t의 꽉싱욕 보여 

수+「 섯이ct. 

’6~ 

.:J. ~l내 세샤관칸~I ↑t화 선개 순시기 ?I생하~I{:- 않시‘!}. 니갚!>I 1l칙이 

있‘,~-~ ~I 수 있다, 상*| 선깨 순서가 고쟁직이시 압J’ 생아파 센사사 있 

ti{-· 아시’,’}- .L 순시J?I 뒤바생이나 생야파 선시/} 산§I '•' 다 ‘ F 안 내에서 

1간 이우이 시{; 깃이냐. I. 근 블은 대랴 ‘농상과 ~t(유갑씨)?| 쇼이와 춤 

애확’ • ’얀(유안객)21 악도 유앙파 판련된 대확‘ • χr‘유얀찌);•f 어렛광대 

(수·!,의 사에 승~I 대폭’ 관중올 위한 고사와 언.외 ’•t~·<I ca복. 등으 

호 냐. 수 었다. 상§!-;}의 순서의 둬바챔이나 생약4 션까 동이. 이 내 플 

짝에서 내에괴. 이뉴E이"'고 었다- 이 네 읍은 발앙의 l셔하시 암은 가븐 삐 

내랴 ~I‘ 수 있간대, 이 네 까지 블에 띠라 위의 각 써;‘;잔의 ↑l§l ~H} 정닌| 

히| 1ι연 다건→J’l {.t이. 

십우성를 무형문희재조사흔 악빼밑정리를 언얻앵톨 

를싱 등징 §장 률상 

등장 - -의 굿거리용 용보 시버 시조g 시비 85! Al~ 
+ 

허튼티형흥 시비 %를.링용 시비 시조잉 시6 

소리와 흥 +민사 빼I!티흥훌 시비 
양융용R시비 



싱우성틀 무g톰찌.조사롤 삐삐엄정리온 .연--- . 
민고강신 소리 뭘도유링시비 밀도유힘시비 

월도유힘 

호닝기쇼리 
허튼타-엉층 시비 인고강션소 -리 씩연욕g 소리 - 쑥대머리 소리 

깨성닌용기 소려 빽이머리 소리 
용g포타흥과 

필도 유림 t 션염’소리 
후용g옐펙꾀 

빼인고Q2강}기신소융리축Et링 +-

f!2빼년소리 

억는것시비 ' ;1진g리§ 
a를뭇거리 

억는것시비 
§ 시버 

훨과 
조기징시 십기 시비 징기시비 

조기 세는 

어릿굉대 
흉내시비 

조기써기 억는것시비 억는것시비 g가시비 

‘ 의 시비 죠기셰는흉내 익시비 .른징g훌시HI 

죠기징시서비 조기징사시비 

잊시비 익시비 

고시 고시소리 고시억g 고시소리 

관중률위한 신도이리링 띠언곡소리 죠기심사시비 국에인앙액g 

잊빼기층 II~ 띠언. 역액이소깅 

고사와 마무리 띠연곡 또는 
신닝융기 

이형게 생ι|￥! 것응 바탕으파 ↑!우성 채옥강- -앵젠회·재 소사견. ”얘|’ 

잊 정리본, @| ?|뺑본의 순시내샤 하나하나 그 ’·싱용 샅펴보기S'. 한'•· 

1('9 



씨 1) 싱우싱채혹몽 
. ‘} ‘i 싱-?-싱 애.온ξ· 위에서 정려된 표에서도 안 수 있풋이 전씨셔으료 소약 •• !: 하다. 안화 수도 서욕 를반 아니라. 상화 자제의 내용도 소?t하다. 1972년 

헐 에 셰확건 선우성 패꽉본~- 엘딴 최죠의 째확 대온이다 ~I우성에 의하연 
~~ 이 대~'-{。 이핑안의 구숨을 바당으로 한 깃으로, ’환신 찌'1f 만 써꽉한 것 

이라 힌다, 연앵 험장의 상황에 따라 신축생 있개 삼어나시나 감이드는 

제 t양성 1'1 써샤한 섯이 아냐랴. 쪽 엔요한 뼈싱써인 깃‘lh0r 채꽉했다는 의 

미이니 이 후 새팍관틀과 tti.iι해 잡 때‘ 심우싱 써4‘}--- 이긴| 샘낸의 핵 

심'Ii !으니l~t ~. 쩌↑!애 아므기까지의 선새나 핵싱 이얘 의 시~1 양장이 세 

인야게 찌하되어 었시는 않다‘ 마옹;?!- 감이 각 상화으| {.!.~!’만 새록되어 었 

고, 삽화와 안화 사이의 션¥!-이 급격하다. 

..,‘’ 

어횟링메 이놈. 현 번 놀려야졌다. 에‘ 이늄어 슨님이 압이 오시었으니 인 

시해랴 

•• , 인녕.씹니끼? 않이 오셨슴니다 

어핏핑대, 어혀, 그농 인시 힐한디. 너를 보리 오신 e닙이니 슨님 대집을 

하여리, 

VI II: 무엇을힐끼? 

어릿g대, 녀 충출 증 이니? 훌 힌상 추어리 

임 • 그협 장딘을 쳐랴 굿거리톨 추지 

”” /[,, ~· ,。. 6일 11''1 P야I 

(싱우상 찌.롤, 107욕) 



선우성 새륙본의 또 다를 흑징으로는 말(유압쩍) 송싱의 대온이랴는 점 

이다. 어넷왕예(주인}는 탈(유팡끽)을 소껴하는 사회자 억앙에 어운다. 연 

앵의 승섭에한 언재나 말(유랑객)이 자리하고 았고, 어셋팡대(수인)는 탈 

(유야찌) 추번에셔 그음 주옥받게 하는 보초적 역VM 그시고 있다. 어릿 

왕때(수언)는 여~1 삽화 증얘서 한번도 중심직인 인젠뭉 나서시 옷하고 있 

다, 무혐끝회재 소사판이나 현 연행본에시 어넷굉대(·휴인)이 단당하는 조 

시 세는 •,\감 억시, 소!우성 새록본에서는 ct용파 감이 ‘t<유압객)이 담당 
하.ot 있ι|, 

어릿굉대;잊뭇셰어디오 

• 당- 하니로구나 &써. 줄이료귀4 흘, 앵l효구니 씻. ·믿Of랴, 옛이 

료구니 옛. 다. 엿예 일곧이로구나 엉a. 여엉Ol로구니 이훌. 

엉Ol로구나 형 옷Ol로구나 현 룻, 두 풋. 셰 룻. 예 뭇 디섯. 

여섯, 일공 웃이다 갖다 억어라‘ 

어릿갱대 • 이띠 그농. 질 앤다. 

(싱우성 채록용, 108쪽〉 

발안딸 에능융 갖고 있었던 이용안의 구승올 u]-•장으교 했다는 칩에서 이 

러함 꽉생의 이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위에서 ~I용한 초/| 세는 대목과 판연해서 심우성 해~+.":이 갖는 특정이 

또 하나 드어난다. 심우성 얘록본의 정우 쇼가 장사 대욕ξ- -,에서 인용한 

것이 진￥이c•. 이는 무형문화재 조사본, 박혜입 생~1견, 변 연행본 둥에 

서 3'71 셰간 흉내 대쪽이 독립되고. 조시 장샤 대꽉이 앙상되어 나다냐는 

,., 



섯4삼 "I.ii' 사 ¥1다. 특히 심우싱 채핀면의 싱우. 소시 상샤 애석-과 죠끼 

Al는 대싹이 띠{.화되어 었고 그 전께 양상이 소‘'t짜여. 여샤‘아녁네’/} 

따!>~ 능-쌍하셔 않는냐. 성우성 채록본에서는 한쉰 어넷갱예(주인l와 <:t<유 

'l! 끼’”! ·싱한다. 이는 어렷팡대(주언), 탄(유'l! 껴);>. 녀석어 여자(아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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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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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I) 음 새 영의 강항인펀이 나오는 다른 쩨독본i’l- '!l'~I씨는 심?-성 새록본 

111 !!I ’·생이 !fl 다. 

ζ 싱 엔H;if t’h’!한 11 」?-싱 새복본의 l l'_ 야니 의 시 싱은 rt- 강장인불 
‘"I 넷강대‘ 호 채꽉되어 었다능 ~I이(}. 。Ii: 이후 디든 끼,’l \'I ‘ £1 <>I 

’주인’ 능O_!f, 샤 ~1간 깃;;of는 ‘ti •;1 도| 

는 싱이니 

심우생 4‘·}싣만!>I ~-꽉함은 안고강산 쇼~1 •i~;에시 lε ·아션 수 

깐.과 유압객 새;,:{";,에시 

았다. 인반~,I으로 _-:, i!I 장단은 악사플이 .. ,깐 ti "I얘 심우성 째;·;본 

의 반」!상산 소랴 대욕은 다용화 간이 어넷생얘/} 싸장 시’에 장단플 

맞수고있냐. 

어릿월대; 조선 밀도 용은 선전을 유럼배이 *|니께 인고깅신(.古il山)을 

배랴. 

엉 딛 징딘 쳐라 만고깅싱이다. 

(어릿굉대기 일틸 염에서 욕 상단을 진디 익시식의 익사톨g 웅 

〈십우상 셰.온, 107옥〉 

악율 울리지않고쉰다) 

1-ι 



심우싱 재、.본의 간성유 고사 대분 이후에 !액어지뉴 uf쑤리 부분애서도 

나다난다. 이 -'f운용 인용혜 보연 다음파 강다-

어S!l!ltll: 이 잉미 시간이 거진 다 잉으니 신도이리링 • 언 해잉}라 

(익사석에서 욕 징딘을 위시하여 미리, 짓대, 빼a. 징.il. 인주기 

율리언 알당이 징도이리링융 부른다 어횟생대는 워어 디니언시 

추잉새률부톨디} 

어헛굉대 , 이띠 그놈 소리 질 한디 치먹는 것도 되게 입구, 이 임at 디 

쩍구 먹올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엇배기 흩 힌번 추고 인시혜at. 

{익시식에서 용억 울리연 일틸이 엿빼기 훌훌 훌디 힌칩 추디기 

빌빼 낀 틸을 엇지고 일어션디 .을 슨예 를고서 끽석올 g혜 

인시효κI.) 

용으로 띠언곡 또는 신닌용기 §률 의시 인쭈예 양쩌 창을 하언 

쩍석엌 슨닝률온 지리를 띠닌다 

(싱우싱 새를온‘ 108혹〉 

이.끼| 신F생 ~11팍온은 고사 소랴 。|후에 얀(유\'I껴)이 흥죄개 소랴류 

하고 깐월 *다. 어렛광내(주인) 역사 곁에서 추위새퓨 넣고 함께 ‘릎을 춘 

다. 이러한 밍식은 홍·겹꺼| 뒷풍이 형식으로 빨}퓨 u}l쐐하뉴 것으보 무 

대 위의 흉셰용융 관객에재까져 전달하려는 염련 마우cl l상식이랴 한 수 

있마 엇취여 앤t'!t꾼이 당올 엇고 냐와 찌석애 인사한 후, 따연곡 또는 신 

얀용·?}{↑듀'· !냐. 방석 역시 폭꽉하다. 

1"3 



‘l 2) 무형문화재 조시본 
~" 윈 우앵운화4 조샤션은 1982년 정영호가 반얀의 쑤앵하화재 지생 여부 •• 설 블 ~~안3}71 -?I빼 스사하여 기꽉한 갯이다 이용안으| ;싼션, -삼l으로 찌 

펀 육이 이.어졌는더1. 심우성 채록본얘 비혜 상화 수도 많고 지 상화의 전 

~;; 개 잉생 아시 에교셔 셰일하깨 조사되었다 심우성 써“Rλ:i') 에쿄해 볼 

때. ·용괴 사비’ , ‘허픈타령츰 사비 , ‘짝도유암 시비’ • ’젠가 시비’ , 조 

기 •11{: i·니l‘. ‘조기 장사 시~i”약시u1’, 갚|징‘ 장s-1 대꽉이 전사되 

셔니 ~f상);I어 나타냐고 있다 이 대석-는은 이후, ”f허I ~! 성이~·~이나 헌 

이앵l·~에서 시。| 빠진없이 나타나는 것관이다‘ 

I ’‘ i 

~-·tiH간화재 소사본의 특정적인 연은 잠가 시비 대꽉에서 ,~프는 짱부 

한 소•I 항전쥔이나. 알(유람쩍)이 부르는 잡/} 항씌으잉.깐. ‘/|싱난봉 

7F. ~성!i.장가-- ·신도아리랑- - 멜앙아 .. ,‘앙 • ‘싱시잔7f'. 양산도‘ ­

-션라도 혹자액이‘ • ·창챙도 장7F. 경71 흉나‘;I' 장이 나인윈다 아마 

산샤 시이 대석애서 부쓸 수 있는 최대한의 소려 앙션i* -1'샤하여 나연 

한 섯으i’ S' ql 다. 잡가 시Ml 대목에서 보이는 어.;i생대(수인)의 명신춤 

·|샤 다·- 치|.꽉잔에서는 핫아용 수 없는 무행문화새 i사씬만의 특정 

이니, 

쉬l잉i·'.·gl 새 £사꽉에서는 초기 세는 흉내 대꽉과 소/| 장사 대꽉이 똑 

띤되이 나타난다. 이는 심우성 채록본에서 소약하째 쇼시 상사 대목만 존 

써야인 깃:i'f 이교사 원다. 더불어 쇼가 새는 흉내 대!·;에시쓴 어엿광대 

(수·!}/} 서걱씩으강 조기 새는 흉내륜 낸다. 신.'(.생 째싹본예서 추변적 

인원!J.반 내용었얀 어넷팡며(주인)가 다융과 갑이 송심•1 인월~ 냐서71 

도&!{: 깃이다. 



.;드링조닝.훗시겼디 네기한언 시어빌려 

어릿월대 , (빼71여) .ea 그혐 녀 .언 힐외리, (￥채톨 며 생싱 나르며 동 
시애) at생기리 엉하 루끼리 댐하 세기리 앵하 내기킥 엉하 다섯 

기라 엉하 여섯기리 엉---- -

〈￥·를회찌 죠J.I롤, 348폭〉 

이러한 조지 에는 흉내 대하과 ;ε7) 장샤 대목의 릎화와 어렛광대의 죠 

기 셰는 흉내는 이후 아예잉 싱.!)온이나 현 연앵혼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우형분화재 £사본외 또 다얀 와싱온 ‘여자· 라는 인용의 동장이다. 여 

자는 싱우성 찌꽉본에서는 찾<>Ht 수 없었던 인풍이다 ·여사’ 라는 인윗 

은 초기 장사 대북이 섞우성 채예용에 이째 하장되연서 나타난 것인예, 다 

용과 감이 띠약하나"r 그 용째표 드러내」l 있다-

뭘· 여지기온디. 

어릿굉대; (~삐리 .기며} 이련 이 기 엉새 눈g로 롤건 디 보는구나 그래, 

.; (우승으료 업쿨을 기린디) 

어릿굉대‘ 업씨구, 월 그앵게 ￥끄러예하니 댔어, (이l대 앵추치마를 두른 

여지기를징.다,) 

여지 · 이 어보A 이지씨! 

힐 ; 어.어.왜그러요 

여자; (치잇지획 •• 리언서) 죠기 • 옷 주시l요 

.; 죠기 .웃훌쩌요? 이죠기 힌뭇 시다기월 휠려구그려우? 

여져 {지종싱이 상빼A씨 이 튼이 엉어셔 그해요l 

- - 예 엄를이 월 생갔는이 • 이 이g대 어. 이리오요 이리외 자 

,--



씨 밑으오, 힌 웃틀링 히나 81나 히니 힌 뭇드링‘ 톨롤둘 두 뭇드링‘ 세 뭇드링 셋씻 셋 
인v 

v~ 뭇 내풋 내풋드렁 다섯디섯. 다섯다섯 드엉 죠기드렁 
.에 

월 〈무용용회채 잭온 350앨〉 

”” •Ji -” 이렇씨 ·여자’는 ‘조시한 사퍼 온 요꾀는 어자’료 ~I 성되어 소1] 상사 

‘-“ 

대옥‘’I 잉-장하고 였니. 이후 ’여자. 뉴 ’.빼일 정i!j,:J, .. 1 여 연행본에서!ε 

풍장하늠이I. 우형문화새 F샤본과는 Cf~ CJ-른 양성. IJ.이고 있마. 

심우싱 씨꽉본과 비」i해 ?·!- 때, 등상인갇4 관연하 r.'-'생문화재 j사싼 

의 또 하나의 얀징은 :t 이픔이 다? 얀~·었다는 심이나. 심우성 째‘·}복 

에서뉴 ’,’t안’이라뇌 표 1J •r1 날(유림객)이 우형문화세 f시본에사삼 ·~t’ 

이라 요시되어 나l파안야. 어빗팡대(주민)는 동안하씨 ‘어핏광대’라 lf.IJ !ii 

고였다. 

부형운이째 조샤본의 1] 상 독특힌 !}쟁은 퇴장 대꽉에 았다 이 ’,l잔은 

다는 채j‘닝ι늪에서는 핫아쉰 수 없는 아수 J단;→한 갓이이서 주목.f!cl ‘ 

어릿경대. 띠연혹어시이디. (잉기죠료 노혜톨 부흔디| 륙투짙싱 엉토리였 

소 십으잉 님 집으시고 기실 님은 가융쇼서 오늘은 시긴이 다 

되었으나 일로 풍을 맺g니다 여기 오신 여러붙은 무디 인\§61 

기융쇼Al (또능 인수우깅 하용소서로 앵 • 있으며 이어서 공슨 

히잉시.힌대 

밍괴 어릿굉대 긴다 기노리, 내기 률이 기노랴. 일띨거리고 내기 즐이기노리 -

(잉.이 흩어기고 륙Oi 엉는 상쩨안 보민디 어횟g대 놀라서 위 

어를어킨다) 

〈우헝용회재 조시몽, 358확〉 

F냥완 위한 고사 산|씌 하고 따연녁유 하고 난 뒤. ‘’}셔약으로 인간 때 



{한강윈 위한 고샤 소리릎 하고 파연꽉응 하고 난 뒤. 따셔ot(녕 인간 배 

우는 w- 수 있는 인행 빼우만의 독ξ-한 연행송용 보여수내 E내는 방식은 
다란 인앵에서는 찾아왈 수 없는 젓이어서 더육 용u)원다. 

3) 박해일 징리본 

”f해'?I 생ι|원은 1987년 9원에 박해일이 이션에 l,’|안 연행하 많이 보았 

인 {!선흥lf ?}안 인행에서 여사{아악네) 역합유 ’샤있인 이경자의 죠인잡 

Mf닝으퍼 생cl히 섯이다 현 발발 채당 부감 예상 !ι4F<f~I '1t해임이 정리 

한 깃낚새. 새U J,'.분이 삼 정리되이 있고. 등상하뉴 언한fii>I 성lll가 명 

확하셰 ,~생되어 있cf. 박해일 정리온이 다듀 재꽉용한과 tti .i>!.해서 우드 

러신 샤이안 보이는 꽉정틀올 갱리해 보띤 다용과 갑나. 

박애인 생ιl본에서 나타냐는 첫 번째 특정은 풍상하는 우 주요 인.의 

생셰11 영야하깨 유성되어 었다는 점이다. 성우성 얘냥온이나 부앵분화찌 

i샤본에서 "l 성격이 문연에 운영하게 밝혀셔 었사 않'ti 누 쥬요 인물이 

디걷파 시이 ~.~명바게 그 썽재릎 드러낸다 

후인 ; 딩신온 도대체 누구닌 밑이요 

뻐 ; 니는 디를 샤람이 이니리 밀도깅신 유힘치 디니를 시힘이요 무 

리 인시니합시다‘ 

추인; 그엄 당신 보이허니 엇찌나 률었겠구려? 나는 이 미포 김언얘 

어율도가쭈인이요 

(매헤밑 앙리를, 4혹) 

,., 



” 이렇게 박해잉 생야온에서는 ‘광도강산 유야사 다니는 사람‘과 ,,~포 상 

~· •"' ’!! 어풀도가 주인‘ o. !.' 두 주요 인불이 퓨생씬니‘ 이러한 수요 인써의 정 
.이 

셜 세 1r징은현연행봄에시’ε 정재 확인 부운으펴 야한|어 그대포 이아선다. 
;의 
•• , 주요 인원의 생셰 싸껑과 관런혜시 냐바나늪 바혜영 정리걷!>I 또 다갚 
~ ... 

-- ’;싱은 어렷광대(-~'Ill의 ’주인·으로 ll시씩고 있다는 정이다- 심우성 찌 

1"8 

"t온이나 무형문화찌 소사본에서 어셋생대‘ 피 표기되던 것이 박해언 성 

"'분에서는 ‘수인’ 으퍼 "r뀐 젓이ct. 이는 앙에시 상핀 주.a 인삼.91 냉확 

.} 성째 규정과 깐\1¥1 깃이다, 

박해일 생리온이 1,(는 새 밴예 특징은 시쇼상 대옥의 칩가이다. 11우싱 

셰록온이나 무명---쩨 s.사본에서는 잦아옵 수 없었던 시S:.장 대적이 나 

타나고 있다 이에힌 시f장 대목은 현 연앵유에서도 그대로 이어선디, 

시초창 대옥의 선1t91 다.어 박해인 갱이꾀유 딴도 유낀 깐·! 니|”;--| 

아장되고 채꾀|화되이 었다는 특징융 갖고 있마, 

쭈인 예끼! 이눔o~ 그혜 어예료 갔q g니? 

탐‘ 세엉언저 동대문 뷔음 니서 밍우찌톨 너머 떡수에 기서 댁 시먹 

고 국.리에 가서 국수억고 잉후리얘 기서 용잇고 잉잉서 개g 

쩌고, 

쭈인 % 게명 넌 그렁 놓용도 .이 허를 깨로군01. 

• 엣’t 이녀석 닌 놀음은커녕 엿양g이도 못한다 

쭈인 이니 그러얻서 개쩡은 때어? 

탑; 이 비보 같온 놈Off 잉핑에서 깅기 개명으로 갔다 이련 월이이 

주인 ; 오리 잉g애서 가핑으로 휘어 깅다 이일이지? 

틸; 잇다. 그농 씩임질 한언 질앤디 거기셔 다시 두 내와인 사는 흥 



내톨 잦아깅Xl 

쭈인 이언언 앙주로 강딘 알이지? 

(액혜일 g리몬,7월 

이셔엠 악해연 정혀온묶 앞£유랑 관련 대짝융 2인 째당의 요uJ륜 싹 살 

리뉴 냉향으£ 생al되이 았다. 이러한 꽉징은 섬우생 새씩판이나 Jj'-형문 

화지| .'f,Af~··에사는 소외되었거나 "'약했언 어빗방대(수인)의 씨담꾼으료 

서21 11낭f~ ;갚지화시끼는 호과륜 낳는다, 

싼"- 유\'.I 깐\'.! 대석·에시는 재답의 요이가 잔 드ι|남과 양시에 씬도 유 

갑유 바앤시 그 지역으| 샤투리냐 고유 소리셜 하능 방식이 이용된아. 새성 

에서 야연*포 소21. 황뼈도에서 용금포Ef영과 산업싼 소띠, 명앙에서 사 

푸리와 ... 용감연꽉 소al 및 용축타영 소랴, 상원도에서 소웰 오는 ·@사과 

한요빼년 소~1 풍으쿄 활도 유랍 대묶이 이어시연서 이 대육이 확장되고 

째제화되..i1. 었다. 

박해입 갱21분의 다섯 연째 특정으로 ’여AF의 등·항과 장상인정료서의 위 

상 확.'.!.헨 }}욕 수 있다. ’여자는 압서 상여용 무명{;',화째 죠사잔에서도 

등장했었다. 아시만 무형문화재 죠사본의 갱우, 산시 염당안 111치는 정도 

에 내{간c:f, 하지?} 박해일 정여본에시는 당(유함객)파 어핏쟁다|(추인)에 

이은 지| 3。| 참상인찬포 사리잡는냐-

- 여지기 틀징히여 • 영예 온다. 여자는 니와셔 • 업에 기 잉는다 

II OIOI구 Of니 이건 누구요? (깜찍 흘린다’ 

여지 지에요 아주t!i4. 

틸; 그해, 요쟁 어양제 시우?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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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 고생이 일이 이니링니다. 영깅이 기어코 찌꼈어요 

틸 · 뭐- ~f져? 이 찌였P연 그률허XI. 

여지 그를용 커g 빼익이 무효링니디 

당 어 - 엉, 그기 인됐군, 그해 집사는 언세 지내고 흑기는 엉세 축 

었소? 

여자. 죽기는 내밑 .고 징서는 모혜 지예고 성옥채는 어지1)!1 지냈어 

요 그헤시 어린 ~삭를하고 억고 살 수기 업어 터징 역g예디 

달‘티진액문이리니? 

여자 샌전 역훈때다 생선기게톨 내.:i!, 

틸 이니 그림 무괴동 일역기빙 엉 후녀 월에디 생선 회믿를 치려 

놨다 이린알이.Q? 9 - 8, 거-장‘ 

여자; 그해서 오. 생선을 받으로 예끼지 왔어요, 으 - § 

{한슐을얻디’ 

이형제 여자 는 납띤유 째:n 생깨픔 위해 생선정샤셜 <>J 셰 씬 아낙네로 

↑l성이 되어 연행 속얘서 사선의 역한싼 i:f한다 그리고 다난 읍'lj·~! t~·과 

외 {’l·tlJ 이시, 무형문화새 i시·핀 시엠 }ι르는 사람이 아년. 안(유찌‘객)과 

사선에 인고 있었던 인꽉R 선생된i:f. 

‘여샤’ 가 본격씌인 등장인잔넘 411 위상플 잡였다는 갓은. 한 여자/} 

상상하는 조가 장샤 cff쩍이 아상st었한음 의미한다 ‘여-<F <>I >I 탄(유암 

찌’이 uf구 죠/|를 펴추는 생·의 진행에 .::.i선 무형문화재 소사전·에 ttJ 혜. 

”l빼인 정랴본에서는 여샤 가 생션상샤‘알 하게 된 사연 ·’여샤‘에깨 소 

'lJ얀 마구 이주는 당(유암711) • 이에 대해 어넷굉대(수?!)이 .§);} 내고 탄 

(유팎객)의 l아귀블 때립 -- -이사’ /} 안{유단객)에게 위£ 꽁의 순시;,; 에장 

st이 신행원냐-



이영깨 와상핀 소1) 장사 대목i은 연행되는 순서의 ‘.’/!얘서 또 박혜일 

성리잔.!?) 나생유 만잔어댄다- 앙에서 정리원 표에서도 나나났듯-이. 보풍 

~지 장사 대육ξ- 할과 어핏광대의 시u) 판연 륜’ 에 위~I한니. 성우성 찌 

약온, 우앵{£-화씨 iε사온. 현 연행온 모두 소기 상사 얘싹ξ· 깨!파 어렷팡 

대의 시비 까~I 얀 약얘 위치하고 었다 하지만 싸해외 생ι|본의 경우, ‘고 

사외 ”f우리 판씬 옆‘ 속에 조기 장샤 대목이 ?|지야고 있나‘ E사 억담이 

아우이"I」! 닌 나검어| xii 상사 대꽉이 이이:i.)Jt 그 i:1유에 피·~!픽윤 하 

고 인행이 안나셰 퍼뉴 것이다 이렇게 마부야 반샌에 i시 장사 대꽉이 

자리히개 ‘]으~~~1 ’과헤일 정랴본은 다른 재확본잔]}는 니~ 생4윤 갖세 

원다. 그 싱씨용 i시 상사 내옥애서 ’여자 가 써상히고 ” 후 u~갚 이이"'' 
는 ti·유2l {t윈 내사픔 속애서 분영하재 드에난다. 

얻‘ 에이. 이전 여찌가 가고나니 g던 이 .진 거 --- 여보 주인 

(주얀융부흔다} 

추민 , (나오며) 왜 부르우? 

월· 닌 강테니 어서 거관비나 심을 쳐서 쭈우 (§계료. 힐핸디) 

후인 ; |물끄러미 쳐디보여} 여보기긴 어멸기후? 딩신 생선 조” 셰언서 

기없용 여자 동정히는 걸 보나 옥 셈. 시팀이오 띠니지 밀고 

니히고 여기서 강이 .고 여러분씬 후리따-언욕이니 를러 드링 

시다. 

당 딩싣도 징일 흥온 샤링이료구랴. 그훨깨 휠시다 고압쇼 

- 두 시fl~ 띠언콕올 부르고 관쩍은 일어서 직얻훌 하게 핀디 

〈익에밑 징리를.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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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유~t꺼}이 조시얀 마구 에준 것은 여샤{아낙네)애,. 인갱싼 l에푼 것이 
엉앙 

싫 고, 이러한 안(유얀객)의 보습을 제대도 형/}하고 어팽대{수인’가 탈(유 

앞 얀쩍’에찌 함예 삼자며 다시 인정응 i에풍여 화에$!-{; 삿P.!>t 악에연 정리 
3의 

:., 션은 맺어진니 “t해임 정려본은 이큰바 3인 인성;f IC으I:.시의 지향응 
」i' .z 
와 분!잉ol 하」l 있다. 이러한 지향은 다른 새독본·릎에서 요이h 얀(유굉객)4 

’--

어넷생때C·1-'l!>~ I 시속적인 리격태격 식의 이꽉의 ?’적i’|{; 웬’집에 그 망 

향응 난‘’| 하Jt 있다 

Alf! 63. ~ .. 9• ll엉 ~· i; 

.강I S;I이er. 

• I~ ¥tJ역멀. 



4) 현 언행온 

앤 연앵본은 2003년 9월 24일 서올 남산 --확 바휴에서 억어전 연행용 

Yl자가 셰싹한 깃이아 얀당의 현재적 천숭 요습용 N 파악안 수 있세, 안 

행자율의 --삼「 *릎이고 연행되는 현장의 가연성에 따안 낸요 양상까찌 
세’j하깨 새;!}하려 했다. 대쩨적으로 현 언행온은 ~·영하화째 조사용과 

아해임 정~1온이 흘함원 양상융 S!.。l고 었다. 디씌어 우앵갚화새 죠사본 

이냐 ”r해인 생21 {·~에서는 보이:<I 않았딘 새혹운 대석이 ?|시 !<.I시도 하고 

익부 부꽁이 l아시7f£ 했다 현 연행본의 냐싱에 때이 싱니le i께 이 세 

욕윤 앙식으파 이’1‘어진다. 다시 말해서 부형운화재 £시싼과의 비교. 박 

뼈잉 성i!I싼과의 "'괴 그려고 현 연행본에서만 보이깐 약”한 양상 풍으 

강 나누어 정야하는 것이다. 

우앵문화쩌 조사용과 Ujjit혜 용 예. 현 연행온온 iε가 세는 흉내 대북화 

죠시 상샤 대싹의 특링. 여시{아낙네)의 등장 등4에서 용앙씩?! 성격윤 갖 

는다. 다만 ""'' 새는 흉내 rR목과 죠기 장사 대꽉 각각의 륙띤성이 더 강 

화되었다는 심이 험 연행용의 특정으로 홉fr 수 있다, 1유앵문화새 쏘샤본 

!!I 깅우 τ5시 AIH: 흉내 대목과 초기 장사 시tlf 대샤이 녁낸뇌어 있기는 

하지만. 시꾀 띤이어 샤리하고 있어시 그 내죄 연깐생윤 이느 갱도 갖고 

있었다. 하시아 현 연행관은 죠기 세는 흉내 cA꽉 나건·애 산/}, 빠는 장단 

츰이 이어시.;1 난 후에 조기 장사 대목이 자리하고 있어. 싹 사이의 내적 

연환성용 사싱싱 없어졌다, 

’''t혜잉 생혀싣과 현 연--본은 샤초창 대목i>I ξ-쩨. 쭈 추.a 인깝 갱찌의 

확선싱. 쇼시 장샤 대목의 확장‘ 여자{아낙네}의 풍상인샘갚시의 위상 확 

보 풍에시 i~· 객이다. 하지만 팔도 유캉 싼련 대싹의 ·}장과 세계화라는 

”r째입 싱i.'.l{l의 욱싱은 현 연행본에서는 찾아한 수 없다, 안도 유압 관련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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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투}은 오히려 l,’행 {;~§f쩌 소사용과 친연성용 갖는다. {’앵강화재 소샤분 

과 현 연앵본의 션연성은 조가 장샤 대복의 워지에시!<. ~,~ 수 았다- 박 

혜인 생i!I딘의 성우, 마무려 부분에 워시하고 있h ti .. ,빼, !,~형문화셰 

죠사온은 찌 연앵본와 ”}찬가지로 단과 어엿강대의 사111 퓨 얀에 자리하 

고 있냐, 이갚 현 연챙본이 박혜일 쩡러환과 감이 ‘3인 인정각’ 이아는 "' 

항섬·까 생하E 있지 않꺼월 말한다. 

연 언행~·}이 깃는 잔Al-석인 륙징은 등상대북 아장. 이잇굉니|의 ~~ fH •cl<? l· 

익당 내낀 +J샤와 얀(유암객)의 고시 소<!I 씬부까?| 안“!, 이넷핑디I (추인) 

의 석댄석?! 새n~1행 잔여 등으로 정야하 수 있다 

안난 새!.씬1낸 .'i'. 연. 보-옹 등상 대복·얘서는 인샤나 <lh': 갱도?r. 담이 

얀다. ”r해인 성닌l본에서는 정채 확인용 능장 c~씌에서 하고. 인샤는 시죠 

장 대},;짜 혀얀El영 강 대복 다음에 하기도 하"'밴. 이 싱우 역시 둥-상 대 

옥이 :u1 ?씨는 않다. 하지만 현 연행본·의 경우. 강상 대육이 정찌 확인‘ 

양성영‘ ‘':! 'e> 1)‘ 인사 등으포 확장되어 있는 것이 ~~- 싱셔이다. 

}.-상 내샤21 와상과 더불어 현 연행온이 갖는 ‘섬 •• | ’!싱F •J(유얀껴} 

? | 고사 소니l 맨!,'-{;!-으| ':'l 라과 국태민안 덕l감의 선11-01 마- -앵분*|재 1' 

사‘,lS?) 싱우- J’.샤 소니|는 닫(유란객)어| 의해 고시 , 싱추산이. 서|간l셔끼‘ £ 

액1샤71 상이 {I >I) 이어진다, 악해일 정에본의 성·? 안(.ft,야껴)이 작•II민안 

과 액빽이냐 연이어서 한다 그런데 현 언행온.21 싱 J우, 깐(유팎객)이 i사 

소러싼 ~f~‘ 이어서 어릿앙대(주인)가 낙태띤얀 익닦윤 한 나전, 얀(유앙 

씌}으| 핵액이샤 이어신다. 정리빼 보샤연. 현 연앵본의 싱우 얀(유~찌)의 

고샤 • 녁앙 !,’-암이 축소씌고‘ 어렷팡Cl(주인’의 국에민안 여U이 생겨나찌 

원섯이나 



이러한 어넷강대(수인)의 국태민안 덕담의 갱/}는 감. 엄 연행부이 어엇 

팡예(-?인)의 ~I꽉적인 앙여7~ 두드러진 것임홉 만한c•. 선우성 채꽉본의 

갱우. 어넷녕대(추인)는 주앤적인 인용헤 어휴었다. 우앵흩화째 죠사본의 

깅우··← ξ11 새는 흉내 대목에서 어렷팡대(주인)의 씌꽉서인 장여가 보 

이기는 하시싼 이야하다, 인벼|일 껑리본에시는 어엿장대(수인)의 재답뿐으 

파서?| /|·이 어느 성도 안휘펀냐. 그런데 현 연행판에 와시는 죠끼 세는 

흉내 내 사J’| 3샤H‘·ll안 익앙 부분에서 이핏광대(주인)£> 1 싱/|사 씌극색으로 

반~l li l {: 꽁시애. 새탐꾼으로서의 71능 역시 WqJfl디. 닛{,}이 연행 삿공 

에서 디 ,~4 상은 해선서인 l간언으로 침여륙 하」l 있이 이‘;!녕때(주인)의 

?!!! 인행 약의 위상은 디욱 강화되고 있다. 

여채이날내, •• 서 억고 상길도 엉고 그해서 그닝 져 션진거리따l기요. 션징 

거리‘ 

• (휴링객,- 거 션진거리는 지금 터진 역문 영예 .펴g 기기 에기여? 

어횟굉대(추민) ; (포장막융 치여) 아때얘, 내가 훌훌히 얘기힘 게 를어외‘ 

빼(유g객);그래, 

어렛핑대(추인) 생진거리 허얻은 서울 S엔에 시는 시힘도 지급 샌진기리기 어 

디인지모를디 

닝 (유.객) ; 그휠지, 

어횟g대(추민) 옛낳 션진거리기 어딘가 하연은 

-(유i:I~): 어OL 

어횟111~후인’ 요세로 치연 동이일보샤 위 무쿄동! 

• (휴링끽) : 무과흥! 

어릿g대(쭈인) ; 그해 그깨 샌진거리이 

18'‘ 



” £예 이 듀’{간은- 한(유암객)과어재아악예)의 대사만으노이.어진 #운 •• 념 이다. 그이에도 잉구하고 이영제 어핏핑대l추인’샤 석ti 끼어 ~ .. 어 에션자 
.예 

월 역9t융 6f:.t 었다. 이러한 어엿왕대(주인)의 적극석인 싼여와 혜션짜 역할 

펴 은 연 연앵분 샀에서 발견된다 다른 채괜-에‘i 보이쉰t<유란찌)의 
, .ii. 

-와 소ξl에 앗워 F엮새원 짜거나 증융 추는 등의 장여 ‘상석이 현저히 사라지 

186 

.it. 이핑깨 새싸 혹은 해션을 장한 석극적인 깨임이 ’5드~1 시는 것이 헌 

앤맹꽁이Cf, 

2. 2003년 9월 24일 빌틸 연행 채록 

1) 언행 일시 

2003년 9124일 

2) 언행징소 

서를 닝신 힌욕 마을 ot딩 

3) 언앵자 

어릿필대(쭈인) 억· 벅애일 

-(유암끽) 조용 및 목소리 얻기 빅장잉 

여채이닝메 조영슛 



4) 익사 

g구. 신유경. 띠혀‘ 요뺑흔 대금r 상셰셜 띠리 익힌흥 빼iJ; 고.뼈, 

힐고; 싱찌깅 

5) 밭. 언행본 

.(유람핵) ; {길군익 징딘이 율리고 징딘에 잊*어 ·§ ·다기) 쉬OI­

쉬이 (장딘 소리 그친디) 쉬01- 여보쇼 여기 후인 없소, 추 

인징? 

어릿굉대{후인) (포징익 뒤에서 윈혹으로 등징한디) 에 에g 이 여보 이니 

딩신 도대체 웬 사링인대 님의 짙 기깨용 입에서 띠를고 이 

딘이오? 

.{유힘씩|; 아니 헨 샤링이라니. 이 내기 이렇꺼 쏘그엉게 인 토익므료 생겼 

디고 시람이 Of닌 줄 이셔오? 니 시.이요 

어릿굉쩨쭈인); 이 시링이나 마나 

II(유.잭) 그래 

어릿g대(쭈인); (부채로 포상믹응 기리카연서) 이 입으로 밑히힌 내 어울진 가 

찌이, 

ii(유림핵) ‘ 그해서? 

어릿생띠(쭈민}‘ 이 근에 그 석전 Of칭부터 시립이 외서 띠.고‘ 기게 를 잉애서 

떠드니끼 뭐 하려 명기는 시링인기 이흰 월이이 • 

• 유감찌‘ 이 뭐톨 히려 디니냐? 이 그렇.tl 그!엉.tl 니효 illl 것 겉으며 

는 뭘도강신을 내기 무를 매쭈 앙돗 혀고 디니는 유암쩍이요 하 

혀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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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경대(.인); at 하 히 하 여보. 딩신 그러니까 밑히지언 우리 니라 딜 

도깅상율 우른 며주 일듯 하고 다니는 유탐격이다 이현 

잊이이? 

‘(.링쩍| 그형지. 그렇Al 

어랫g대후인) 어허 그리구 보니끼 이주 재미있는 친구기 어디서 웠네 

에(유힘끽) ; 이 새밍지 

어릿핑대(후잉L 이 여보l 

W!유힘객); 어이 

어릿잉때(후인), 우리 이를 게 아니랴 

.(유링핵| 그래 

어릿링대l쭈잉)’ 딩싱토 찌미있는 사링잉대 

Ill유잉끽’.그Zl 

어릿.이(후인|; 우리 초연예 E멍으니끼 

.(유g잭|;어이, 

어횟쟁대(추인): 무리 홍싱영이니 하고 지냉시디 

업(유링잭)’ 용성영? 

어릿핑대(후인) ; 그래. 

%(유힘객); 저 관앙을 다니는 유림쩍 익 정지요, 

어릿생대(쭈윈} 이!I! 당신이 유링객 빅씨라-

-(유팅액|. 그렇.XL 

어릿킹l얘후인J' 허허 폭짙은 종씨 만났Lt. 

Vt유링찍) 그킹어? 

어릿잉ti<쭈멘; 나로 밀하얻은 이 미포 강연예서 심 이매 어. 도가. 하는. 이 



어물도가 추인 벅 서밍이요­

힐{유링객}; Of 그렇군, 그렇군, 

어릿굉대(주인); 이 증씨끼리 안나니끼 빈깅군 그래 

틸(유람객};그횡지 

어릿광대(주인}: 유링을 엉갔을 것 같으연온 일이지 

틸(유링객). 그렇지. 

어릿핑대(쭈인)- 거 Of쭈 재미있는 사림이니 

뱉유람잭); 찌있지 

어릿핑대(주인). 거 우리 서로 인났능대 

틸(유혈객)‘ 어이 

어릿링대(주인) ‘ 서먹서억81게 지낼 게 이니지, 

탤유림객) 그렇지| 

어릿링대(주인) 무리 서로가 일이이 친구 겁 

형(유림객);친구 

어릿링대(주인) 경혜서 일율 턱 놓고 허세 그랴. 

텅{유링객); 이니 이 사람아 내기 언제 내가 밀을 메고 디녔냐? 일율 놓고 

히고일게l 

어릿굉대(주인) 그렇게 내가 일, 밍아지 새끼 기:l:l고 한 얘기가 이냐| 

틸(유링객) 그혐? 

어릿굉대(추인); 일을 층고 허자는 거는 

탤유림잭) 어이. 

어릿굉대(주인) 서로 친구치렁 

열(유링객);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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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릿링CS(쭈민) 여보게 자내. 너 나 하고 지내자는 얘기이 • 

• {유 •• , 그.지, 그훨Xl 그혜 훌다 종다 .디 자 그힘 이셰 녀 나 힌디 

어옛경띠후맨 그11. 

-(유링끽| 그랙 종디 

어릿링대(후인) , g지, 

엄(유힘끽)‘ 그래 

어핏굉대(후인) ; 근데 일이이, 여기 지금 기만31 보나끼 

.(유힘끽); 어이. 

어릿링대(쭈인) : 이주 연세 않으신 슨닝도 지금 히이 외서 양이 잊네 

.{유힘찍) ; 이 그엉어? 

어릿영이{쭈인) · 근대 이 이 운들이 뭐 하려 잉기니 그혀고 .어g지 

.{유링찍) 그에서? 

어횟굉때(쭈맨; 나는 우리 어률도기로다기 생션흩 f:l2혀 온 • 에잊어, 

.(유.끽) , 그런에? 

어헛굉대(쭈인) 그랬더니 뭐래는 고 허니, 엉인간에 여기오니끼 이싱이훗히게 썽 

긴 시링, 지네 길온 사람이 잊길해 

ti(유생끽) , 그래서? 

어릿필대(쭈인)’ 지게 원기 하고 구깅을 훌 힐려고 않아 있대요, 

.(유힘끽) : Of- 그해서? 

어릿킹이(후인) ; 그러니 무려가 노소톨 막흔히고 

-(유월찍l’ 그에 

어릿쟁Cl<~t~ .tilt톨 찾이 왔으니 

.(유 •• ) 어잇 



어횟갱얘쭈인) • 여려문째 인사니 흰번 끽돗하게 드혀보깨 

Wt유림찌 씨간쳐 없이 곧lll뢰 이 그영 민시니 한언 드려야XL 민앙하선 

여려톨 안엉하싱니m (징구 소리억 .찌 푸 슨. 잉으료 모으고 

고껴률 숙이며 인사를 효삐), 

어릿잉대(후인), 어허 이거 보짜 아니 밀애 무신 징잇보다 •• 빼기잇이 더 륭다더니 

·(유림객)‘그휠지 

어릿월대(쭈인); 이추 워 생긴 것은 그래가지고 밑은 얻· ·!내 그래. 

밑1유림핵) 질 생겼지l 

어횟핑대(후인)‘ 짙 생겠어! 

Wt유g잭); 01주 힐생갔XL 내 얼융 실 생긴 거 외랴 이률이! 

어릿생빼후인} (윈증예게) 거 얼굴 질 생갔죠? 

관용;ll-

어릿lllll<추맨. 허허 상얻 예 그려lf. 

-(유링끽). 내 얼훌 질생긴 얘력을 한언 틀어억랴. 

어릿앙대(~인) : 그래 

·(유링색); 이 눈은 따린 소싱강 울곁 길고 

어릿굉대(추인) 소상깅 물결? 

뻐(유g핵) ‘ 그훨지! 

어횟월대(쭈엔;그해 

.유링찍); 이 코는 미늘쪽올 똑 메어디 를여 논 것 .고 

어횟갱때쭈인}; 얼씨귀 

wt유.찌, 이 잉웅은 빛난 당춰 주용밀로 흑 찍어서 엉투 .고 

어릿굉이(쭈잉) 어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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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링웨 이 잉혹 올은 울그스쾌하니 징력이 엉엉 넘쳐서 이놈이 니 g빼 

•• 앙. 비강이다! 하 히 하-
영씨 

설 어릿잉때후인} 이리 {힐억 얼굴을 부뿔 치면셰 이 밍밍 쐐으니혀고! 

~~ .(유림끽)· (얼굴올 들썩거리며) OfOI쿠! 이. 이농o~ 엉를 를띤. 
-;;z 
1 “ 어횟.대(쭈민)‘ 그놈 밀하는 거 이주 힘부로 히내 그랴. 

l ”. 

Ill(유g핵) 이, 이놈이| 얼굴을 때리고 

어릿생대(후인) ; 야, 이놈이! 나가 니 얼릴 질닝에니까 

’‘(유힘객) ; 그래. 

어릿굉대(쭈인) ; 내가 니 얼굴 한번 기응켜주랴? 

.(유림찍) 그해 

어릿링Cl(쭈잉), 이 녀석의 는깥 흠 봐요 

.(유.째 . 왜? 

어릿.띠쭈w 이 눈껄이 어영게 생긴고 ell니 

It유링객); 그래 

어횟갱대(i;>인) 싹 겨을에 일이다 

에(유링핵) 어이‘ 

어릿생대(후인); 얼용민애 자빠진 쇼|눈낄 강이 생갔어, 허언게 l?il인 언홈 언똑 

허고-

-(유림찍} • 그래서. 

어릿링대(쭈인) {무찌로 크를 룩특 치연서) 미 이씨 코나? 코or 

-(유림~I 어 코지 그럼? 

어릿SCI쭈w· 미 이깨 어다 코냐 이}f? l다시 .얻 부.료 .i! •• 치면세 즐 

엉예당이논거찌 



Wt휴링끽)- Ot Of늠-OH 이런 게 쿄.XL 

어릿잉II(후인) 거기디 아기리 흩 보슈 

Wt유g끽);어~-

어횟~ca<~잉, • 이가라는 며기 이기리 같이 생겨 기.XI고 

.(유림찍); 질생겼재 

어릿굉대(주인); 이놈아 겉보리 서 일은 훌어기고도 님겠다 

%(유림객), 이놈이, 질생겼어 이놈이! 그런 소리 밑아 이를이! 니 영굴보다 

닛다이놈이l 

어릿굉대(쭈멘 ; 그래, 그해서 유림온 댐경올 깃 .으연 

'ii(유림객),그흥지 

어릿영!I(쭈인|; 도대셰 어디 어디를 강디 웠는에? 를 것도 히고 

.{유.끽l 잉찌 들은 것도 맙고! 

어횟킹이(쭈민}- 률온 것도 많갱XL 

ti(유람객) • 내기 찌 시조도 힐하고 다 옷혀는 게 엉디, 내기! 

어릿생대(후민) ; 지내기 시조도 혜? 

.(유암객) 그럼| 

어릿굉대{후인)’ 그러언 여러분을 모셔흥고 우리 틀기 .게 시조정이니 힌 마디 

해보게 

.(유링객). 이 이놈-OH 누기 시조률 징이리고 그해 잉마! 시죠는 미디리고 

하는것이여| 

어횟갱이(추잉. 어-허-- 01. 또 사조는 g이라고 하는 게 Of니리. 마디리고 헌디? 

ti(유링끽| 그휠.x~ 

어릿g이(쭈인|‘ 그력. 그링 자예 시조 미디니 혜모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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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핵) ; 당언하지 {시조 정연이 니오고 시죠 •• 때| 청산-리- 억11-

수-0‘-
입시 질햄, 

ιOHi헥) • 월히J:L 

어릿.대(후민) 거 시조 하는 거 보니까 곧· ·}는 구인 

.(유링핵) ’ 일에지! 

어릿월대(쭈인) ; 기 시조 히는 거, 곧실 히능 거 보니끼‘ 용 미디깨니 추겠 

구나-

-(유엄핵)’ 이 이런 엉신짙은 결 웠니? 이 엄마 누기 용을 또 미디라고 그래? 

어횟생C삐쭈인) ; 그엄? 

.유힘끽) • 현 1뻐, 두 가략. 가략이라고 ·}는 컷이여 이i§이! 

어릿갱이(<}엉 이 시조는 마디라고 혀는대, 훌온 이디기 이니리 기획이리 

고현다? 

-(유g잭) 그양지 

어횟굉때(후인) ; 그렁 녀 흥가략 힌번 춰외랴. 

·(유힘객); 훌디! 잉딘 쳐러 허튼티렁이디! (허를 티링 싱딘빼 틸이 춤 

을 훈디 주인도 ’얼시구’ 동의 .입써. 낼으며 힘께 흥올 

충디) 

.(유림잭) ; (훌울 추디 밀고) 어 쉬01-

어횟굉대(쭈인) (§융 .다가 엉추괴 왜 그해? 

Ill~링찍) ; 이 이놀OH 니 흥 안 훌린다. 

어릿.이{후맨; 왜? 

'II(유g쩨 이 이놈-OH 긋 휠래이 믿여느리 용.는 를 보?| 싱어 훗한디뎌 



니, 이 이놈이 꾸징물흥에 효벅씨 떠다니듯이 궁률이 쑥 내밑고 

웠다써하는 g 찍기실어서니충언웨 

어릿굉대(주민); 이 이 녀석의 새끼기 기만히 보나꺼 내기 밑를 침 인힐려고 -­

는대, 가만히 보니까 거 이눔 싱릉이 이주 고익. 놈이로구내 

(ljl찌로 엄흩를 메린다) 

틸(유림객) ; {무채로 얼률를 얻어잊고 엉를. 률씩거리앤서) 이이쿠l 이농이 

g훌 륙연 때리지 마라 이농011 쿄띠 닌다 이농이! 

어릿힐때쭈인); 이 니 코에서 어디서 띠기 날 때가 있어? 

틸(유림잭) ; 이휴- 이머 이농이| 

어릿굉Cl!(쭈잉,. 지기 출을 ~illl 내기 흥겨쩌셔 같이 흩 어찌.옐 혔뎌니. 그 

게 무슨 싱용이 나는 모앙이지? 

달(유힘객); 나 잉 춰‘ 나 인 춰| 

어횟홍Cf(후인l 그힘 고인때 

달1유힐객);그해 

어릿굉대(주인)’ 그힐 일이야, 도대셰 어디 어디 갔다 웠어? 

명(유립끽l 나? 

어릿광대(주인); 용‘ 

힐(유링끽} ; 디닝 예 잉>:L 지 깅윈도 금깅신 일만일친용을 구경혀고 

어릿앙대(추인’; 어잇! 

틸(유림책) : 저 태백증링를 냉어 경싱도 멍을 구경히고 

어릿용C삐주인) ’ 어액준홍율 녕어서 

월1유림끽) 그.재 

어릿굉대(주인); 정싱도 잉옴 구깅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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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유링끽「 그흥지! 히. 충성도 엉애 들어서니 .리션‘ 체흥신 거 딘용률이 

질올톨었드라이놈이’ 

어릿굉대(후인) • 이하| 

휠{유힘a,‘ 이 그리고 지 호남 영예 들어서니 진깨 인끼 녀를 틀에 곡식를 

이 누회게 익어 기지고 칭 몰인히고 

어릿잉C뼈··!,- 어 

·(유링잭) 횡추 g모. 기니 거 한링들이 진엇신 ~;q액이 '~하며 호닝 

기히며 칭 기기 믹히게 률더라 이농o~ 

어릿굉대(후잉; 니기 엉히X앤 얘힘의 도시리 하는 경쭈예 쟁 웠잉 이런 일이~I? 

얻(유림색)‘ 그렁지! 

어릿굉얘후앤 니기 앙쭈 가서 를었. 거 같으연 효닝가 힌언 힐 융 일~? 

틸(유빔색) , 호님기? 

어릿굉뼈후인};어 

달t유힘찍} ; 이, 그힘 민언 하지, 

어릿굉대(.잉); 그래 해빌라, 들어보지, 

힐1유힘끽’- (중머리 12111예 맞.어 효닝기를 E썩 이떼 주인은 앙Of서 우. 

로 징딘§ 잊준다) 힘잉 얻지 늙은 용이/ 앙주 고양훌 보려 히고 

II 쩨쭈 어싱 일력 티고J 빼닝으로 건녀길 대II .잉예 돋은 해 

는/ 보싱에 비혀 있고II 고신의 이징 인개/ 영잉. 물려있다// 

애인하신 우리 성군/ 예익이 징흥허니M 싱태육경외 e천심이요 

I 앙액수링의 진~IOI리, 

틸(유팅색) ’ 이놈이 이훨게 부른다 이놀OH 

어릿굉대(추잉 (앉잉다기 얼어서윈셰 이 이거 또 쇼리 힌Of디 g힐 혀예 그랴 



역시 유링잭은 유림객이다 

Wt유링끽’ ; 그.지! 

어릿경매후인i- 근q 얼이야 원 이렇게 효님'I'll I a 엉고 다를 소린 옷 허니? 
-(유g찍) ‘ 닝영에 가니꺼 그 흩항이 질1로 유~81드혀 이를이! 

어횟굉대(추잉). 흩횡이 질개만 유영한 께 이니라 

.{유링객), 어이 

어릿생대(추인) 충횡이가 옥흥에 김혀서 흔딴히는 훌g가리 허농 소리가 있지? 

.(휴링객);어이 

어릿엉대(후인) 용증가니 한번 해외리. 

밑(유링객}‘ 영띠 이놈 여려 가지도 시킹디 지 역대머리디! 

어횟--(추인l 역대머리! 

"'유앙찍} (용머리 12액에 잊추어 쑥이머리- --디 이메 후민용 잉 

이셔 부씨로 땅을 치며 장단훌 잊훌다’ --대머리 귀신형용 

적악 욕앙때 찬가리얘 생각니는 것이 잉를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앙닝군 보고지고 오리정 싱영 .로 일징서를 

내가옷웠으니 

어릿굉대(추인) ; {일어서얻서) 애‘ 매 얘, 애! 

‘(유힘핵) 아이고 슬미라 이놈이| 

어릿생대(쭈민); 너 고인쩌랴 니기 옥용가를 한미디 하였더니 밑이이, 어명게 슬 

표께 6번지 지기 잉이 깨신 톨롤이 진루 룰시를을, 농훌 UJUI고 

앙Of 있어 

Vt유링찌‘ (고Z끓 푹 .연셰 어띤 이지씨기 그에? 

어릿엉이(후인) ; (쭉 • 고져률 부셰로 가영께 치면서} 이 잉마! 이, 야,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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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이 녀석 보가지기 지 마음대릎 왔디 강다 at내| .‘. *- -(유링액) ' (디시 고껴흥 욱 .먼씨 0)이, 어연 O)저씨기 그해? 
.셰 

°"! 어릿g이(쭈민I : {쭉 ! 고깨를 무체로 들이일면세 야 g매 모기지 융 1멘허 
.희 
.. . . 있어’ 
* ’ .-."' 와 .(유림핵| : (쭉 옛던 고깨를 집어넣는다) 

l”8 

어릿월대|쭈인); 그해 거 근데 일이이, 유림인 쟁긴디고 .게 이니리 

딩(유힘찌); 어이 

어릿생태(후잉); 시림이 유림을 앵기더라도 뭘 먹고실이이 어게 이니여? 

.(유힘핵); 아이 그힐지, 억고실이이재 

어릿생얘(후인) · 그힘 토대치| 월 억고실앙니? 

.(유링웨 이 이농이 잉 억고실J<l 월 억고실어 이놀O” 

어릿.대쭈인’; 미, 입 억고사는 거 누구나 디 마진기.xt이, 

.(유.째 그럼? 

어릿킹대(쭈인) ; 무어홉 해서 억고살있느냐 이런 일이이 

%(유팀액) 이, 저 위니 김치 끽뚜기 디 이련 거 디해서 너 억는 기 디 억었디­

어릿잉대얘인)- (달의 이미를 부채로 치언세 내기 이놀이 그엉 흩어톨 게 이니 

리고그랬지’ 

.(유힘객)’ 그러면? 

어릿잉대(후인) · 무어를 해서 먹었느냐? 밀히지연 직업이 쩌나 이힌 밑이이| 

'Mt유R객), 이 이놈이 지갑은 돈 넣는 게 지겁이다 이농o~ 

어횟앙대추인) : 어허 니 이형깨 담당힌 농이 잉니? 틀 낼농 지깅훌 율어 보는 

1아니라 

Vt유링.,; 잉었다. 알았다! 



어릿굉대(.인); 힐어먹고 사는 직업을 이야기힌 거이! 

-(유.찍} 일있다. 일았다! 지, 내기 뭘 억고잉있니 혀언~. 지 를틀에 

훌g이 먹고 닐률떼 닐정이 먹고 용어 믿어 흔~I 링.ll 혹 

혹 쏘는 쏘기리에다기 징이에 우는 'i!!이 신예 끼후리 비 

다애 고해 초가 지뭉에 굽앵이 그거 디 억고 그깃도 모자 

리 내기 니놈 부릴토 빼어 먹는디 이놈이l ( ’더정‘히는 짙 

구 소리와 힘께 .에 잉이 잊던 추윈 i러 일어닌다} 히1 

.,,하,하-

어릿g대(쭈민); 어허, 이런 녀석 졸 엉나l 이니 도대세 니기 .료 생갔킬해 있는 

잉승이린 짐승은 다 징아 억어? 

-(유림~) : 다 억는다-

어릿쟁이l쭈맨 에랙 (무체로 얼굴을 때려여) 이 시혀빼 Oi.it -으니라구l 

.유.끽) OIOI'구, o~H ‘얼굴 종 메리지 미리 쿄피 닌다 이~” 

어릿갱ti(~·민)’ 그혜 다 처먹었니? 

'ii(유g잭) ; 그래 또 있디 이놈이­

어릿굉대(후인) ; 워기 또 있어? 

.(유링핵); 죠기징사률 해먹고 실있다 이놈이, 

어횟생대(후민); 니기? 

Wt유.액);그래 

어릿경대(쭈인); 이하, 01룰 정 보JI. 유랑 g기다 밑고 얻찌 나기 죠기싱사톨 댔어? 

-(유g찍) : 이, 내가 조기 징샤를 해서 영어야지 억고성지 01률이 

어릿!ti‘"cw 그렇지. 열어야지 억고설J;l 이 잉미. 초기징시 휠 것 .으연 여 

기기비로이포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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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유림잭) ’ 미모‘ 
”앙 
:: 어횟굉대(주인); 여기 .어오능 조기는 연g도에셔 잡는 언g도 조기 가X\2.는 

!: 댄대 
1외 

~·I ·(유림책} ; 그렇지‘ 
..l'" 
피 어릿링대(주인); 니가 여기도 와웠니‘ 미묘얘도? 

zoo 

Vt유림쩍) : 디 기l!XI . 

어릿굉대(추인}’ 이 조기징사를 했으며는 

-(유림객).그해, 

어릿링CM~인) 조기징사. 하는 융내 낼 을 이니? 

%(유힘객) ’ 이 낼 • 일지, 

어옛생대(추인) 그해 .번 해봐라, 

Wt유링., 생신 죠기 드형 시려」 이. 강씨고 를 훌고 싱싱힌 조기사려| 어 

주어나. 이리 오세요 8~ 8)나, 둘 률, 셋 넷 

어\\!~대(주인) ; 애 예 애, 어 어 어. 지휠치고 자빠졌내! 

fl(유림끽}; 왜 그혜, 2f? 

어횟생대(쭈인’; 잉미| 누기 생션을 그횡께 빼려 댐져? 

.(유힘객) , 그림 어앵게 밀어? 

어릿앙대(주인)- 서율 g인 이해는 대는. 원혜 드형조O” 

앙(유림Z맨‘ 특용죠? 

어릿생대(후인) 그해 • 

• (유링혜) 니기 .얻 빼외리 

어헛엉째주인) : 징샤풍용 월a 드렁죠료 --응 잉이다 • 

• (유링쩍) ; 그래 너 힌번 혜의21. 



어릿잉대(주인) (노래죠로l 생성 조기 투리. 

~유림쩍) : 얼씨구! 

어릿갱이(주앤; 여기 상사치의 소리아­

-(유굉객) 그해서. 

어릿굉대(쭈인): 거 시는 거 또 한번 디시 뼈외리 워 히니 하니? 

tit유링끽|‘ 그혜. 

어릿냉대(주인) 미 누기 그월재 시어? 

.(유림객) ’ 니기 힌번 세 핵라. 

어릿굉때주인1- 조기도 드앙조로 Af눈 꺼이. (앉으면세 내기 시는 거 기르쳐 • 

혜니,외리-

--(유링씩)’어이 

어릿굉Cl(주앤 (잉이셰 어엉게 사는 고 히나 죠기 앙혹 머리를 줄잉고 .언 

틱 쳐 (죠기흩 잡고 지는 시늄율 허연서) 그혀언 생신이 을용니 

게생기기돈 

.(유힐객’ , 그훨~L 

어릿.대(주'?!’ 그려연 시어나가는 대 

양1유림객)’ 어이. 

어릿g애(주인) , {죠기 셰는 동진올 취히언서) 히닐기리 냉·|‘ 무기리 밍히, 셋이 

려 잉.,‘ 옛이라 영혀 다섯이라 멍하 여섯이라 명하 얼곱 여톨 

이흘이리 댐하 얼이라 영하(Of흘이라 엉!I루터는 틸도 킹이 죠 

기 씨는 소리를 힌디). 이게 • 웃이라 뭘이, 

-(휴링찍 이따 그농 정. 

어릿굉대(추인}. (없이서 세디기 일어서셰 이 이렇게 세는 께 마포 생신 장시에 

l() I 



씨 | 턴커야--, 
"'~ tl1유림끽’ 그거 세미있다 이농o~ 엉81 g허 히는 거 @|잊다 •• 설 어릿굉대(주민) , 그러니끼 워돈지 시링이언 알고 해야하는 업이이, 
:'!•I 
:: •1 탑(유링찍}, 그해 그래 니가 엄했다 
·;"" 

-야 어릿경대(주민’. 거 이 생션 상사농 그만 두고 녀 이왕 이끼 쇼리. 빼왔으니 

.,. 

틸(유림객) , 그래, 

어릿냉대(주인’ ? 셰있는 소리 .언 뎌힐까 

달(유링해|‘ .있는 소리? 재잊는 소리기 위니? 

어횟굉대(주인) 너 집가라는 소리 일지? 

잉(유링끽l 십기? 

어횟앙대(추인);용 

월(유림객) ’ 엉씨구 얼걸 디 시키네 

어횟굉I빼쭈앤 거 g기 힌언 에외래 

틸(유림잭) ; 그해 장딘 쳐리! (휠 여러 노래. 힌 두 소엉씩 채삐르게 선'131 

여 부른다) 석팅 뼈틴 티는데 연기인 울울 나구요l굿거리 징딘) 

날흩 보소 벼를보소닐짐낀모소용지섣텅 율용듯이날 짐 

낀 보소(세미치 징잉) 널리리이 닝리리야 니나노 닌실로 배기 를 

이긴다{굿거리l 얼씨구 질싸구 찌신명01률 률려랴{지진보리’ (이 

때 주인이 노해에 잊힘 훌훌 .디기 월을 훗마엉힌 못 쳐다용디) 

힌인 싱거리 .용 .수o~굿거리) 이리 이리링(세미치} 

어릿링대{주앤 (쇼리OI 잊춰 §훌 추다가 지징잉이 티렁부터는 밑을 콧마엉. 

돗 쳐디보디기 버릭 소리흥 치를디) 이, 임미| 

틸(유림객|’ 에 그해 입미| 아이 g찍이야l 



어릿굉대(후엔; 이 이거 소리 .뻔 하했뎌니, 잉가I 하랬더니. 어디서 잉미 깨 

XI힐읍 하고 앙이 있내! 

틸(유암액) : 야 잉미 니가 집기히해서‘ 지금 외 섞어서 히는 게 이게 집기 메 

들리다이농OH 

어릿굉대(쭈인)’ (힐에게 기끼이 기서 엉률올 기업게 *|언서) 이놈이 집기래는 거 

는 이률깨 여러 기지l 성능 디고 빼서 집기가 Of니, 

당1유링혜, 그렁 위이? 

어릿힐때l추잉) 집기룰 .려언 제대로 힌 미디리도 흠 민요재로 히리고 해서 내 

기 잡기. 하줬더니, 이건 소려룰 히지 앙고 어디서 지릴율 .tl고 

잉으니‘이이놈이, 

월유fl~): 이 이농이 니기 집기· ·!헤니m ·어서 익헛다 

어릿굉때후인) ; 거 그인투고 

당1유링~) ‘ 그래, 

어릿핑대(추인)’ 너 이g 이끼 송씨톨 외었으니 

틸(유훨핵) ; 그렇지, 

어릿~(쭈인)· 이번영 신비링 니깨 

달(유g핵)’ 어이 

어릿굉대(.밍) ; 이주 흥겨용 용이나 한언 디 원봐랴! 

.(유림찍): 흥디 삐를 정딘율 쳐리 (엉더콩 징단에 잊추어 훌§ 훈다 주인 

도 신이 나서 길이 .언서 포장외 오를혹에서 원획으로 용겨가 

.바팅 용융 추다기, 。” 그인. 그만! 쉬OI-

어릿굉대(후인) 왜 그래? 

달1유링혜‘나인*’ 

ll)‘ 



\II 어릿굉대(추인l : 왜 또? 
엉-
-- 틸1유링격,· 이 이놈이 내기 너 증후는 i 보]I 잉어 인 용디고 그랬엽이 이 •• 
~: 풀이! 
3혀 

:: •1 어릿굉대(주인) ; 이나 이 녀석온 밑01. 곧힐 하다밑고 님이 용 히얻 지가 심릉. 
:$2 
야 얀다 일애| 이리 이 일어 쳐 억. 자식 겉으니라고 (달 얼굴을 

.,, 

벌채로진디) 

힐(유링책| 이‘ 이놀이 메리지 이랴! 

어횟굉대(주인) ; 원원 잉매 

월(유링객|; 이 이놀이 사힘 잉 치네 그렇게 시링응 질 치언 니 미누리를 짙 

것이자 용기씌. 차듯이 ~DI냥 시링을 ... ll고‘ OfOl.i. 

이이고 코이, 이이고 .i!OI, 코이 

어릿갱대(주인) , 이 이눔이 일을 31는 것이 잉얘디‘ (잉응 부채로 가르키며! 이게 

잉이 01니고 수. 구영인기? 

달(유힐객); 이이구 이띠리, 야 이놀이 그러니 지려니 우리 조기잉사나 좀 혜 

요지, 누가 조기 시러 온다고 

어횟핑이(주민|; 죠기징시가 아니리 

달(유림객l ; 그래, 

어릿앙대(주민} ‘ 너 잉미. 내가 너힌에 타일러 ill 싫 들어얼랴 

달(유링끽) : 그해혀‘ 

어릿생대(주인}‘ 시힘이 유링댐깅딩시고 길비획에 률이 엉기여는 억고 살수 기 

엉는거야-

달(유힘끽) ‘ 그에서, 

어횟굉대(주인)’ 일을 해서 얼어억어야지 



월(유.액);그흩지 

어릿링대(후인)· 그러니, ~징의를 부씨료 기르키며| 내기 이 기제l 지카는대 

틸(유링핵) • 그.치, 

어릿용뼈쭈인’ 흥지힐혀니m t!l뼈서 웃 허l!OI. 

틸(유힘객) ; 그래서‘ 

어릿갱I삐후인l 너 이셰 그안 옆기고 

I!(유g핵) 어이, 

어릿굉대|후인); 우리 집에 있으면서, 니하고 친구 싱이서‘ 엇심이서, 우리 기세 

드 용 지키고 울건도 .이 훌김SJ서 나혀고 .이 지내능 깨 어 

떻겠니? 

틸1유월에) O!. 강이 지내? 

어릿양대(후민); 그래 

당{유링핵| 그혜를끼? 

어렷굉이(후인L 미 그러지 그해야지‘ 그에훌꺼이 오 (이때 우며 힌획예서 여자 

가 한오에년을 부르며 선전히 8~한디) 

~유g끽)-그해 

어릿굉대(후인l ; 애‘ 그힘 너 이제부터 있는 기디, 

당1유링액); 어 그형. 그렁. 

어릿경대(쭈인} ; 녀, 생선 힐 일Of이 해 

틸(유잉잭) ’ 잉 질 il:l:L 

어릿강QI(후인}; 내기 힐 엉러 혔자 (를징하는 여J; .. 기르JI예 지기 누기 혀나 

온단일이지 

릴1유g찍l 어디, 어디? 

3‘” 



.; 어릿생대(주인); 저기 시힘이 !!니 오는데 

'II'... Wt유링객l (.i!J,빠 이리저리 움직이여) 여자여? 
‘t에 
혈 어릿영예주앤 여지 빼 여지 
;; ., .(유링객) 이톨 여자여? 
UI. 

「외 어릿굉대(주민) 미‘ 이톨 것 또 왜 §어외?. 

l06 

'llt유링갱· 아이, 이므고 짚은 아져나고? 

어릿월대(후인), 이띠 엠마, 그린 건 입지 밑고 년 울긴민 fl연 되는 거여 

'llt유람객); 이 여자기 이뻐이지, 

어횟g매주앤; Ofal 용g스염깨 여지도 이를 것인 잦이 

여;q(이낙네), (힌오빽녕 노해를 부르며 틀상!f여 힌용§ 쉬면서} OfOI구 내 업 

자OH (·을 보고) 이고고고고| 이거 일륙이, 이고 이 이주버닝 

Of니셰i2? l포장악 오를혹에 자리장는대 

‘1유림쩍「 찢이여? 이니 이게 누구여? 

어지(이닉내) ‘ 나예요. 니 질득이 킥시-! 

.(유링객) ; Of이고l 이거 칩득이 마누하 아니여? 

여Xl(O써내「 내-‘ 여기시 또 민니내 

어릿굉대(주인)‘ 이하 니 이런 사링을 용 보게. 질틀이 여민네기 니와 가지고 또 

성욕이리고 그혜, (틸올 .찌로 가르커여) 이확훌 보고 거 를. 

용짙틀이 014? 

여AK이닉니|) ’ 하히81히, 썽힐득이‘ 썽.특이| 

.(유형객); 실특이, 우리 친구 실 있어? 

여재O!낙매; 이이구. 얻토 마셰요 에었어요 

명(유럼객) 깨였어? 



여지(이닝예). 이쭈, 이주 못쓰게 픽 찌져 버형다요 

.(유링끽|; 아니 쩌졌으면 률여셔 쓰면 되XL 

여채01녁에’ ; 01이 률여셔 쓰지도 훗~Pl. 기도 아쭈 !~ .였단 밑OIOIR. 

WI유g찍); --, 혹었단 앨IOI, 그려톨? 

여XK이닝니|) ‘ 그링요, 고택훌로 엉써 갔죠. 

어릿생대(추인); 애에거|) 애애애 일귀를 똑똑히 일0베어1 

.(유뭘객);그엄? 

어릿굉대(l유인)‘ 미 깨컸다 그려연, 이끼 진씩 쭉온 엄로 밑OI를어이지, • 를여‘ 

률이기는 • 

• (유.객)‘ 이 이놈이 깨졌으안 형이리도 붙여야 되는기 아니여 이농이| 

어횟.뼈쭈인)· 미 사힘이 짜진 거는 고댁을로 긴디늠 예71이’ 

여씨(O뻐매. 그형요 강어요 

Wt유월찌 그리고 01주어나 그래‘ 이이률하고 어찌 시유‘ 그에? 

여재아낙내) 01이 어찌 상기는요 01이 그냥 흑기농 요 그것이 그닝 어엉게 

앨는고하연 

.(유림잭). 그래 언제 죽은 거여? 

여XK이낙니|)‘ 예? 

.(유팀핵}; 언셰 쭉었어? 

여XK이녁내}. 언쩨 죽었냐고요? 

.유암핵}‘그리t 

여채01닉이’; 축기는 내일 모에 죽고요 

Wt유엉씩)·어? 

여재이낙내); 상사는 오. 지내고 

20' 



‘1 ·(유힘끽): 어? .‘. ,· 여~KOi닝내}’ 성우.는 그닝 어지. 그지째 다 지내버링어g •• 설 ·{유.젠; 그젓이 어때 그풍제 펀 것이고? 
a의 
-•1 어릿.[--민l 그 자식 쭉어도 또 뎌힐깨 위정아 
i교 
외 여AK이닝네|; (주민애게 횡의하듯) 이 엉갑님’ 

2‘애 

어횟생대(.인); (여자어|깨) 이 무슨 시링이 쭉기는 예 그지께 축고‘ 징사는 원 

시흘전에 지내? 

여재이닝네|’ 이 내일 모혜 축었딘 일이예요 쩍기논 내일 묘레 잊고 

어릿잉대(쭈인|; 잉으로 내일 모혜 죽었어? 

여XK이닉네| 장사는 오. 지내고, 상오씨는 엇그지쩨 지내고 

어릿굉때추인|· 심오셰는 미리 지얘고? 

-(유g잭|. 이 시끄혀| 이 그려나 져러나 

여;i;K이닉예| 에? 

링(유링에’ 이주어나 워혜억고 살O” 

여재이‘뼈) ; 이형힌슐) 이01구 그래서요, 이농의 영김생이기 그닝 앙냥 니민 

귀허게 물더니인 지석 새끼민 루그루후 ·{나 L빼고, 그닝 횡친 

킬로갔장이요 

딩(유횡객) ; 그렇지‘ 그렇Xl 

여;i;K이닉내| ; 해서 먹고 상잉도 없고 그래서 그닝 저 션진거리에디기요, 샌전 

거리 

밑{유힘찍). 거 샌진거리는 자금 터진 역몽 엉에 우a를 기기 에기여? 

어릿.대후맨 (포상악융 .xi예 에얘예, 내기 훌훌., .기!- - -어외 

.‘유형찍|·그야 



어릿굉대(주인)‘ 샌진거리 허언은 서를 징인에 샤는 시립도 지급 샌전거리기 어 

디인지모를디, 

틸1유링객) 그얼지, 

어릿갱에쭈인} 옛i 씬선거리기 어딩기 허얀용 

.(유링쩍) ; 어이 

어릿킹이{쭈인}, g셰료 ·|민 용이엉보시 튀 루쿄훌| 

당1유림끽) : lj!i!톨j 

어릿용때후인}; 그래 그깨 인잉거리아 

달1유링끽l 그래 잊닝이 기생 이씨· g기던, 인쩍거꾼톨 ￥육 모여셔 잎던 

기기 Of나, 

여지(Of닝메’ 꺼기 터진 액용 엄빼디가 이.깨 요인힌 죄띤을 히니 얼리고요 

이쩨 생신을 흩 월0배끼 SI고 그닝 이.깨 조기 종 밑으려 왼 

어요 

낼(유람섹)‘ 엉웠어‘ 잉왔어, 여기기 생신 도가니끼, 주인장! 

어릿굉대(주민) 어, 

팅(유림객) 여기 조기 밑에 

어릿굉대(후인)‘ 이 이 녀석 보게, 내가 낼더리 글방 우리 기게 좀 지키고 율건 

용밀고그리 라고그랬지 

팅(유링객|. 그해, 

어릿생대(추인} 은대 입마 닐더러 를긴를 메리!I고, 나. 시쳐? 

휠(유휠찍) ; 이 이놈이 그러언 애기 월먼 되지 뭐 잉미? 

어릿굉대{쭈인) 그해 나기 A 밑에 

11(유링끽) 어서 .어기1 어시 틀어가, 어서 틀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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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릿링빼후잉); 왜 률어기? 

·‘유g끽’; 률어가 지! 

여재OI닝메 {어릿경대여제 OIOI고 아직 인 흩어강어요? 

어릿g태(쭈인) ~I? 그혜 닌 녀만 믿고 톨어기 진디 

뭘(유암잭|; 어서 톨어가 지| {주인용 포장의 원로 .어긴디} 

(여자 힘지빅올 들고 달 기까이 간디. 딩은 죠기. 힘지익에 넣 

는동직을효}디) 

.(유힘핵); 조기 크고 .은 킬로 골리 기세요, *|니O뉴-우.용-­

여재이써내) 이히히, 아이고 ‘홍이히언서) 이거 디섯 미힌데 률이언 어잉빼 

‘{유휠핵|‘ 주인놈 오기 전에 앨리‘ 씨에셋--

여자(이닝내); 이이고 지거 크내, 지거 커! 

tit유.찍) 내예옛--

|주인 호잉익 뒤예서 니와 이 홍경. Jl'Z)허 지처g디l 

여~KO써내). 이히허히&1 

ii(유힘액) 디이서엇--

여지(이낙네) : OIOI고 고입습니다요 

.(유원잭) ; 여섯마리이이--

여~K이닝메‘ 예예얘 

어릿냉해(쭈힌)· (이 굉깅을 지켜보다기) 허허허 8뻐하하 !ti 얼를. 부채로 때 

리연세 애얘 임at 날더러 률어기서 지라고 쩌라고? (여자는 주 

민이 둥.go힌 것을 보고 항지씩올 흩고 • g예서 띨어지 주인과 

융율지고셔있는다) 

.(유g끽’; 그혜 



어릿쟁대(주인I) : 나 즘 연히게 얼라고 하다가 나가 허는 행동이 궁금해서 내기 

니외웠어. 이주 졸이 질한다. 슨앙이 잊얘 기지고 

틸f유링객) ; 왜 이놈-Of, 왜? 

어릿핑대(주인); 아 이놈이 생선을 시언은 하나 히언은 하q기 가ot;q 무슨 놈으 

앙선올 익 머주연서 (포장막 왼쪽에서 생선올 떠주는 동직올 히 

며) 하니이이앗 두우우울 

여재이늬네) 그려게 일이예요 

어릿광대(주인) (여자들 가리키며) 이 또 지쪽은 받이기언서 종이서. (여지 흉내 

를 낸데 허히하히 이OJ고 그걸을 원요? 

여XKOf낙내) ; 이 그기는 주니끼 얻잊& 괜히 

휠(유림잭): 아 이놈이 닐도 뜨거운테 생선 싱히는데, 인심 흥게 떠줘이지 그 

러면? 

어릿쟁대(주인) 너 힐은 놈을 내가 더 두었다가능 

옐(유링객) 그래 

어릿굉대(주인) ; 우리 집구석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인되겠다 너 나재 

딛(유람객) ; 나가라고? 

어릿굉대(주인) 그래 임미| 

틸(유림객)’ 이 잉미 거ζ삐 줘라 내 나긴다| 

어릿굉대(쭈인) 월 줘? 

틸(유링객}‘ 거긴비! 

어릿굉대(주인) ; 거간비? {관중에거|| 거관비기 원훌 이슈? 거간비는 요g 같은언, 

거 록억앙이예요 목덕잉에서 십이나 잉 흥정올 해주언 주는 그 

검 기지고 거긴비리 하는데, 이놈이 물건 조긍 일있다고 거기디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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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간비를 달라고 그뼈 아띠 거긴비는 잉 업었다 이놈이l (무 

셰료틸얼홀을친다’ 

fj1유힘찍) : Of이구 OJ-01구 01이구 Ol-01구 아이구 Ol-01구 이며 이이구 이며 

아주머니’ 

어릿.대(쭈인l . 에흥 나가 이놈o~ {포상믹 위로 시리진다) 

.(유텀객) : 내 g굴을 투률겨 잊있어 OIOI구 이미| 

여새이닝네) (숱수건을 꺼내 틸의 일률을 닦아추여) 이이고 앤시리 니 때문때 

그닝이거입줄끊어꼈어 

.(유힘찍| ; 지것이 사람융 특특 때려 치고 

여i;KON얘| 얘 얼굴올 닦아주얻서) 가만히 용 계세요 눈핍, 씨수 응 하고 

사A없. 

tl1유g찍’ ; 아이고 01이고 쓰랴혀 축껑어 

여.\KO써내) 이이 눈용 멀어쳐연 일뚝 에지갱ll 

W(~링찍} 이 그거 실거치하는 거여? 섣리리고 이따 --내| 

여AKO써너|); 십거지는 요 이재 수건이요 (틸의 엉률를 쩌고 옷용 훨고 수엉 

을닦는다) 

\JI(유림객) ; 이이고 이떼 

여자(이닝내} ; {수염을 닦아주며l 기민허 찌세요 수영이 이께 그닝 믹 먹지덕 

지, 곰팡이기 약 덕지덕지 앉아 기지고 

~~링핵) 이이고 고핸t 고만혜1 

여AKOI낙매; OIOL고 (수견을 틸연서 틸며께서 니용디| 아이고 더려워, OJ-01고 

터려워, OJ-01고 디혀원! 

"‘유훨끽l . 01주어나! 



여~K이녁내); 여 

.{유링끽) 가거돈 이 다응이 니 흑었디고 소옹 를거를 외g리 ξ매l나 무어 

영어주.요 

여자(이녁매 혀이구 그러지 않아도요 

.(유힘객); 떼. 

여~K아낙네) 이주버님 률이기시면 쏠리구요 이후 신힌 전애기 힌 엉 저 무리 

집 웃목에디기 모셔용El~ 헤혜에에 

힘(유림객|; 시덤을 축이디니1 어서 동이기요 

여재이닝네); 이01고 돌이기시면 쓸려고 뇌웠죠 에에빼빼, 

.(유링객) 어여 들어기요 

여재O빼) (뱉리 장단예 릭징하예 겁니다. 

llt유림쩨 쭈인장 

어릿~Cli(후인’ (오징악 두때셔 니오언A” 예흩 혈 ~·꾸 .혀내? 

.(유링찍); 이 이농이 나 갈료떼 조기앙시 그민 후고, 아니 I아서 .린다 

어릿경대(추민)’ 히하 이끼 내기 이끼 그댔디고 너 를기기 를 기1011:! 모잉인대 

·{유림객|;그해 

어횟굉대(추민); 내밀 질 들어랴 

.(유g핵):그래 

어릿g이(쭈인) 너 우리 집서 쫓겨 나가얻은 역시 유뭘해으료 를이엉길 수밖애 

업어! 

-(유g끽) 그WXL 

어릿.대후인,- 그려니 

I/(유앙웨· 어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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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릿굉Qi(~인l 내기 지긍 들어가서 가인혀 생끽§ 허니까 우리 서효 샤힘이 상 

이가는.는 인장을 에울연서 ~o뻐 하는이 

.유링찍);그렇지. 

어횟g대{후인), 지내기 그 어렁께 서는 지내 ξL구 .잉이 월디고 생선 몇미리 

뎌훈거를 

잉(유힘객): 어이 

어횟굉대(후민), 내기 그거 이해를 못하고 

.(유림액)’그형지 

어릿핑대~~인) ; 자l1I보고 나기리 한 것이 내기 질못이이‘ 

-(유힘찌): 이 그훨지 

어릿엉Cl(쭈인l ’ 그려니 나길 거 엄에 

.{유힘끽|. 이 그놓 번성 힐혀It. 

어릿잉때후인l 거 여기셔 알아이 

‘(유링헤 어이, 

어릿굉대(쭈잉|; 니히고 감이 홍러서 그닝 시셰(요징찍 오를혁으료 서서히 용긴다| 

.(유림객):그러지 

어넷뀔때추인) ; (~징익 오른쪽에서) 그린이| 밑이이 

에(유힘액) ; 어이 

어릿경대(추민) ~!네 이끼 억던 예기도 허고. 강디 왔다논 .기도 %는데 

·‘유힘핵l 어이. 

어횟11Cf<쭈인). 그. 딘기? 

.(유힘찍) : 또 있~L 

어릿굉C에쭈민) : 또 잉어? 



WI유g격}; 내기 익장사를 해 억고 실':.ttt. 

어릿iil<I<쭈멘 OfOf 인제 직엉이 나오는 구나 

.{유힘찌 그렇XL 

어릿월Cft(~·인) 그혜 약을 어엉깨 띨있는가? 

.{휴힘끽}; 지 올레잉 다리 일에서 악g샤룰 빼억는이 

어핏잉대(쭈잉)‘용 

에(유힐핵); 이 익으로 밑힐 깃 깅으언은 이 지 노윈내기 짐.민 률로징수를 

히시고 

어릿핑대(추민)‘ (잉이서) 용, 

it유팀객}; 힐은 이기싸들이 억으언 톨료 징생예 §고 

어릿굉빼후인l‘용. 

‘n유g쩨 녀 길은 농. 시i!i!ll Ot를놈이 억으면 잉혁°' .디터~ 이농애 

혀혀하$f 내가 출 에니끼 한언 억어억리’ 

어횟굉대(추잉}- (압용 상택얘서 관심 g연 훗 가꺼이 기Ai) 빼 예예 를다고그했니? 

.(유힘끽) : 성럭에 홍댄다 이놈이! 

어릿굉대(추잉) ; 해헤헤, 그거 이주 흘겠구나 (부채호 매리면서) ·|히하히, 

쩌(유링객) 이이쿠 좋으면 흥지, 님의 얼굴을 매리고 지.이여! 지 익 용 억 

어외리내기약 즐메나끼 

어릿g대(쭈인); 그해 

WI유암씩}; {지진모리 징단에 잊혀} 웅덩용경 꿈의 g깨 노후 시g 빽 

구엉딘 사형인대- 이 율일이 두 욕 인이 이농이 녀 빼나 

억고 나 혀니 먹고 나언 이세 j!l!jq서 내기 뭇실.디 이 

농이혜혜애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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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릿.대(후인,; 거 이놈은 내기 공깨 봐 중려고 해도 기인81 외 흥 수기 엉어. 

밑하는, • 

• 유링색’ 띠리.Xl미, 떼리지미, q리XI미 이농이 이떼 

어릿굉빼쭈인|‘ 이언앞 인 때리미 

.(유암객};그래 

어릿생대{후인| ; 그래 인제 그계 디니? 

입(유링핵);또있지 

어릿잉대(후인) ; 뭐니? 

Ill~잉객); 내가 소도 집이먹고 밀도 집이억고 팀도 짐이억고 

어릿굉tft(후인) ; 용, 

-(유엉~ 게도 ~·ot억고 내기 ‘·이.Xl도 짐이억고 

어릿굉빼쭈앤 히여튼 치억기는 질 허거든 

~유g찍’ 그형.Xi. 

어횟생대(.잉. : 그해 돼지도 £애|억었어? 

.(유.핵} ; 그항지, 

어핏굉대(추잉), 돼지, 소 ,, 뭐 디 잡아 가지고 그낭 엉어.고 낱료 쳐 억었니? 

'1(유fl핵); 이니 왜 날로 먹어 돼지는 집이 가지고 모기지. 앨리 기지고 

어릿g대(쭈인) ; 돼지는? 

‘{유힘쩍1· 짙 상아 기J:I고 고사를 잉진하게 한언 지내고 억었디 

어횟링에.인) 이 돼지는 £애| 가지고 모기지를 사익 잉리서 

.유링씩,·그렇X‘ 

어횟WCI<쭈인’. 실이 흥고 

~유.찍}; 그휠.XL 



어릿경에(추인)- 고사흩 지내고 

틸t유.찍) ; 그렇지. 

어릿굉대(후엠, 그리고 억었단 일이지? 

휠(유fl~) ; 그흥;l;l 그.지 

어릿월대(후인); 이 그농 시링다운 소리었네 그러. 

달(유잉혜 그렇;l;l 

어릿광대(쭈윈) 그러언 고사흘 지내논 거 아니? 

틸(유8객) ; 고시지내:I.I. 

어릿g대<'l'W 그래 고L시 한언 지내··? 

윌(유힘핵|’ 그해 고사디 {자진모리 장딘에 잊후어 고시징. 힌다} 고 

슐고술 고.고슐 상겨드리라 고시로디, 전제 의지히고 ;1:1111 

이 여짝히여 심씨 용찌 이른 후에 전횡씨 전히 마련 지g 

씨 지하미련 헌후씨는 에톨 모이 깅회룰 룡에 마린허고 엽 

주 신농씨는 영신의 밑을 길이 욕욕 액곡 씨. 던지어 밑 

으로 싱용 후리 위호 올 가지라 검곡으로 훗억시외 공신애 

돋용 나우 욕부로 에어내셔 급도치호 다등쩌서 앙아를 엉 

려 힐세 어찌어찌 검었니 나무로 용이 빅고 대*니무 셀1M 

걸어 인수잉간 올라셔서 당경 g커엉 뭘어 내니 허언이 혹 

식이라 빼흩 지221w찌 수일씨 .을 룻고 회억씨 을올 떼 

여 인g씨 지진입을 급쟁빈 받혀 니라에 진싱. 얻후에 억 

고님은 욕석들은 억효잉생 만인액성이 먹고 잉. 마련혀고 

일용 이용 니디나신다. 

달1유림혜 (고샤칭이 을닝 후 후ε빼깨} 이. 이.。”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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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릿굉대(후인) 어. 

당(유림씩) ‘ 니 힘롤어 축겠는떼‘ 너 국태민인 한언 해외리-

어릿광대(추인| 하는 겉 보니까. Of끼는 치음 지내. 민!났을 띠는 그렇게 인 뤘 

드니‘ 허논 것마디 구엉성 있께 를힐 허는 제 여러 기지가 있어‘ 

당(유링핵)’ 이 그링 디앵이내 

어릿흥l.l~잉,- 이 근에 그 이기리 용 고쳐야.어 이ll\OH 

틸(유.찍) 아 이농이 년 슴버릇 § 고쳐리 시링 빼리지 밀고! 

어릿굉대(쭈인)’ 하 이거 되려 닐 가지고 그러내 그러 

틸(유암웨‘그해 

어릿생대(쭈인): 에험 날더러 월 허리끄 그랬니? 

·‘유링혜 · 국태민인 에억랴. 

어릿굉대(추잉) ; 닐더러 택g올 해21? 

틸l유잉씩) ; 율Xl 

어옛굉대(쭈인” 지기 했으나 니도 힌번 허긴 해이었흔데, 늙어서 자금 옥이 나를 

렀는지 모르갱디민용 

달1유링째, 한언 빼왜리 

어릿링대(~윈); {징고 징단에 잊추어 국태민안율 힌디) 국태민인 업린지 시 

회언융 률이든다 이씨 한잉 동릭시예 상끽신이 귀혹하여 

용횡이 녕짓 생경구나‘ 용횡눌러 대형셋고 대희 잉에 육죠 

로디 오익문위는 힐획신 안 닝신 바라보고 g구재 만리셰 

백호로다 핀익신용 회신비쳐 동직깅으로 쇠힐밑셰 잉깅두 

영투깅 윗깅투 엉두강 이십시깅 엉이률제, 훌배톨 집이타나 

틀에는 기각않고. 니무빼훌 집이티니 나무.는 액어지고 • 



토성이를 잡이다니 흙토신용 율어지고, §이 •• 징어타나 

용이에는 미어지고. 여율목예 률걸.- 톨호기얻 어획실, 동 

구엮연 끽귀살. 대문 암예는 형인· ·~으료 .어가연 무 

뚜익앤 즈용.- 인잉으로 들어서언 햇대밑예 싱미실‘ 모등 

집뭘 률이내어, 여기오신 여러톨액 인과해g ljl귀공명 자슨 

징성 징지거부 인용옳 준비허세. 

'1(유립색) ’ 얼씨구, 그놀 고시 한번 힐 지앤디, 

어릿굉대(추잉) ; 그래 니는 이앙쩌 국태인잉율 했으언은 후리 를이기언서 하지­

-(유힘잭} 흩이기면서? 

어릿~대(추민)’ 그애, 

~유임객l 그21 •.1:L 

어릿정때후인) 녀는 0명 어까 고시률 지낼랴고 .었으니. 밑년 엉두얼 액액이 

니흰번혜봐라 

‘n유fill!). 그형꺼? 

어횟생〔M후인) 그해 

.(유힘찍); 이 여기 오신 슨님돌 일년 열두일 이무 무시고히게 지내시라고 

내 액액이훌 힌언 빼훌께. 

어릿생대(.인}· 그래 

‘1유힘핵); (굿거리 장단이| 맞추어 얼두당 액액이. 힌디 후인도 신이 

니셔 징딘에 잊추어 훌율 용디} 징. 이.예 드는 액은 싱 

월 상짓으로 다 보내고. 상시월일예 드는 익용 유월 유투로 

익이내고. 칠멸구월에 드는 액온 시월 싱I로 디 보내고, 

시월달에 드는 액운 동갯얻축으로 익이내고, 용짓닿예 드는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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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실일하고도 그음날 임에 이리잊고 지리잊온 흰떡가혜 

로 딩기덩 당딩풍 막이낸디 일 •• 이illf 싱구. 시시월 

오용지 육섣달을 내내 률이기더히도 (노에죠예서 대시죠로 

비g디) 그지 오늘 o, 지리에 오신 슴닝’은 그지 민옥율 

밑으시고 액수 전수 건킹히시게 오해 시십시오,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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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tal(purpete placed on and 
manipulated by the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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